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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문법의 기초

이 책은 한국어와 영어 문법을 비교 대조함을 통해 독자들에게 크마에 문법을 이해시켜 작

문과 독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시키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

나 많은 문법책 아마 영어문법책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러한 책들은 문법책이면서도 문법

에 대한 기초적인 면들 예를 들면 품사, 문장성분, 음절, 단어, 어휘, 구, 절 등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정리 없이 오로지 그 언어와 관련된 문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만 집중된 면

이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문법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기초적인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1. 문법의 정의

1) 문법은 언어의 설계도이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언어의 집을 지어 갈 때 가장 

중요한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법이다. 문법이 언어의 설계도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런 집들은 고작해야 여염집에 불과한 수준이 될 뿐이다. 설계

도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든, 아무리 큰 규모든 상관없이 어렵지 않게 지어낼 수 있다. 언

어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법을 이해하지 않고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글과 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그렇게 표현되고 쓰여 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게 

된다. 비록 모국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중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외국어를 사용하고 배우게 될 때는 

문법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2) 문법은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어느 특정 언어와 관련된 규칙

들을 그 언어의 문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문법은 언어와 관련된 규칙이라는 면

에만 얽매이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설계도라는 의미보다 옳고 그름에 치중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그렇게 좋은 정의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학교나 일반 학원에서 가르

치는 문법교육의 목표이며 한계이기도 하다. 

3) 문법은 그 언어의 문장 구조와 구성방법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나침반은 우리가 

길을 가거나 항해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 가운데 하나이다. 한 나라의 언어를 정복하기 위한 여행

을 떠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그 언어의 문법에 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우리를 그 언어가 

가진 문장구조와 구성방법을 보게 해 준다. 문법을 안다는 것은 어떤 한 언어로 쓰여진 문장의 옮

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지식을 얻었다는 것 보다 그 언어의 문장구조와 구성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을 획득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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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의 기초

문법을 다룸에 있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리의 구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음운론이라 

하는 데 이 역시 문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법책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아니면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음운론 수준

에 국한하여 크마에 문법을 이해하는 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몇 가지 만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ㄴ-ㅏ ㄴ- ㅡ - ㄴ  ㄴ-ㅓ ㄹ-ㅡ-ㄹ ㅅ-ㅏ ㄹ-ㅏ-ㅇ ㅎ-ㅏ-ㅂ ㄴ-ㅣ ㄷ-ㅏ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L-o-r-d

 I lov(e) Lord

크-뇸 쓸-로-란 네-악

ㅋㄴ-ㅛ-ㅁ  ㅆㄹ-ㄹ-ㅏ-ㄴ  네악

ខ្ញុំំ��ស្ររលាញ់់អ្ននក

1)  음절 

 	 ㄱ. 의미 - 소리를 가진 기호(음소)가 모음과 결합된 것을 말한다. 한국어는 모음 하나                    

가 음소도 되고 음절도 된다. 

● 설명 – 소리를 가진 기호(음소)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와 영어의 알파벳이다. 

	 ㄴ. 음절의 중요성 

       	 # 영어

   	 go – g-o(1음절) 한국어로 표기하면- 고(1음절)

	 Me - m-i(1음절)  한국어로 표기하면 –미(1음절)

	 Book - b-u-k(1음절)  한국어로 표기하면 – 북(1음절)

● 설명 – 한국어든 영어든 각각 모음이 하나이므로 한 음절로 이해된다. 

    	Piston- pis-ton(2음절)  한국어로 표기하면 – 피-스-톤(3음절)

	 Student  – stu-dent(2음절)    한국어로 표기하면 - 스-튜-던-트(4음절)   

  	 hangkerchief(hang-ker-chip)  한국어로 표기하면 - 행-커-치-프 (4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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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왜? 한국어는 모음이 하나이든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든 모음이 들어가야지만 소리로 인

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리 값이 없는 모음‘ㅡ’를 붙여 소리를 표기하기 때문에 영어와는 음

절의 수의 차이를 보인다. 

	 # 크마에

      សាលា- សា-លា (2음절)    한국으로 표기하면 - 살-라(2음절)

● 설명 – 한국어든 크마에든 각각 모음이 두 개이므로 두 음절로 이해된다. 

	 예) 크마에  - ㅋ마-에(2음절)          한국어로 표기하면 – 크-마-에(3음절)

● 설명 -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크마에는 모음 없이 자음이 한 꺼 번 에  두 개가 연거푸 쓰이

는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은 크마에는 한국어와 달리 영어처럼 모음이 들어가지 않아도 소리

로 인정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암시는 한국어 발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음이 오면 

반드시 모음이 와야 발음이 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앞의 예에서 보듯이 ㅋ마-에(2음절)로 

발음하지 않고 크-마-에(3음절)로 발음을 하게 될 것임을 추측하케 해 준다. 한국인이 크마에를 할 

때 현지인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증에 하나가 이 음절의 구성법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ㄷ. 음절의 적용 

음절을 이해하는 것은 단어 암기에 도움을 준다. 한국어의 음절 하나가 영어의 음절 하나와 어떻게 

대치가 되는 지를 살피면서 암기를 하게 되면 단어를 읽히는 데 연습장이 쌔 까맣게 될 때까지 손

가락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크마에는 음절의 적용이 영어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으로 보자면 모음이 두 개가 분명해서 두 음절로 이해되어야 하

는 데 크마에는 두 개의 모음도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을 해서 한 음절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행커치프 - hang ker chief(행-커-칩)        행-커-치-프 (4음절)

	 살라-សាលា (살-라) (2음절)                     살-라(2음절) 

	 시어퍼우-សៀៀវភៅៅ (시어 – 퍼우)(2음절)      시-어-퍼-우(4음절)

	 쁘레아예수 -ㅃ레아-예-수(3음절)             쁘-레-아-예-수(5음절)

2) 단어

     	ㄱ. 의미 - 음절로 이루어진 기호(형태소)들의 나열이 의미를 표현하는 것

     	ㄴ. 단어의 예 - 나, 너, 사랑하다 등

    	나-는  너-를  사랑한다(사랑하다) 	 I love you       크뇸 쓸로란 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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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단어가 아닌 예

   	 한국어 – 돜. 꽄, 긿, 워앝 등

   	 영어 – axcdf, fghjre, eertdcwe, erty

● 설명 –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음절로 이루어진 기호들의 나열이 반드시 의미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각각 한국어와 영어에서 단어로 취급 받지 못하는 의미 없는 소리들

의 나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음절로 이루어진 기호들의 나열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으면 단어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3)  품사

 

     A. 의미 – 품사는 문장 밖에서의 단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품사는 흔히 단어 자체

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문장성분과 품사에 대한 이해에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단어가 그 성질로 볼 때는 명사로 불려진다 하면, 문

장 안에서는 명사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성분을 구성하는 요소인 주어 보어 혹은 목적어로 

불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품

사를 단어 자체의 성질로 정의하기 보다 문장안과 문장 밖을 기준으로 문장 밖에서의 단어의 역할 

즉 사전 속 단어들의 역할과 성질을 규정하는 것으로 품사를 정의하고자 한다. 

	 품사 - 문장 밖에서의 단어의 역할,  문장성분 – 문장 안에서의 품사의 역할

     B. 품사의 종류 -  각 나라의 언어마다 다르다.  칭하는 이름도 다를 수 있다.

	 ㄱ. 영어 -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동명사, to-부정사, 분사

	 ㄴ. 한국어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조사, 관형사

	 ㄷ. 크마에 -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품사는 문장 밖에서의 단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품사의 내용들을 알고 읽히는 것보

다 왜 이 품사들이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크마에서 발견되고 설명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

다. 예를 들면, 영어의 to-부정사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도 중요하지만 왜 to-부정사가 한국어 품

사에는 없는 데 영어에는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이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는 더 중요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C. 품사의 이해의 중요성 - 단어마다 역할이 다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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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마에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일들 

1) 앞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자

면 품사와 문장성분의 뜻 즉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기본으로 전치사 접속사의 개념과 

주어 동사(서술어) 목적어 보어라는 개념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단어와 음절 그리고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되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본다. 

2) 단어 가운데 동사와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어휘들을 익힌다. 크마에 동사는 영어와 같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동사가 익숙하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쉬워지고 문법을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형용사는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글의 분위기를 가늠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 크마에는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크마에 언어에 충

분히 노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문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일이다. 문법을 공

부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영어와 한국에 문법에만 해당되는 일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크마에 문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며 쉽기 때문이다. 오히려 크마에는 

이 간단한 문법을 익힌 자에게는 고생하지 않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이루게 해 줄 것이다.  

4. 크마에 문법 특징

1) 크마에 품사는 영어와 한국어에 비해 굉장히 단순하다. 

2) 문장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 영어나 한국어와 달리 동사의 활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 문법을 설계도로 삼아 문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4) 다른 언어보다 쉽게 빨리 문법을 배울 수 있다. 

5) 크마에는 문장구조보다는 어휘 싸움이다.

6) 크마에 문법은 통사론(syntax)보다 형태론에 더 많은 문법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필자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각 언어의 문법내용들이 우리가 쓰는 언어인 한국어와 어떻게 문법내용들끼리 대치가 되는 지를 

살피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

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한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국문법에 대한 이해 없이도 

의사소통을 하고 문장을 써는 데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언어의 문

법 특히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을 위한 문법만을 공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법

의 진정한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법공부를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것으로 여기게끔 할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책을 통해 크마에 문법을 한국어와 영어 문

법을 비교대조식으로 정리하고 설명해 보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법을 공부하는 동기를 새롭게 

할 것이고 한 언어의 문법이 다른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깨닫게 할 것

이다. 또한 이 책은 크마에 문법에 대한 이론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문장과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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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러봐, sentence)

 크마에 동사



  2강    문장과 동사

1.  문장(러봐ល្្បះ�, sentence)ប្ររយោោគ

(1) 의미 - ‘주어 + 서술어’로 이루어져 의사전달이 가능한 상태의 단어들의 나열	

     

(2) 문장성분 

A. 의미 – 품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문장성분은 각 단어가 서술어(동사) 

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B. 문장성분의 분류 – 문장 성분은 크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동사), 수식어가 있다. 크마에 

문장의 문장 성분은 이 다섯 가지가 전부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한국어는 이 다섯 가지 외에 독

립어가 하나 더 있다. 영어문법에서도 문장 성분은 다섯 가지가 전부라 해도 무방하다. 

C. 문장 성분의 각 요소

         a. 주어 : 설명(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성분

             민서가 밥을 먹는다

         b. 서술어 : 문장의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민서가 밥을 먹는다

         c. 타동사로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부분.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민서가 밥을 먹는다

         d. 보어 : ‘되다’와 ‘아니다’ 앞에서 주어 이외에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민서는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이 될 거다

         e. 수식어 : 형용사와 부사와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뜻한다.

             민서는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이 될 거다

             민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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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문장성분의 활용

주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한국어), 동명사(영어), to-부정사(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한국어), 동명사(영어), to-부정사(영어), 형용사(영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한국어), 동명사(영어), to-부정사(영어)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 형용사, 부사(한국어, 영어, 크마에)

(3) 문장의 형식 (문장의 다섯 가지 구조-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제1형식    주어 + 서술어(동사-영어)

        제2형식    주어 + 동사(한국어-주격보어) + 주격보어(한국어-서술어)

        제3형식    주어 + 동사(한국어- 목적어) + 목적어(한국어-서술어)

        제4형식    주어 + 동사(한국어-간목) + 간목(한국어-직목) + 직목(한국어-서술어)

        제5형식    주어 + 동사(한국어-주격) + 목적어(한국어-목적보어) + 목적격보어(한국어-서술어)

 

● 설명 - 영어와 크마에는 어순이 거의 동일하다. 

● 설명-보어는 주격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는 데 보어는 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충하고 설

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 설명 - 다섯 번째 형식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한 것으로 보면 된다. 

영어 문법에서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짓는 요인이 동사다. 그러므로 영어를 잘 하려면 동사를 찾는

데 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구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크

마에에도 적용된다. 한국어는 문장의 5형식이 조사에 의해 결정이 된다. 한국어를 잘 하려면 조사

에 능해야 한다. 조사를 중심으로 하면 한국어는 문장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조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한국어 문장의 질을 결정한다. 

영어와 크마에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 동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며 문장을 빨리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4) 크마에 문장의 종류 

   A. 문장의 형태에 따른 분류

    a. 평서문(러봐반쩨악)- 긍정문, 부정문(먼(មិន), 엇(អត់), 뿜(ពុំ))
    b. 의문문(러봐썸누어) - 따으(តើ) -------떼(ទេ)?
    c. 명령문(러봐반찌어) - 동사+!, 솜(សូម)+동사 + !, 꼼(កុំ)+동사 + !, 솜(សូម)+꼼(កុំ)+동사 + !

    d. 감탄문(러봐욷띠언) – 꾸어아오이(គួរអោយ) + (동사, 형용사, 부사) + 나(ណា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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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문장의 상태에 따른 분류

   

    a. 능동태(러봐깓)

    b. 수동태(러봐깜) - 주어 + 뜨러으(ត្រូូ�វ) + ( 능동태 문장의 주어) + 반(បាន) + 동사

 

 C. 문장의 길이에 따른 분류

    a. 단문(러봐똘) : 주어와 술어가 하나 뿐인 문장 

    b. 복문(러봐끄롱) : 단문과 단문이 등위접속사를 통해 이루어진 문장 

    c. 중문(러봐퍼섬) :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

    d. 혼합문

▷ 문장은 영어로 sentence, 절은 clause로 표현되고 크마에에서는 문장은 러봐, 절은 클리어로 

불리워진다.

크마에 문장에 대해서는 뒤 후반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다.   

2. 크마에 동사

   (1) 크마에 동사의 특징

A. 크마에 동사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동작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며, 동사의 위치는 주로 

주어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이는 영어와 중국어의 동사 위치와 동일하며, 크마에 동사는 동사의 

첨어(complement)를 가진다. 한국어와 영어가 동사의 첨어로 보어와 목적어를 가지듯이 크마에 

동사 역시 첨어로 목적어(컴어볻)와 보어(컴어)를 가진다. 

B. 크마에 동사는 원형이니 기본형이라는 말이 없다. 한국어 문법은 동사의 기본형이 있고, 영어

는 동사의 원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장 밖의 동사의 형태가 문장 안에서 다양한 변

화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쉽게 말하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동사의 형태가 기본형이고 원

형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문장 안에서 동사는 수많은 변화를 한다. 따라서 문장 안에서의 동사와 

문장 밖(사전 안)에서의 동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원형과 기본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크마에는 동사의 기본형이니 원형이니 하는 말이 없다. 이 말은 사전의 동사나 문장 안

에서의 동사나 형태나 역할이 같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크마에 문법에서 다른 언어들의 문법(한국

어, 영어)과 달리 가장 단순하고 변화가 없는 것이 크마에 동사이다. 동사의 단순함으로 인해 크마

에 문법에는 다른 언어들 특히 영어에 적용되는 수많은 문법적 사항들(to-부정사, 동명사, 분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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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크마에는 영어와 한국어와 달리 어미라는 것이 없다. 동사의 

어미변화를 통해 시제와 태와 법이 결정되는 영어와 시제가 결정되는 한국어와 달리 크마에는 동

사의 어미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 언어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법내용들

을 가지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 크마에 동사의 시제 

한국어) 가다(원형)-간다(현재형)-가고 있다(진행형)-갔다(과거형)-갈 것이다(미래형)

영어) go(원형) - go,goes(현재형)-going(진행형)-went(과거형)-have(had, will have)         

gone (완료형)-will go(미래형)

크마에) 떠으(ទៅ)(원형) –떠으(ទៅ)(현재형) 

–껌뿡떠으(កំពុងទៅ)(진행형)

–반떠으(បានទៅ)(과거형) 

–능떠으(នឹងទៅ)(미래형)

 

나는 학교에 간다.(간다는 가다 동사의 현재형) 

크뇸 떠으 쌀라(떠으는 현재형 동사) ខ្ញុំំ��ទៅៅសាលា។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갔다는 가다 동사의 과거형)

므셀멘 크뇸 반 떠으 살라(반 떠우는 떠우 동사의 과거형)

ម្្សិិលមិិញខ្ញុំំ��បានទៅៅសាលា។

깔삐므셀멘 크뇸 반 떠으 쌀라

កាលពីីម្្សិិលមិិញខ្ញុំំ��បានទៅៅសាលា។

☞ ‘깔삐(កាលពីី)’는 과거시간임을 나타낼 때 문어체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다.

구어체에서는 주로 ‘깔삐(កាលពីី)’는 생략하고 ‘문(មុុន)’으로만 표현해서 쓴다.

Ex) 이틀전 : 깔삐 삐틍아이문(កាលពីី 2 ថ្ងៃៃ�មុុន) = 삐틍아이문(2 ថ្ងៃៃ�មុុន)

며칠전 : 깔삐 폰만틍아이문(កាលពីី ប៉ុុ�ន្មាា�នថ្ងៃៃ�មុុន) = 폰만틍아이문(ប៉ុុ�ន្មាា�នថ្ងៃៃ�មុុន)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갈 것이다’는 ‘가다’의 미래형)

크뇸 능 떠으 살라 너으 틍아이 쓰엑(능 떠우는 떠우 동사의 미래형)

ខ្ញុំំ��នឹឹងទៅៅសាលានៅៅថ្ងៃៃ�ស្អែែ�ក។

☞ 너으(នៅៅ)는 장소 앞에도 붙이지만, 시간 앞에도 붙여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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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읽고 있다’는 ‘읽다’의 현재진행형)

아일러으 니h 크뇸 껌뿡 안 씨어퍼으(껌뿡 안은 ‘안’ 동사의 현재진행형)

ឥលូូវនេះះ�ខ្ញុំំ��កំំពុុងអានសៀៀវភៅៅ ។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크뇸 껌뿡 안  쁘레아꼼삐

ខ្ញុំំ��កំំពុុងអានព្រះះ�គម្ពីី�រ ។

● 설명 – 위에서 살펴본 대로 크마에 동사는 어미와 원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영어와 한국어

처럼 동사 자체의 변화는 없다. 크마에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조동사와 같은 다른 단어의 도움을 받

아 시제를 표현한다. 이 때 반(បាន), 능(នឹង), 껌뿡(កំពុង) 등이 무슨 품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밥을 먹었다.

뿌억여응 (반) 냠 바이 (r)루엊 하으이

ពួួកយើើង(បាន)ញុំំ�បាយរួួចហើើយ។

뿌억여응 냠 바이 하으이 하으이

ពួួកយើើងញុំាា��បាយហើើយៗ។

우리는 이미 캄보디아를 세 번 방문했다.

뿌억여응 반 목 레엥(뚜스나)  쁘레떼깜뿌지어 바이덩 하으이

ពួួកយើើងបានមកលេេង (ទស្្សនា)ប្ររទេេសកម្ពុុ�ជាបីីដងហើើយ ។

(이 문장에서 ‘방문하다’는 ‘뚜스나(ទស្្សនា)’보다 ‘목레엥(លេេង)’라는 단어를 쓰면 더 자연스럽다.)

☞ ‘우리(저희)’는 뿌억여응(ពួួកយើើង), 영크뇸(យើើងខ្ញុំំ��), 영떼앙오크니어(យើើងទាំំងអស់់គ្នាា�)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뿌(억)영(ពួួកយើើង)을 많이 사용한다

나는 성경을 벌써 3번이나 읽었다.

크뇸 반안 쁘레아꿈삐 짭 바이덩 하으이(루잊 하으이, 루잊 로알 하으이)

ខ្ញុំំ��បានអានព្រះះ�គម្ពីី�រចប់់បីីដងហើើយ។( រួួចហើើយ,  រួួចរាល់់ហើើ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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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크마에 문장 맨 끝에 ‘하으이(ហើយ)’가 붙으면 완료시제를 표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 하다.  

 

 

(3) ‘찌어(ជា)’와 ‘끄찌어(គឺឺជា)’ 동사 

A. 크마에 동사 가운데 영어의 ‘be’동사와 한국어의 ‘~이다’ 동사와 같은 의미와 역할을 하는 동

사가 있다. 이 동사는 ‘찌어(ជា)’, 혹은 ‘끄찌어(គឺជា)’로 표현된다. 그러나 크마에 동사 ‘찌어(ជា)’는 

한국어의 ‘~이다’ 동사와 영어의 ‘be’ 동사 보다 훨씬 넓은 활용 범위를 가진다.

보파는 학생이다.

보파 끄지어 써

បុុប្ផាា�គឺឺជាសិិស្្ស។

    

그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시다.

꼬앋 찌어 꾸루궁뷔얼 네이 끄롬쭘눔 르보 크뇸

គាត់់ជាគ្រូូ�គង្វាា�លនៃៃក្រុុ�មជំំនុំំ�របស់់ខ្ញុំំ��។

꼬앋 찌어 꾸루궁비얼 꾸끄롬쭘눔 크뇸 (구어체)

គាត់់ជាគ្រូូ�គង្វាា�លក្រុុ�មជំំនុំំ�ខ្ញុំំ��។ 

B. 병이 나았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크마에 동사 ‘찌어(ជា)’가 쓰인다 이 때는 같은 의미로 ‘끄찌

어(គឺជា)’로 바꿔 쓸 수 없다. 이 때 찌어는 독립된 형태와 의미의 동사로서 기능한다.  

그는 감기가 나았다.

꼬앋 찌어 삐(쭘응으)프다싸이하으이

គាត់់ជាពីី(ជំំងឺឺ)ផ្តាា�សាយហើើយ។ 

그의 아픈 다리가 어제 나았다. 

깔삐므썰멘 쩌응르보꼬앋 반 찌어 하으이 

កាលពីីម្្សិិញមិិញជើើងគាត់់បានជាហើើយ។

쩌응츠으r르버h꼬앋반찌어하으이깔삐므썰멘

ជើើងឈឺឺរបស់់គាត់់បានជាហើើយកាលពីីម្្សិិលមិិញ។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

꼬앋 반 찌어 다오이 (r)르티엄나잊 (r)러버h 쁘레아h 예수

គាត់់បានជាដោោយរិិទ្ធធអំំណាចរបស់់ព្រះះ�យេេស៊ូូ�វ ។

C. 크마에 동사 찌어는 형용사와 더불어 사용되지 않는다. 주어 뒤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나오면 찌어(ជា)는 대개 생략된다. 영어는 형용사 자체로 서술어가 될 수 없어 형용사는 

‘be’동사와 반드시 함께 쓰이는 데 크마에 동사 ‘찌어(ជា)’는 형용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달린은 예쁘다.

달린 싸앋

ដាលីីនស្អាា�ត។

달린의 남자 친구는 잘 생겼다.

쏭싸(r로버ㅎ)달린 쏭하 나

សង្្សា(របស់់)ដាលីីនសង្ហាា�ណាស់់។

   

우리 예배당은 정말 아름답다. 

our church is beautiful. (is+beautiful=아름답다)

쌀트와이벙꼼 쁘레아뷔히어 크뇸 뻗 찌어 싸앋 나ㅎ

សាលថ្វាា�យបង្គំំ�ព្រះះ�វិិហារខ្ញុំំ��ពិិតជាស្អាា�តណាស់់ ។

D. 크마에 찌어(ជា)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자격을 나타내는 영어의 as(~로서)의 의미로도 쓰여진다.  

크농니움찌어(ក្នុុ�ងនាមជា )와 함께 ‘as (~로서)’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는 그의 아들로서 열심히 공부했다.

꼬앋 반 컴쁘렁 리언 찌어고운쁘로r르버h꼬앋

គាត់់បាខិិតខំំប្រឹឹ�ងរៀៀនជាកូូនប្រុុ�សរបស់់គាត់់។

꼬앋 반 컫 컴쁘렁 리언 나 크농니음찌어 고운쁘로h r러버h 아욱뿍꼬앋

គាត់់បានខិិតខំំប្រឹឹ�ងរៀៀនណាស់់ក្នុុ�ងនាមជាកូូនប្រុុ�សរបស់់ឪពុុកគាត់់។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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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파의 아버지로서 학교에 갔다.

꼬앋 반 떠으 쌀라 크농 니음찌어 아오뿍 (r)르버h 보파

គាត់់បានទៅៅសាលាក្នុុ�ងនាមជាឪពុុករបស់់បុុប្ជាា�។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셨다.

쁘레아예수 반 이엉목 파엔다이니 찌어 쁘레아쏭구루h

ព្រះះ�យេេស៊ូូ�បានយាងមកផែែនដីីនេះះ�ជាព្រះះ�សង្រ្គោះះ��� ។

(4) 크마에 문장 형식 – 영어의 문장 5형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 1형식  

주어 + 동사 (완전자동사-영어, 술어-한국어) 	

나는 교회에 간다.    

크뇸 떠으 쁘레아뷔히어

ខ្ញុំំ��ទៅៅព្រះះ�វិិហារ ។

나는 선교하기 위해 왔다. 

크뇸 목 띠니 썸으랍 뻬싹깍깜

ខ្ញុំំ��មកទីីនេះះ�សំំរាប់់បេេសកកម្មម ។

B. 2형식  

주어 + 동사 + 보어[껌어] (명사[구], 형용사[구])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이다.

크뇸 찌어 뻬싹깍준 목 삐 꼬레 캉 뜨봉

ខ្ញុំំ��ជាបេេសកជនមកពីីកូូរ៉េេ�ខាងត្្បូូង ។
    

나의 고향에는 아름다운 산이 있다.

미언 프눔 도 싸앋 무이 너으 쓰록 껌나읏 r러버h 크뇸

មានភ្នំំ�ដ៏៏ស្អាា�តមួួយនៅៅស្រុុ�កកំំណើើតរបស់់ខ្ញុំំ�� ។
   



C. 3형식  

주어 + 동사 + 목적어[껌어볻]

    

우리는 캄보디아 음식을 좋아한다.

뿌(억)여응 쫄쩓 머호웁 크마에  ពួួកយើើងចូូលចិិត្តតម្ហូូ�បខ្មែែ�រ ។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쁘레야 예수 쓸로란 뿌(억)여응 떼앙옷크니어 ព្រះះ�យេេស៊ូូ�ស្ររលាញ់់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 ។

쁘레야 예수 쓸로란 여응 r로알 크니어  ព្រះះ�យ៉េេ�ស៊ូូ�វស្ររឡាញ់់យើើងរាល់់គ្នាា�។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쁘레아예수 반 봉까읃 프데이 메잌 넝 파엔다이 ព្រះះ�យេេស៊ូូ�វបានបង្កើើ�តផ្ទៃៃ�មេេយ និិង ផែែនដីី ។

D. 4형식 

주어 + 동사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크뇸 반아오이 까도우 떠으 꼬앋 ខ្ញុំំ��បានអោោយកាដូូទៅៅគាត់់ ។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쁘레아찌어머짜 반 쁘로띠언 너위 엄나오이 띠언 덜 뿌억여응 므네아 므네아

ព្រះះ�ជាម្ចាា�ស់់បានប្ររទាននូូវអំំណោោយទានដល់់ពួួកយើើងម្នាា�ក់់ៗ ។

● 설명 - 위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크마에는 습관적으로 4형식 형태의 문장을 좋아하지 않는

다. 영어가 중복을 싫어하듯이 크마에 동사 역시 명사가 두 개 나란히 겹쳐서 사용되는 것을 싫어

하는 듯하다. 그래서 주로 크마에 동사는 영어와 한국어의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 앞에 ‘덜

(ដល់)’ 이나 ‘떠으(ទៅ)’ 혹은 ‘떠으달(ទៅដល)់’을 붙여 주로 3형식 형태로 표현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쁘레아찌어 머짜 쁘러띠언 엄나오이띠언 덜 크뇸(뿌억여응)

ព្រះះ�ជាម្ចាា�ស់់ប្ររទាននូូវអំំណោោយទានដល់់ខ្ញុំំ�� (ពួួកយើើ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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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

크뇸 빤아오이 까도우 덜 꼬앋  ខ្ញុំំ��បានអោោយកាដូូដល់់គាត់់ ។
 

☞ 선물을 나타내는 단어로 ‘엄나오이(អំណោយ)’, ’까도우(កាដូ)’ 가 있다.

 그러나 엄나오이(អំំណោោយ)는 ‘베풀어 주는 선물’의 의미로 주로 신이나 왕, 혹은 나눔이나 구제하

는 사람들이 베푸는 선물을 뜻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ex) 홍수 일어난 지역을 위해서 쌀을 주다.

쪼짜익 엄나오이 찌어 엉꺼 덜 떰번 다엘 미언 꾸루떡쭘눈

ចុះះ�ចែែកអំំណោោយជាអង្គគរដល់់តំំបន់់ដែែលមានគ្រោះះ��ទឹឹកជំំនន់់

선교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난 10년동안 매년 쌀을 나누고 있다.

빼싸까준 쪼짜익 엄나오이 찌어 엉꺼 덜 네아끄레이끄로 찌어 리응 r로얄츠남 오r로야므이까덥츠남하으이

បេេសកជន ចុះះ�ចែែកអំំណោោយជាអង្កករដល់់អ្ននកក្រីី�ក្ររជារៀៀងរាល់់ឆ្នាំំ��អស់់រយះះ១កាល១០ឆ្នាំំ��ហើើយ

☞ 로얄츠남(រាល់់ឆ្នាំំ��), 찌어리응로얄츠남(ជារៀៀងរាល់់ឆ្នាំំ��)은 같은 표현으로, 문어체에서는 주로 찌어리

응로얄츠남(ជារៀៀងរាល់់ឆ្នាំំ��) 으로 쓴다.

E.5형식  

주어 + 동사 + 목적어 + 목적보어

나는 그가 매일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

크뇸 쫑 트붜 아오이 꼬앋 썹바이 r로알틍아이  ខ្ញុំំ��ចង់់ធ្វើើ�ឲ្្យគាត់់សប្្បាយរាល់់ថ្ងៃៃ�។

나는 그가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크뇸 썽컴타 꼬앋 능 미언피읍 쓰모뜨롱 쯔엉 니ㅎ 

ខ្ញុំំ��សង្្ឃឹឹមថាគាត់់នឹឹងមានភាពស្មោះះ��ត្ររង់់ជាងនេះះ�។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신다.

쁘레아 예수 썽컴타 여응 r로알크니어 능 뚜뚜울 반 쎚끄떼이쏭꾸루ㅎ

ព្រះះ�យេេស៊ូូ�វសង្្ឃឹឹមថាយើើងរាល់់គ្នាា�នឹឹងទទួួលបានសេេចក្តីី�សង្គ្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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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하신다.

쁘레아 예수 트붜아오이 뿌어여응 미언피읍  쓰모뜨롱(띠얻뜨롱)

ព្រះះ�យេេស៊ូូ�វធ្វើើ�ឲ្្យពួួកយើើងមានភាពសោ្មះះ��ត្ររង់់(ទៀៀតត្ររង់់)។

● 설명 - 위에서 본 5형식은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축약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본동사가 

하나인 상태에서 주어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고 강조를 위해 두 개어 주

어 중에 하나를 동사의 목적어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의미상 주어로 칭한다. 한국어도 마찬가지

다. 크마에는 영어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지만 동사의 목적어 형태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며 

의미상 주어라는 말도 없다.

 ▷ 5형식을 3형식으로 크마에는 표현하기를 즐겨한다.

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었다.

He made us happy.

꼬앋 반 트붜 아오이 뿌(억)여응 썹바이  គាត់់បានធ្វើើ�ឲ្្យពួួកយើើងសប្្បាយ។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5형식)

Jesus cleaned our sins(3형식)

쁘레아 예수 반 리엉 쏨앋 엄쁘밥 크뇸(3형식) ព្រះះ�យេេស៊ូូ�វបានលាងសំំអាតអំំពើើបាបខ្ញុំំ��។

쁘레아 예수 반 쏨앋 밥 크뇸 아오이 쯔래아ㅎ 싸앋(5형식)

ព្រះះ�យេេស៊ូូ�វបានសំំអាតបាបខ្ញុំំ��ឲ្្យជ្រះះ�ស្អាា�ត។

● 설명 - 위 문장에서 영어와 한국어와는 달리 크마에 문장은 목적 보어 앞에 ‘아오이(ឲ្យយ)’를 붙여 

주어가 하는 행동의 결과와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 문장의 제 3형식의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썸앋(សំំអាត) 뒤에 ‘아오이(ឲ្្យ)’가 첨가된 것은 주어의 행동과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일 뿐 문장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필자가 생각건대 ‘아오이’ 가 자주 동

사나 아니면 형용사 앞에 쓰인 다는 것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실수를 줄이고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문법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필요

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면, 5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아오이(ឲ្្យ)’의 첨가는 이런 이유

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장의 5형식에 대한 이해는 문장을 분석하고 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 골격을 이해하는 것이

다. 이 이해 위에 골격을 꾸며주는 수식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훨씬 깊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 5형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크마에 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러

한 5형식의 형태를 중심으로 문장을 분석해보는 것이 해석과 작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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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마에 동사의 명사화 

A. 크마에 동사는 동사 앞 혹은 뒤에 까(កាារ), 쎄끄데이(សេេចក្តីី�), 피업(ភាព៑)៑을 붙여 명사화시킬 수 있다.

슬로란(ស្ររឡាញ់់)(동사)     	 – 세끄데이쓸로란(សេេចក្តីី�ស្ររលាញ់់)(명사)

송컴(សង្្ឃឹឹម)(동사)             	 – 세끄데이썽컴(សេេចក្តីី�សង្្ឃឹឹម)(명사)

뜨라하으(ត្រាា�ស់់ហៅៅ)(동사)   	 – 까뜨라하으(ការត្រាា�ស់់ហៅៅ)(명사)

쭈업(ជួួប)(동사)   	 – 까쭈업(ការជួួប)(명사)

B. 크마에 동사구는 동사구 앞에 까(ការ)를 붙임으로써 명사화시킬 수 있다. 
  

그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꼬앋 쫄쩓 (까) 찍h 껑 គាត់់ចូូលចិិត្តត(ការ)ជិះះ�កង់់ ។

그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꼬앋 쫄쩟 (까) r리언 쁘레아꿈삐

គាត់់ចូូលចិិត្តតការរៀៀនព្រះះ�គម្ពីី�រ ។

그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좋아한다.

꼬앋 쫄쩟 (까) 똔띠인 코 쁘레아꿈삐

គាត់់ចូូលចិិត្តត(ការ)ទន្ទេេ�ញខព្រះះ�គម្ពីី�រ ។

● 설명 - 크마에 동사는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동사 앞에 ‘까(កាារ)’를 붙여 표현한다. 하지만 대

부분 ‘까(ការ)’를 붙이지 않고 바로 동사 뒤에 동사를 붙여 ‘~하는 것’의 의미를 표현한다. 영어와 한

국어는 각각 to 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동사 원형 뒤에 ‘ㄴ 것’을 붙여 표현한다. 즉 크마에는 동사

의 명사화를 ‘까(ការ)’를 통해 하고 영어와 한국어는 각각 동사의 원형과 기본형에 to부정사와 동명

사 그리고 ‘ㄴ 것’을 붙여 표현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크마에 동사구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될 때, 동사구 앞에 ‘까(ការ)’를 붙여 동사구

가 문장 전체의 주어를 이루는 것을 표현한다. 이 때는 ‘까(ការ)’를 생략할 수 없다.



오늘 그를 만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까쭈업 꼬앋 너으 틍아이니 뷔 끄찌어 r르엉 도 쏨칸 나ㅎ 쫌뿌어ㅎ 크뇸

ការជួួបគាត់់នៅៅថ្ងៃៃ�នេះះ�វាគឺឺជារឿឿងដ៏៏សំំខាន់់ណាស់់ចំំពោះះ�ខ្ញុំំ��។

성경을 읽는 것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까 안 쁘레아꿈삐 끄찌어 ㄱ르응 도 썸칸 나ㅎ 쩜뿌어ㅎ 끄릿버리삳

ការអានព្រះះ�គម្ពីី�រគឺឺជារឿឿងសំំខាន់់ណាស់់ចំំពោះះ�គ្រឹឹ�ស្ទទបរិិស័័ទ។

전도를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다.

까 퍼싸이덤렁로오 끄찌어 피어리악껟 r르버ㅎ 끄리버리싿

ការផ្្សាយដំំណឹឹងល្អអ គឺឺជាភារៈ�កិិច្ចចរបស់់គ្រឹឹ�ស្ទទបរិិស័័ទ ។

(6) 보조동사

영어에는 보조동사가 있다. can, may, will, shall, must, might, should, could, would 가 그것이

다. 한국어는 보조동사의 개념이 없다. 한국어는 어미의 변화를 통해 시제와 모든 동사의 형태와 역

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어미변화의 자유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영어

도 어미가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 크마에는 아예 어미가 없고 영어가 가지고 있는 보

조 동사도 거의 없다. 보조동사로 불려질 수 있는 것으로 능(នឹឹង), 아잊(អាច) 등이 있다. 크마에는 영

어의 보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사를 동사 앞에 붙인다. 이 때의 부사는 주로 ‘~따에(តែែ)’로 쓰

인다.

크마에 보조동사 : 능(នឹឹង), 아잇(អាច), ~ 반(~បាន) 

우리는 오늘 차를 타고 깜뽕싸옴에 놀러 갈 것이다.

뿌억영 능 찍란 떠으레잉  깜뽕싸옴 틍아이니

ពួួកយើើងនឹឹងជិះះ�ឡានទៅៅលេេងកំំពង់់សោោមថ្ងៃៃ�នេះះ�។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we will love Jesus

뿌어여응 능 쓸로란 쁘레아예수 

ពួួកយើើងនឹឹងស្ររលាញ់់ព្រះះ�យេេស៊ូូ�វ។ (យើើងរាល់់គ្នាា� 여응r로알크니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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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

꼬앋 아잊 쯔리엉 반 삐루어h គាត់់អាចច្រៀៀ�ងបានពិិរោះះ�។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we can love Jesus with all our hearts

여응r로얄크니어 아잊 쓸로란 쁘레아예수 다오이 오ㅎ삐쩓

យើើងរាល់់គ្នាា�អាចស្ររលាញ់់ព្រះះ�យេេស៊ូូ�វដោោយអស់់ពីីចិិត្តត។

● 설명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능(នឹឹង)’과 ‘아잊(អាាច)’ 외에 크마에는 보조동사가 없다. 영어에서 

보조동사를 통해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크마에서는 ‘~따에(~តែែ)’로 표현된다. 아래에 ‘~따에’로 

표현되는 예를 모아본다.

A. ~따에(តែែ) 표현되는 크마에 보조동사

    ~ 해야 한다 – 뜨러으따에(តូ្រូ�វតែែ), 꾸어따에(គួរួតែែ), 꾸어아오이(គួរួអោោយ), 꺼바이아오이(គប្្បីអីោោយ)

우리는 반드시 크마에어를 배워야 한다.

뿌어여응 뜨러따에 리언 크마에  ពួួកយើើងត្រូូ�វតែែរៀៀនភាសាខ្មែែ�រ។
뿌어여응 꾸어따에 리언 피어싸 크마에  ពួួកយើើងគួួរតែែរៀៀនភាសាខ្មែែ�រ។

우리는 반드시 크마에를 배워야한다.

뿌어여응 뜨러으 r리언 피어싸 크마에 꼼 바이 칸 ពួួកយើើងត្រូូ�វរៀៀនភាសាខ្មែែ�រកុំំ�បីីខាន។

우리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뿌어여응 뜨러워따에 쓸로란 쁘레야예수 아오이 오삐쩓

ពួួកយើើងត្រូូ�វតែែស្ររលាញ់់ព្រះះ�យេេស៊ូូ�ឲ្្យអស់់ពីីចិិត្តត ។

뿌어여응 꾸어따에 쓸로란 쁘레야예수 아오이 오삐 두웅쩓 르버 영

ពួួកយើើងគួួរតែែស្ររលាញ់់ព្រះះ�យេេស៊ូូ�វឲ្្យអស់់ពីីដួួងចិិត្តតរបស់់យើើង។

쁘레아예수 끄찌어 쁘레아옹 다엘 여응크뇸 꾸어따에 쓸로란

ព្រះះ�យេេស៊ូូ�វ គឺឺជាព្រះះ�អង្គគដែែលយើើងខ្ញុំំ��គួួរតែែស្ររលាញ់់ ។



쁘레아예수 끄찌어 쁘레야옹 다엘 여응크뇸 꺼바이아오이 쓸로란

ព្រះះ�យេេស៊ូូ�គឺឺជាព្រះះ�អង្គគដែែល យើើងខ្ញុំំ��គប្្បីីអោោយស្ររលាញ់់ ។

a. ~항상 – 따엥따에(តែែងតែែ)

나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크뇸 따엥따에 끄라옥삐께잉른  ខ្ញុំំ��តែែងតែែក្រោោ�កពីីគេេងលឿឿន។

나는 매주 금요일 밤에 야시장에 놀러간다.

크뇸 따엥따에 다으레잉 프싸r리어뜨레이 r로알틍아이쏙

ខ្ញុំំ��តែែងតែែដើើរលេេងផ្្សាររាត្រីី� រាល់់យប់់ថ្ងៃៃ�សុុក្ររ។
   

나는 항상 매주 토요일 기도모임에 참석한다.

크뇸 따엥따에 쪼울 r루움 쁘로쭘 아티탄 너으 틍아이싸으 찌어r리엉r로알 싸쁘따

ខ្ញុំំ��តែែងតែែចូូលរួួមប្ររជុំំ�អធិិស្ឋាា�ននៅៅថ្ងៃៃ�សៅៅរ៏៏ ជារៀៀងរាល់់សប្តាា�ហ៍៍។

나는 항상 매주 토요일 찬양연습을 한다.

크뇸 따엥따에 핟썸 쯔리엉 트봐이벙꿈 r로알틍아이싸으

ខ្ញុំំ��តែែងតែែហាត់់សមច្រៀៀ�ងថ្វាា�យបង្គំំ�រាល់់ថ្ងៃៃ�សៅៅរ៍៍។

b. ~거의(쓰떠으따에(ស្ទើើ�រតែែ)
    ~주저하여 - 쓰떼아쓰떠으~ 라이 (ស្ទាា�ក់់ស្ទើើ�រ~ឡើើយ), r라레엑 ~라이( រ៉ាា�រែែក~ឡើើយ)

나는 거의 집에 다다랐다. 

크뇸 쩓 덜 쁘떼아 하으이  ខ្ញុំំ��ជិិតដល់់ផ្ទះះ�ហើើយ។
크뇸 떠으 쩓 덜 프떼아 하으이 ខ្ញុំំ��ទៅៅជិិតដល់់ផ្ទះះ�ហើើយ។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다.

크놈 쩓 츠꾸얻 하으이 ខ្ញុំំ��ជិិតឆ្កួួ�តហើើ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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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에 해당 되는 단어 ‘쓰떠으따에(ស្ទើើ�រតែែ)’가 있지만, 캄보디아어에서는 ‘쓰떠으따에

(ស្ទើើ�រតែែ)’ 단어를 즐겨 쓰지 않고, ‘~가까이’ 에 해당하는 쩓(~ជិិត)’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로 표

현한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쪼우 꼼 쓰떼아쓰떠으 크농 까 젠목 쩜뿌어ㅎ 쁘레아 찌어머짜ㅎ라으이

ចូូរកុំំ�ស្ទាា�ក់់ស្ទើើ�រក្នុុ�ងការចេេញមកចំំពោះះ�ព្រះះ�ជាម្ចាា�ស់់ឡើើយ។	

의논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오십시오.

바으미언 어봐이 쫑삐 피어싸 쫄 꼼 r라레엑 라으이 목(으)로 크뇸 목

បើើមានអ្វីី�ចង់់ពិិភាក្្សាចូូលកុំំ�រ៉ាា�រែែកឡើើយមករកខ្ញុំំ��មក។
 

c. 단지, 막 – 떠읍따에(ទើើបតែែ)

우리는 겨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뿌어여응 떠읍따에 반 율삐 까뻗 누h  ពួួកយើើងទើើបតែែបានយល់់ពីីការពិិតនោះះ� ។

나는 이제 막 크마애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다.

크뇸 떠읍따에 짭프다음 r리언피어싸 크마에  ខ្ញុំំ��ទើើបតែែចាប់់ផ្តើើ�មរៀៀនភាសាខ្មែែ�រ។

d. 점점 더 ~수록 – 깐따에(កាន់់តែែ), r륻따에(រឹឹតតែែ)

우리는 점점 더 자라고 있다.

뿌억영깐따에톰라응라응 ពួួកយើើងកាន់់តែែធំំឡើើងៗ

우리는 날로 날로 친해지고 있다.

삐므이틍하이 떠으 므이틍아이 여응 깐따에 미언 피읍 쓰넏쓰날

ពីីមួួយថ្ងៃៃ�ទៅៅមួួយថ្ងៃៃ�យើើងកាន់់តែែមានភាពស្និិ�ទ្ធធស្នាា�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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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의 성도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끄룸쭘눔 뿌영 깐따에 미언 쩜눈 므눅 깐라응라응 

ក្រុុ�មជំំនុំំ�ពួួកយើើងកាន់់តែែមានចំំនួួនមនុុស្្សកើើនឡើើងៗ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친해지고 있다.

끄롬쭘눔 뿌억여응 r륻따에 미언  피업스넏스날 삐 므이틍아이 떠으 므이뜽아이

ក្រុុ�មជំំនុំំ�ពួួកយើើងរឹឹតតែែមានភាពសិិទ្ធធស្នាា�លពីីមួួយថ្ងៃៃ�ទៅៅមួួយថ្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세끄떼이 쩜느어 r르버ㅎ 싸마쩍끄룸쭘눔여응 깐따에 클랑라응라응(쩜러은 라응) 삐 므이 틍아이 

떠으 므이틍아이

សេេចក្តីី�ជំំនឿឿរបស់់សមាជិិកក្រុុ�មជំំនុំំ�យើើងកាន់់តែែខ្លាំំ��ងឡើើងៗ(ចំំរើើនឡើើង)ពីីមួួយថ្ងៃៃ�ទៅៅមួួយថ្ងៃៃ�។

e. 단지 ~로만 – 루뜨라따에(លុះះ�ត្រាា�តែែ), 따에므이뽄노(តែែមួួយប៉ុុ�ណ្ណោះះ��)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 아잊 뚜뚜울 반 까 쏭루어h 땀 r로야 쁘레야 예수 따에 무이 뽄노h

យើើងអាចទទួួលបានការសង្គ្រោះះ���តាមរយះះព្រះះ�យ៉េេ�សូូវតែែមួួយប៉ុុ�ណ្ណោះះ��។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끄라우 삐 까아티탄 끄 먼아잊 본뗀 아레악 싸땅 반 라으이

ក្រៅៅ�ពីីការអធិិដ្ឋាា�ន គឺឺមិិនអាចបណ្តេេ�ញអារក្្សសាតាំំងបានឡើើយ។

미엔 따에 까 아티탄 따에무이뽄노h 아잊 본뗀 아레악 싸땅 반

មានតែែការអធិិដ្ឋាា�នតែែមួួយប៉ុុ�ណ្ណោះះ��អាចបណ្តេេ�ញ អារក្្សសាតាំំងបាន។

루뜨라따에 아티탄 떠읍 아잊 본뗀 아레악 싸당 반

លុះះ�ត្រាា�តែែអធិិដ្ឋាា�ន ទើើបអាចបណ្តេេ�ញអារក្្សសាតាំំងបា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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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형용사

형용사의 정의

영어와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니엄នាម)과 대명사(쏩니엄សព្វវនាម)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크마에도 있다. 크마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 즉 

형용사를 ‘꾼느니엄(គុុណនាម)’이라 칭한다. 

크마에 형용사의 위치

1. 하나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크마에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오른쪽에 놓인다.

형용사 + 명사(한국어)  ☞ 명사 +형용사 (크마에)	

<예문>  

많은 고기 (뜨레이 찌라은 ត្រីី�ច្រើើ�ន), 큰 비(플리엉 톰 ភ្លៀៀ�ងធំំ),
정직한 소년 (꼬마라 쓰모뜨룽 កុុមារាស្មោះះ��ត្ររង់)់, 훌륭한 학생(썻 뿌까에 សិិស្្សពូូកែែ),
모든 어린아이(크메잉 떼앙오 ក្មេេ�ងទាំំងអស់់), 작은 차 (란 또잊 ឡានតូូច), 

낡은 집(프떼아짜ㅎ ផ្ទះះ�ចាស់់), 썩은 고기(뜨레이 쏘오이 ត្រីី�ស្អុុ�យ), 

흰 옷(아으 쏘 អាវស), 노란 책(씨어퍼으 뽀아 르엉 សៀៀវភៅៅពណ៌៌លឿឿង), 

이 시계(니얼레까 니 នាឡិិកានេះះ�), 저 시계(니얼레까 누 នាឡិិកានោះះ�), 
어떤 책(씨어퍼으 무이 សៀៀវភៅៅមួួយ), 나의 가방(까보읍 r르버h 크뇸 កាបូូប(របស់)់ខ្ញុំំ��)  

(대)명사의 소유격 + 형용사 + 명사(한국어)  ☞  명사 + 형용사 + 명사의 소유격(크마에)

<예문> 나의 아름다운 여자친구  (쏭싸도싸앋r르보h크뇸, សង្្សាដ៏៏ស្អាា�តរបស់់ខ្ញុំំ��)

지시형용사 + 기수 + 형용사 + 명사(한국어) ☞ 명사 + 형용사 + 기수 + 지시형용사(크마에)

<예문> 이들 두 개의 큰 사과들 (플라에뽐 톰 삐 니,  ផ្លែែ�ប៉៉មធំំពីីរនេះះ�)
 

지시형용사+서수+기수 +형용사 +명사(한국어) ☞ 명사+기수+형용사+서수+지시형용사(크마에)

<예문> 이들 첫 번째 두 개의 큰 사과들(플라에뽐띠무이톰삐니,  ផ្លែែ�ប៉៉មទីីមួួយធំំពីីរនេះះ�)
소유격 +기수 +명사+모두의+명사(한국어) ☞ 명사+명사+모두의+기수+(របស់់)+대명사

<예문> 그의 두 형제 모두의 미래(아나꾿뽀운떼앙삐r르버h꼬앋,  អនាគត់់ប្អូូ�នទាំំងពីីររបស់់គាត់់។) 

(미래 + 형제 + 두 사람 모두의 [떼앙삐(ទាំំងពីីរ)] + 소유격)



2.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는 항상 명사 오른쪽에 위치한다.

<예문> 

그녀는 예쁘고 사랑스럽다.

(꼬앋 싸앋 능 꾸어아오이 쓸로란, គាត់់ស្អាា�ត និិងគួួរឲ្្យស្ររលាញ់់)

예수님은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쁘레아예수 찌어 엉 도 크뿡크뿌어ㅎ 능 우덩우덤, ព្រះះ�យេេស៊ូូ�វជាអង្គគដ៏៏ខ្ពពង់់ខ្ពពស់់ និិងឧដុុង្គគឧត្តតម)

3. 어봐이(អ្វីី�), 크미언어봐이(គ្មាា�នអ្វីី�), 어봐이떼앙오(អ្វីី�ទាំំងអស់់), 어봐이클라(អ្វីី�ខ្លះះ�) 등을 수식할 때 

☞ 형용사는 명사의 오른쪽에 항상 위치한다. 이 때의 형용사는 ‘다엘(ដែែល)’과 함께 쓰인다.

<예문> 

모든 것이 나에게 좋다

(어봐이떼앙오 끄 로오 썸므랍 크뇸,  អ្វីី�ទាំំងអស់់(អ្វីី�គ្ររប់់យ៉ាា�ង)គឺឺល្អអសំំរាប់់ខ្ញុំំ��)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쁘레아예수 찌어 엉 도 쏨칸 벙폳 썸므람 크뇸 찌어 찌엥 어봐이데앙어ㅎ, 

ព្រះះ�យ៉េេ�ស៊ូូ�វជាអង្គគដ៏៏សំំខាន់់បំំផុុតសំំរាប់់ខ្ញុំំ��ជាជាងអ្វីី�ទាំំងអស់់។)

※ 그러나 크마에 형용사가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거의 하나의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예문> 부스러진 음식 (꼼떼잊아하, កំំទេេចអាហារ)

4.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꾼느니엄쩜누언)

1) 기수(꾼느니엄쩜누언r로압, គុុណនាមចំំនួួនរាប់)់ ☞ 명사+기수+단위

<예문> 

학생 20명 (썻 므페이네악, សិិស្្សម្ភៃៃ�នាក់់)
12명의 제자(썻 덥삐네악, សិិស្្សដប់់(ទាំំង)ពីីរនាក់)់

닭 30마리(모안 쌈썹끄발, មាន់់សាមសិិបក្្បាល)

소 두 마리 (꼬 삐끄발, គោោពីីរក្្បាល)

젓가락 한 쌍(쩡꺼 무이꾸, ចង្កឹះះ��មួួយគូូ) 
오리 한 무리(띠어 무이붕, ទាមួួយហ្វូូ�ង)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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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한 송이 (쩨익 무이스넏, ចេេកមួួយស្និិ�ត)

나락 한 가마(쓰러으 무이탕,  ស្រូូ�វមួួយថាំំង)

우유 한 통(떡더ㅎ꼬 무이깜뽕, ទឹឹកដោះះ�គោោមួួយកំំប៉ុុ�ង)

자동차 2대(r롣윤 삐끄렁, រថយន្តតពីីរគ្រឿឿ�ង)

꽃 두 송이(퍼까 삐동, ផ្កាា�ពីីរទង់់) 
연필 두 자루(크마으다이 삐다음, ខ្មៅៅ�ដៃៃពីីរដើើម)

2 킬로미터의 거리(쩜응아이 삐킬로마엣,  ចំំងាយពីីរគីីឡូូម៉ែែ�ត) 

소고기 60킬로그램(쌎꼬우 혹습낄로끄리움, សាច់់គោោហុុកសិិបគីីឡូូគ្រាា�ម) 

약 한 첩(트남 므이깐짭,  ថ្នាំំ��មួួយកញ្ចចប់់) 
기름 한 통(쌍 무이뿌옫, សាំំងមួួយពួួត)

2) 서수(꾼느니엄리업) ☞ 명사+서수

<예문>  

46번지(프떼아레잊46, ផ្ទះះ�លេេខ៤៦), 13번째 팀(끄롬띠덥바이, ក្រុុ�មទីីដប់់បី)ី,

2층(쪼안띠삐, ជាន់់ទីី២),  9학년(트낙띠쁘람뿌언, ថ្នាា�ក់់ទីី៩)

3)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명사의 기수와 서수에 관계없이 항상 명사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예문> 

수백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  

(쁘로찌어뽀로앋(쁘로찌어준)크마에r로압r로이네악, ប្ររជាពលរដ្ឋឋ(ប្ររជាជន)ខ្មែែ�ររាប់់រយនាក់)់

수천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  

(쁘로찌얻뽀로앋(쁘로찌어준)크마에r로압뽀안네악 ប្ររជាពលរដ្ឋឋ(ប្ររជាជន)ខ្មែែ�ររាប់់ពាន់់នាក់់)

수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 

(쁘로찌얻뽀로앋(쁘로찌어준)크마에로압먼네악  ប្ររជាពលរដ្ឋឋ(ប្ររជាជន)ខ្មែែ�ររាប់់ម៉ឺឺ�ននាក់ ់)

4) 456   

(부언로이하썹쁘람무이  បួួនរយហាសិិបប្រាំំ��មួួយ(៤៥៦)) 

5) 25,345,476  

(므페이쁘람 리언 바이싸엔 부언먼 쁘람뽀안 부언로이쩍썹쁘람므이

ម្ភៃៃ�ប្រាំំ��លានបីីសែែនបួួនម៉ឹឹ�នប្រាំំ��ពាន់់បួួនរយចិិតសិិបប្រាំំ��មួួ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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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만은 보통 문어체에서 싸엔(សែែន)으로 하고, 구어체에서는 그냥 덥먼(ដប់់ម៉ឹឹ�ន), 머페이먼(ម្ភៃៃ�
ម៉ឹឹ�ន), 삼습먼(សាមសិិបម៉ឹឹ�ន),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한다.

6) 1986년  

(끄리싸r리츠남무이뽀안쁘람부온r로이바엗썹쁘람무이 

គ្រិិ�ស្តតសរាជឆ្នាំំ��មួួយពាន់់ប្រាំំ��បួួនរយប៉ែែ�តសិិបប្រាំំ��មួួយ (១៩៨៦)។) 

7) 1950년대에  

(쭘노안츠남 무이뽀안쁘람부온r로이하썹 ជំំនាន់់ឆ្នាំំ��១៩៥០)

예수님의 시대에  (쩜노안(싸마이) 쁘레아예수 ជំំនាន់់(សម័័យ)ព្រះះ�យេេស៊ូូ�វ)

8) 두 번째의 책 (씨어퍼으 띠삐 សៀៀវភៅៅទីីពីីរ)

9) 제4장  (쭘뿍띠부운 ជំំពូូកទីីបួួន។)

10) 2차 세계대전 (쏭끄리엄 록륵띠삐 សង្គ្រាា��មលោោកលើើកទីី២)

11) 제10과  (메리언 띠덥 មេេរៀៀនទីីដប់់(១០) ។)

12)  8쪽  (뚬뽀아 띠쁘람바이 ទំំព័័រទីីប្រាំំ��បីី(៨) ។)

13) 2+3=5  (삐복바이스마으쁘람 ពីីរបូូកបីីស្មើើ�ប្រាំំ��។)

14) 5-3=2  (쁘람도바이스마으삐 ប្រាំំ��ដកបីីស្មើើ�ពីីរ។)

15) 6*4=24 (쁘람무이꾼부언스마으므페이부언 ប្រាំំ��មួួយគុុណបួួនស្មើើ�ម្ភៃៃ�បួួន។)

16) 24/6=4 (머페이부언짜엑쁘람무이스마으부언 ម្ភៃៃ�បួួនចែែកប្រាំំ��មួួយស្មើើ�បួួន។)

17) 3.27 (바이크비어므페이쁘람삐 ៣.២៧ (បីីក្្បៀៀម្ភៃៃ�ប្រាំំ��ពីីរ) 
              (바이쫒 므페이쁘람삐 (បីីចុុចម្ភៃៃ�ប្រាំំ��ពីីរ)   

18) 1/5 (므이피억쁘람	 មួួយភាគប្រាំំ��។)

  

19) 35% (쌈썹쁘람피얻r로이 សាមសិិបប្រាំំ��ភាគរយ។)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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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많은 무리, 그룹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

본다 + 명사 បណ្តាា�ល + នាម

모하 + 준 មហា +ជន 

붕 + 명사 វូូង + នាម 

명사 + 찌라은 ច្រើើ�ន (찌어찌라은 ជាច្រើើ�ន)	

☞ 본다, 모하준은 주로 옛날시대에 썼던 표현으로 요즘에는 찌어찌란(ជាច្រើើ�ន) 으로 많이 사용한다.

☞ 붕(វូូង)은 주로 동물무리에 사용하는 단어다. 사람무리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용된다.

<예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본다므눅찌어 찌라은 반 다으땀 쁘레아예수  បណ្តាា�មនុុស្្សជាច្រើើ�នបានដើើរតាមព្រះះ�យេេស៊ូូ�វ។

모하쭌 다으록 땀 쁘레아예수  មហាជនដើើរតាមព្រះះ�យេេស៊ូូ�វ។

붕므눅 다으 땀 쁘레아예수  វូូងមនុុស្្សដើើរតាមព្រះះ�យេេស៊ូូ�វ។

므눅찌라은 다으 땀 쁘레아예수  មនុុស្្សច្រើើ�ដើើរតាមព្រះះ�យេេស៊ូូ�។

많은 학생  본다 썻 찌어찌란  បណ្តាា�សិិស្្សជាច្រើើ�ន។

많은 그리스인  본다 크리스티언 찌어찌란  បណ្តាា�គ្រីី�ស្ទាា�នជាច្រើើ�ន។

21) 적은 + 명사 ☞ 명사 + 떼잊

<예문>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랐다.

(므눅떼잊 다으 땀 쁘레아예수,  មនុុស្្សតិិចដើើរតាមព្រះះ�យេេស៊ូូ�។)

 

22)  5천명에 맞멎는(달하는,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므눅쁘로하엘쁘람뽀안네악 다으땀 쁘레아예수, មនុុស្្សប្ររហែែល៥០០០នាក់់ដើើរតាមព្រះះ�យេេស៊ូូ�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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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의 비교급(껌럿꾼느니엄 혹은 껌럿쁘리업티업네이꾼느니엄)

크마에 형용사에도 역시 한국어와 영어처럼 비교급이 존재한다. 크마에 비교급 역시 한국어와 영

어처럼 단순비교, 비교급, 최상급으로 나뉘어진다.

     

그는 나처럼 좋은 사람이다  (단순비교)

(꼬앋 끄 찌어 므눅 로오 도잊 크뇸 គាត់់គឺឺជាមនុុស្្សល្អអដូូចខ្ញុំំ��។)

그는 나보다 좋은 사람이다 (비교급)

(꼬앋 로오 찌엉 크뇸 គាត់់ល្អអជាងខ្ញុំំ��។)

그는 가장 좋은 사람이다  (최상급)

(꼬앋 로오 찌엉께 គាត់់ល្អអជាងគេេ។)

(꼬앋 로오 범폿 도 우돔 끄라이레잉 គាត់់ល្អអបំំផុុតដ៏៏ឧត្តតមក្រៃៃ�លែែង។)

형용사에 상당하는 어구

영어와 한국어는 동사와 명사 등을 형용사에 상당하는 어구로 변형하는 문법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가다-가는 , 영어는 go-to go, going, gone 등의 변형을 통해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한다. 크마에는 이러한 문법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는 차 :  달리다(동사) + 는(형용사격 조사) + 명사 = 달리는 차

the car to run :  the car (형용사에 의해 한정되는 대상으로서의 명사) 

+  to run(to 부정사) = 달리는 차,  the car to run 

the running car :  the(정관사) + running(분사) + 명사 = 달리는 차,

‘the running car’의 크마애 형식: 란(자동차) + 다엘 + 껌뿡(현재진행형) +r롣(동사)

(란다엘껌뿡r롣 ឡានដែែលកំំពុុងរត់់។)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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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넛티업쓰마으)           	       (껌넛티업러으)	             (껌넛티업본다잊)

           로오 도잊 ល្អអដូូច                    로오 찌엉 ល្អអជាង             로오 범폿(찌엉께) ល្អអបំំផុុត(ល្អអជាងគេេ)

        크뿌ㅎ 도잊 ខ្ពពស់់ដូូច               크뿌ㅎ찌엉 ខ្ពពស់់ជាង                 크뿌ㅎ범폿(찌엉께) ខ្ពពស់់បំំផុុត

        뿌가에 도잊 ពូូកែែដូូច	              뿌까에찌엉 ពូូកែែជាង	                뿌까에범폿(찌엉께) ពូូកែែបំំផុុត

단순비교                                  비교급                                          최상급



▷ 위에서 본 것처럼 크마에는 동사 ‘r롣(រត់់)’이 아무런 변형 없이 ‘r롣(រត់់)’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크마에는 동사를 형용사화 하는 문법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동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동사, 영원한 동사가 크마에 동사다.

그러면 크마에는 동사를 어떻게 형용사화 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동사자체의 변형이나 변화

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다. 크마에 동사는 ‘다엘(ដែែល)’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해낸다. 앞에서 예를 들어 보았지만 여기서 한 번 상세하게 예를 보면서 정리

해보자
  

<예문>

달리는 차   란 다엘 껌뿡 롣  ឡានដែែលកំំពុុងរត់់។

집으로 향해 가는 차       

란 다엘 미언 츠뿌어h 떠으 프떼아 르보 크뇸  ឡានដែែលមានឆ្ពោះះ��ទៅៅផ្ទះះ�របស់់ខ្ញុំំ��

어제 저녁에 만난 그 사람  

므눅 다엘 크놈 반 쭈업 깔삐욥멘  មនុុស្្សដែែលខ្ញុំំ��បានជួួបកាលពីីយប់់មិិញ

▷ 크마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단어가 몹시 긴 것도 있지만 위 예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를 바로 형용사화 시키는 문법 내용이 없어 형용사절을 이끄는 ‘다엘(ដែល)’을 써서 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구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형성된 것을 구라고 하는 데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사항들

이 크마에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 빗대어 크마에의 형용사구 부분을 정리

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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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형용사구>                                              <한국어의 형용사구>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                                   

전치사 + 명사                                                       

분사 구문

the car to run                                                     

the car in the house                                          

the car repaired by my father                           

my father’s car                                                   

주어를 뺀 문장의 마지막 동사 + 는(은)

연속된 단어들의 마지막 명사 + 의

달리는 차

집에 있는 차

아버지에 의해 수리된 차

우리(의) 아버지의 차



▷ 크마에는 영어와 같은 to 부정사나 분사구문의 문법 내용이 없다. 그리고 한국어의 문법에 있

는 ‘조사’가 없어 한국어 문법처럼 형용사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어 

문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치사 + 명사 의 형태로 형용사구를 만든다.

집 안에 있는 차               the car in the house      

란너우크농프떼아           ឡាននៅៅក្នុុ�ងផ្ទះះ�។

란(명사) + 너으크농(전치사) + 프데아(명사)

● 설명 :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마에 문법에도 전치사와 명사를 결합하여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게 함을 볼 수 있다. 

1. 전치사 + 명사로 이루이전 형용사구 (껀사옴삐어꾼느니엄)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형용사구가 된다. 형용사구는 두 단어가 합쳐져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을 일컫는 말이다. 크마에 전치사(트노악ធ្នាា�ក់់), 크마에 문법에도 전치사가 있다. 트노악(ធ្នាា�ក់់)이라 칭

한다. 

1) 방향(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 + 명사가 결합하여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 경우

앞 – 너으묵 (នៅៅមុុខ)

우리 집 앞 코코넛 (다음동너으묵프떼아크뇸 ដើើមដូូងនៅៅមុុខផ្ទះះ�ខ្ញុំំ��។)

뒤 – 너으끄라오이(នៅៅក្រោោ�យ) 

우리 집 뒤 코코넛 (다음동너으끄라오이프떼아크뇸 ដើើមដូូងនៅៅក្រោោ�យផ្ទះះ�ខ្ញុំំ��។)

옆 – 너으쩓(នៅៅជិិត), 너으끄바에(នៅៅក្្បែែរ)
우리 집 옆 코코넛 (다음동너으쩓프떼아크뇸 ដើើមដូូងនៅៅជិិតផ្ទះះ�ខ្ញុំំ��។)

우리 집 바로 옆 코코넛 (다음동너으끄바에프떼아크뇸 ដើើមដូូងនៅៅក្្បែែរផ្ទះះ�ខ្ញុំំ��។)

위 – 너으르(នៅៅលើើ)
우리 집 위 강아지 (고운처까에너으러으프떼아크뇸 កូូនឆ្កែែ�នៅៅលើើផ្ទះះ�ខ្ញុំំ��។)

아래 – 너으끄라옴(នៅៅក្រោោ�ម)

우리 집 아래 강아지 (고운처까에너으끄라옴프떼아크뇸 កូូនឆ្កែែ�នៅៅក្រោោ�មផ្ទះះ�ខ្ញុំំ��។)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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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 너으끄라오이(នៅៅក្រោោ�យ)

우리 집 뒤 강아지 (고운처까에너으끄라우프떼아크뇸 កូូនឆ្កែែ�នៅៅក្រោោ�យផ្ទះះ�ខ្ញុំំ��។)

안 – 너으크농(នៅៅក្នុុ�ង)

우리 집 안 강아지 (고운처까에너으크농프떼아크뇸 កូូនឆ្កែែ�នៅៅក្នុុ�ងផ្ទះះ�ខ្ញុំំ��។)

향하여 –츠뿌허h(ឆ្ពោះះ��/សំំដៅៅ)
우리 집을 향해 가는 차 (란츠뿌허h떠우프떼아르봇크뇸 ឡានឆ្ពោះះ��(សំំដៅៅ)ទៅៅផ្ទះះ�ខ្ញុំំ��។)

~따라 – 땀(តាម)

우리 집을 따라 있는 국도 (플러워지얻땀프떼아르봇크뇸 ផ្លូវជាតិតាមផ្ទះរបស់ខ្ញុំ។)

맞은 편 – 똘묵(ទល់មុខ)

집 맞은편에 있는 국도 (플러으찌얻똘묵프떼아르버크뇸 ផ្លូវជាតិទល់មុខផ្ទះរបស់ខ្ញុ)ំ

붙어있는 – 너으쪼압(នៅជាប)់

집에 붙어있는 간판 (빠노너으쪼압(넝)프떼아크뇸 ប៉ានូនៅជាប់ផ្ទះរបស់ខ្ញុំ)
 

사이의 – 너으쏭캉(នៅសងខាង/នៅចន្លោះ)
우리 집 사이에 있는 코코넛 (다음동너으쏭캉프떼아크뇸 ដើមដូងនៅសងខាងផ្ទះខ្ញុំ។)

 

중간의 – 크농보리벤(ក្នុងបរិវេន/នៅកណ្តាល)

우리 집 가운데 있는 코코넛 (다음동크농보리벤프떼아크뇸 ដើមដូងក្នុងបរិវេនផ្ទះរបស់ខ្ញុំ។)

주위의 – 쭘윈(ជុំវិញ)

우리 집 주위의 코코넛 (다음동쭘윈프떼아크뇸 ដើមដូងជុំវិញផ្ទះខ្ញុំ។)

 

~에서 – 목삐(មកព)ី

우리 집에서 온 차 (란목삐쁘떼아크뇸 ឡានមកពីផ្ទះខ្ញុំ។)

 

~떨어진 – 칭아이삐(ឆ្ងាយព)ី        

집에서 떨어진 농장 (쩜까칭아이삐프데아르봇크뇸 ចំការឆ្ងាយពីផ្ទះរបស់ខ្ញុំ។)

2) 시간을 표시하는 전치사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는 첨가어) + 명사가 결합하여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 경우

~시의 – 너으(នៅ) + 마옹(ម៉ោង)

두시의 데이트  (낟쭈업너으마옹삐 ណាត់ជួបនៅម៉ោងពី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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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 너으(នៅ) + 카에(ខែ)
이 달의 월세 (틀라이프데악너으카에니 ថ្លៃផ្ទះនៅខែនេះ។)

~년의 – 너으(នៅ) + 츠남(ឆ្នា)ំ
이 해의 성공  (피업쪽쩨이너으츠남니 ភាពជោគជ័យនៅឆ្នាំនេះ។)

~부터의 – 짭삐(ចាប់់ពីី), 땅삐(តាំំងពី)ី

~부터는 크게 두 개로 구분 : 짭삐(ចាប់់ពីី)는 현재 혹은 미래부터, 땅삐(តាំំងពីី)는 과거부터

내일부터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다.

크뇸능 컴쁘렁리언 짭삐틍아이싸엑또떠으  ខ្ញុំំ��នឹឹងខំំប្រឹឹ�ងរៀៀនចាប់់ពីីថ្ងៃៃ�ស្អែែ�កតទៅៅ

오늘 2시부터 캄보디어 강의가 있습니다.

영미언트나리언피어싸크마애짭삐 마웅삐러씨엘틍아이니

យើើងមានថ្នាា�ក់់រៀៀនភាសាខ្មែែ�រចាប់់ពីីម៉ោោ�ង២ រសៀៀលថ្ងៃៃ�នេះះ�។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크뇸반쯔으르쁘레야예수땅삐꼬마라피업  ខ្ញុំំ��បានជឿឿលើើព្រះះ�យេេស៊ូូ�វតាំំងពីីកុុមារភាព

~전, ~전부터 - 깔삐(កាលពីី)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서 문어체 표현에서는 깔삐(កាលពីី)를 붙인다.

2년 전부터 있었던 축제 (삐티본깔삐츠남문 ពីីធីីបុុណ្្យកាលពីី ពីីរឆ្នាំំ��មុុន)

~후의 – 마웅 ម៉ោោ�ង (카에 ខែែ, 츠남 ឆ្នាំំ��) + 끄라오이(ក្រោោ�យ) 

년 후의 축제 (삐티본 삐츠남끄라오이 ពីីធីីបុុណ្្យពីីរឆ្នាំំ��ក្រោោ�យ)

~지난 – 껀롱폳(កន្លលងផុុត)

2년 지난 재해 (모하 온드라이 껀롱 폳 떠으 삐치남 មហន្តតរាយកន្លលងផុុតទៅៅពីីរឆ្នាំំ��។)

~이래의 – 땅삐(តាំំងពីី)
어릴 때부터의 상처자국 (쓰남 r르뿌어ㅎ땅삐크메잉 ស្នាា�មរបួួសតាំំងពីីក្មេេ�ង។)

~전의 – 문(មុុន)     

2년 전의 축제 (삐티본삐츠남문(혹은 삐티본문삐츠남)  ពិិធីីបុុណ្្យពីីរឆ្នាំំ��មុុន)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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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의 - r르호욷달 (រហូូតដល់់)
마지막 까지의 도전 (까살라봉 r르호욷달 띠 반쫍 ការសាកល្្បងរហូូតដល់់ទីីបញ្ចចប់់។)

~ 사이의 –로뷔엉(រវាង), 쩐노(ចន្លោះះ��)
          

2일과 4일 사이의 세미나 

(쎅카쌀라쩐로h 틍아이띠삐넝틍아이띠부언 សិិក្ខាា�សាលាចន្លោះះ��ថ្ងៃៃ�ទីីពីីរនិិងថ្ងៃៃ�ទីីបួួន។)

~ 로부터의 – 짭삐(ចាប់់ពីី)
2일부터 있는 세미나 (쎅카쌀라짭삐틍아이띠삐 សិិក្ខាា�សាលាចាប់់ពីីថ្ងៃៃ�ទីីពីីរ។)

▷ 이외에도 크마에 문법에는 접속사(쳐노압)와 유사한 전치사가 더 있다. 이 부분은 부사 부분에

서 다루어보도록 하자. 위에서 살펴본 대로 크마에는 전치사+명사의 결합을 통해 명사를 수식하

는 형용사구가 존재한다. 

형용사절

영어와 한국어에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절이라고 한다.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에서 절의 종

류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절은 단어(삐억ពាក្្យ) 혹은 구가 하는 역할이 주어와 동사를 

포함된 문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크마에 문법에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존재한다. 하지만 형용

사절 혹은 부사절이라 칭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 문법을 차용해서 크마에 형용사절

을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영어와 한국어에서 선행하는 절 혹은 뒤 따르는 절 앞의 명사를 그 절과 연

관된 다른 절이 수식을 하는 경우, 수식을 받는 절을 주절, 수식을 하는 절을 종속절이라 하는 데 종

속절이 형용사절이 된다. 영어에는 관계대명사(who, which, that)가 포함된 절이 형용사절이 된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한국사람이다.

(먿쓰레이 다엘 쓸로란 꼬앋 찌어 쭌지어꼬레 មិិត្តតស្រីី�ដែែលខ្ញុំំ��ស្ររឡាញ់់គាត់់ជាជនជាតិិកូូរ៉េេ�។)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캄보디아 음식은 꾸이띠유이다

(머호웁크마에다엘크뇸쫄쩓찌엉께이끄꾸이띠유 ម្ហូូ�បខ្មែែ�រដែែលខ្ញុំំ��ចូូលចិិត្តតជាងគេេគឺឺគុុយទា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이다.

(쁘로떼꼬레다엘 크뇸 쓸로란 끄찌어쁘로떼 다엘 미언 까릭쩜라은 캉세잊뜨께잊,

ប្ររទេេសកូូរ៉េេ�ដែែលខ្ញុំំ��ស្ររលាញ់់ គឺឺជាប្ររទេេសដែែលមានការរីីកចំំរើើនខាងសេេដ្ឋឋកិិច្ចច)

● 설명 : 크마에는 영어의 관계대명사와 흡사한 ‘다엘(ដែែល)’이 있다. 이 ‘다엘(ដែែល)’은 영어의 관

계대명사인 ‘that'과 같이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이끈다. 하지만 ’다엘(ដែែល)‘은 영어에서 관계사 앞에 

선행사가 오듯 선행사를 동반하지만, 영어의 관계대명사처럼 자체 안에 대명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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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Khmer
writing

4강

(꾼께리야, គុុណកិិរិិយា)

	

부사의 정의

부사의 형태 

부사의 역할 

의문부사

부사구

부사절



4강    부사 (꾼께리야, គុុណកិិរិិយា 께리야 កិិរិិយា)

1.	부사의 정의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고 또 다른 형태의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

나 구 혹은 절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가리켜 부사라고 한다. 크마에 문법에도 부사의 역

할을 하는 단어들이 존재하고 크마에 문법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일컬어 꾼께리야 혹은 께리야

라 칭한다. 크마에 문법 책들은 부사를 형용사(꾼느니엄), 동사(께리야삽) 또는 다른 부사(꾼께리

야)를 한 번 분명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크마에 문법. 춘치엉). 이

러한 부사의 정의는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에서의 부사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할 것이다. 

2.	  부사의 형태 

영어는 부사의 특별한 형태가 있다. 형용사 + 어미(ly)를 붙여 주로 부사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한국어는 동사 + ~하게 로 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크마에는 동사와 혹은 형용사를 부사 역할을 하

게 만드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크마에는 문장 안에서 용례를 통해 부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파

악할 수 있을 뿐이다.

1)	꾼께리야깔(គុុណកិិរិិយាកាល-시간부사) 

므셀멘(ម្្សិិលមិិញ- 어제),  엄반멘, 문능본뗒(អំំបាញ់់មិិញ, មុុនហ្នឹឹ�ងបន្តិិ�ច - 조금전에), 

틍아이문, 폰만틍아이문(ថ្ងៃៃ�មុុន, ប៉ុុ�ន្មាា�នថ្ងៃៃ�មុុន - 몇일 전에), 

틍아이니(ថ្ងៃៃ�នេះះ�-오늘), 틍아이싸엑(ថ្ងៃៃ�ស្អែែ�ក-내일), 칸싸엑(ខានស្អែែ�ក-모레)

☞ 므썰멘(ម្្សិិលមិិញ) 이나 칸싸엑(ខានស្អែែ�ក) 이후의 시간부사는 므썰믕아이(ម្្សិិលម្ងៃៃ�), 므썰믕아이문

(ម្្សិិលម្ញៃៃ�មុុន) 등으로 그 이전의 시간을 표현하게 하며, 칸싸엑므이(ខានស្អែែ�កមួួយ), 폰만틍아이끄라우

이(ប៉ុុ�ន្មាា�នថ្ងៃៃ�ក្រោោ�យ) 등으로 그 이후의 시간을 표현하게 한다.

2)	꾼께리야네이피업녁뇨압(គុុណនាមនៃៃភាពញឹឹកញាប់-់빈도부사)  

r로알(រាល់់-매) + 틍아이(ថ្ងៃៃ�-일) 

r로알(រាល់់-매) + 싸쁘다(សប្តាា�ហ៍៍-주) 

r로알(រាល់់-매) + 아뜯(អាទិិត្្យ-일요일) 

r로알(រាល់់-매) + 카에(ខែែ-달)

r로알(រាល់់-매) + 츠남(ឆ្នាំំ��-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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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엥따에(តែែងតែែ-항상),  녁뇨압, 찌어닉쯔깔(ញឹឹកញាប់ ់/ ជានិិច្ចចកាល -언제나) 

먼써으, 므덩(므)깔, 유유므덩(មិិនសូូវ/ម្តតងកាល/យូូរៗម្តតង가끔/때때로)

쭈언깔(ជួួនកាល-가끔),  먼다엘,꼼r러(មិិនដែែល/កំំរ-결코)

3)	꾼께리야껀라엥(គុុណកិិរិិយាកន្លែែ�ង-장소부사)  

캉러으(ខាងលើើ-위에)

캉끄라옴(ខាងក្រោោ�ម-아래에)

캉끄라으(ខាងក្រៅៅ�-밖에)

칭아이(ឆ្ងាា�យ-멀리)   쩓(ជិិត-가까이) 

캉묵(ខាងមុុខ-앞에) 

캉끄라오이(ខាងក្រោោ�យ-뒤에)

4)	꾼께리야바리만(គុុណកិិរិិយាបរិិមាណ-수량부사)   

나(ណាស់់-아주)        뻬인, 너엔(ពេេញ/ណែែន-꽉찬/붐비는)

찌라은(ច្រើើ�ន-많이)    띶(តិិច-적게)      

웨잉(វែែង-길게)         클레이(ខ្លីី�-짧게) 

크뿌어(ខ្ពពស់់-높게)     띠업(ទាប-낮게)

톰(ធំំ-크게)               또우잊(តូូច-작게)

끄라(ក្រាា�ស់់-두껍게)   쓰따응(ស្តើើ�ង-얇게)

3. 부사의 역할 

크마에 문법에서 부사의 역할은 영어와 한국어의 부사의 역할과 동일하다.

1)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2)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3)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4.  의문부사

1) 이유와 원인에 관련된 의문부사 -  한국어와 영어의 왜와 why에 해당:

ហេេតុុអីី (헫아이)?  

ហេេតុុអ្វីី� (헫어봐이)?  

ហេេតុុអ្វីី�បានជា (헫어봐이반찌어)?

ហេេតុុដូូចម្ដេេ�ច (헫도잊머떼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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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왜 당신은 캄보디아에 오셨나요?

(헫어봐이반찌어 네악 목 쁘로떼깜뿌지어?, ហេេតុុអ្វីី�បានជាអ្ននកមកប្ររទេេសកម្ពុុ�ជា?)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니?

(헫아이 네악 먼(엇) 쯔으 쁘레아예수?,  ហេេតុុអីីអ្ននកមិិន(អត់់)ជឿឿព្រះះ�យេេស៊ូូ�វ?)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네악엇또안쩌으쁘레아예수다오이싸아이?,  អ្ននកអត់់ទាន់់ជឿឿព្រះះ�យេេស៊ូូ�វដោោយសារអីី?)

2) 장소에 관련된 의문부사 - 한국어와 영어의 어디와 where에 해당: 

아이나 (ឯណា-어디에)?  띠나 (ទីីណា-어디로)? 

<예문>

너는 어디에 있어요?

(따으 네악 너으아이나?  តើើអ្ននកនៅៅ(ឯ)ណា?)

(따으 너으나 넝? តើើនៅៅណាហ្នឹឹ�ង?)(구어체에서 흔히 사용)

너는 어디로 가니?

(따으 네악 떠우띠나?  តើើអ្ននកទៅៅទីីណា? )

따으 네악 떠으따나 다에?  តើើអ្ននកទៅៅតាណាដែែរ?)

☞‘따으 네악 떠우띠나’를 구어체에서 주로 ‘따으 네악 떠으따나 다에’로 사용한다.

3) 시간과 관련된 의문부사 - 한국어과 영어의 언제와 when에 해당

뻬일나 (ពេេលណា-언제)?                옹깔 (អង្កាា�ល់់-미래의 언제) ?     

삐옹깔 (ពីីអង្កាា�ល់់-과거의 언제) ?     땅삐옹깔 (តាំំងពីីពេេលណា -언제부터) ?

<예문>

너는 언제 밥을 먹었니?

(따네악반냠빠이하으이땅삐스만나?(삐옹깔?))

(តើើអ្ននក បានញ៉ាំំ��បាយហើើយតាំំងពីីស្មាា�នណា?(ពីីអង្កាា�ល់់))

너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니? 

(따네악 반 쯔으 쁘레아예수 땅삐뻬일나? (삐옹깔?), 

 តើើអ្ននកបានជឿឿព្រះះ�យេេស៊ូូ�វតាំំងពីីពេេលណា?(ពីីអង្កាា�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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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언제 교회에 올 거니? 

(따으 네악 능 목 쁘레아뷔히어 너으 뺄나, តើើអ្ននកនឹឹងមកព្រះះ�វិិហារនៅៅពេេលណា (អង្កាា�ល់់?))

너는 언제쯤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니?

(따으 뺄나 뜨읍 네아 r록 고운 끄로몸 도싸앗 므네아 하으이 떠으 벙까읃 

너으 꾸루싸 도 미언 소페아몽꼴다에, 

តើើពេេលណាទើើបអ្ននករកកូូនក្ររមុំំ�ដ៏៏ស្អាា�តម្នាា�ក់់ហើើយទៅៅបង្កើើ�តនូូវគ្រួួ�សារដ៏៏មានសុុភមង្គគលដែែរ?)

4) 방법과 관련된 의문부사 - 한국어와 영어의 어떻게와  how에 해당:  

도잊므데잊 ដូូចម្តេេ�ច? (어떻게)       

양멪, 로비업멪 យ៉ាា�ងម៉េេ�ច?, របៀៀបម៉េេ�ច? (어떻게)        

트붜도잊므데잊 ធ្វើើ�ដូូចម្ដេេ�ច? (어떻게 해서)

<예문>

어떻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니?

(트붜도잊머데잊(반찌어) 네악 엇 쯔으 쁘레아예수?, 

ធ្វើើ�ដូូចម្តេេ�ច(បានជា)អ្ននកអត់់ជឿឿព្រះះ�យេេស៊ូូ�?)

(햇도우머데잊반찌어 네악 엇 쯔으 쁘레아예수?,

ហេេតុុដូូចម្ដេេ�ច បានជាអ្ននកអត់់ជឿឿព្រះះ�យេេស៊ូូ�?)

(네악 얻 쯔으 쁘레아예수 반양멪?, អ្ននកអត់់ជឿឿព្រះះ�យេេស៊ូូ�បានយ៉ាា�ងម៉េេ�ច?)

(네악 얻 쯔으 쁘레아예수 반도우잊머데잊? អ្ននកអត់់ជឿឿព្រះះ�យេេស៊ូូ�បានដូូចម្តេេ�ច?)

어떻게 캄보디아에 오셨나요?

(햇도우잊머데잊 반 네악 목 쁘로떼깜뿌지어? ហេេតុុដូូចម្ដេេ�ចបានអ្ននកមកប្ររទេេសកម្ពុុ�ជា?)

(네악 반 목 쁘로떼깜뿌찌어 르비업멪? អ្ននកបានមកប្ររទេេសកម្ពុុ�ជា របៀៀបម៉េេ�ច?)

(도잊머데잊 반 찌어 네악 목 쁘로떼깜뿌찌어? ដូូចម្តេេ�ចបានជាអ្ននកមកប្ររទេេសកម្ពុុ�ជា?)

▷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법을 묻는 것과 관련된 부사 중 ‘트붜도잊머데잊(ធ្វើើ�ដូូចម្តេេ�ច)’은 

주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

5.  부사구 (껀싸옴삐억꾼께리야 កន្្សោមពាក្្យគុុណកិិរិិយា)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어는 an adverbial 

phrase, 한국어는 부사구로 칭해진다. 크마에 문법에도 영어와 한국어와 부사구와 같은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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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법 사항들이 있다. 크마에 부사구는 부사+부사, 전치사 + 명사의 형태가 있다. 영어는 to부정

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어 동사를 부사화해서 부사의 역할을 하게하고 한국어는 동사에 ‘~게’를 붙

여 부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문법 내용이 있다. 그러나 크마에는 형용사부분에서 살펴봤듯이 한 

번 동사는 영원한 동사로 동사를 변형해서 부사 역할을 하는 어떤 방법도 없다. 

1) 꾼께리야(គុុណកិិរិិយា-부사) + 꾼께리야 (គុុណកិិរិិយា-부사)  

     껀싸옴삐어꾼께리야 ( កន្្សោមពាក្្យគុុណកិិរិិយា-부사구 )

A. 시간의 부사어구  - 큰 단위 + 작은 단위

어제 오후 두 시에 친구와 작별했다.

(크뇸 반 바엑 크니어 찌어무이 머페아 너으마옹 삐 르씨엘 므썰멘 

ខ្ញុំំ��បានបែែកគ្នាា�ជាមួួយ មិិត្តតភក្តិិ�នៅៅម៉ោោ�ងពីីររសៀៀលម្្សិិលមិិញ។)

나는 내일 세 시에 교회로 갈 것이다.

(크뇸 능 떠으 쁘레아뷔히어너으틍아이싸엑 마웅바이/

틍아이싸엑마웅바이 크뇸 능 떠으 쁘레아뷔히어

ខ្ញុំំ��នឹឹងទៅៅព្រះះ�វិិហារនៅៅថ្ងៃៃ�ស្អែែ�កម៉ោោ�ង៣។/ ថ្ងៃៃ�ស្អែែ�កម៉ោោ�ង៣ខ្ញុំំ��នឹឹងទៅៅព្រះះ�វិិហារ។)

B.	 장소의 부사어구  - 좁은 장소 + 큰 장소 

보레이트마이는 센속구 프놈펜 트마이에 있다.

(보레이피폽트마이 너으 쏭깓프놈펜트마이 칸센속 r리티니프놈펜, 

បុុរីីពិិភពថ្មីី�នៅៅសង្កាា�ត់់ភ្នំំ�ពេេញថ្មីី� ខណ័្ឌឌ�សែែនសុុខ រាជធានីីភ្នំំ�ពេេញ ។)

그녀는 프놈펜에 있는 뚤꼭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특송을 했다.

(꼬앋 쯔리엉 쩜리응 삣쎄 너으 쁘레아빚히어므으스텥 너으크농 칸뚤곡 r리티니프놈펜,

គាត់់ច្រៀៀ�ងចំំរៀៀងពិិសេេសនៅៅព្រះះ�វិិហារមួួយស្ថិិ�តនៅៅក្នុុ�ងខណ័្ឌឌ�ទួួលគោោក រាជធានីីភ្នំំ�ពេេញ។)
 

☞ 너으크농칸툴꼭(នៅក្នុងខណ័្ឌទួលគោក) - 형용사구

너으’r리티니프놈펜’(នៅៅរាជធានីីភ្នំំ�ពេេញ)에서 r리티니(នៅៅរាជធានីី)는 주로 주소를 쓸 때 Capital  city

개념이며,  띠끄롱(ទីីក្រុុ�ង)은 일반적 city를 나타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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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장소의 부사어구 + 시간의 부사어구 + 방법 또는 목적어 부사어구

그는 설교차 깜뽕톰에 갔다.

(꼬앋 떠으 깜뽕톰 다음바이 터브까 아티바이 쁘레아본뚤 

គាត់់ទៅៅកំំពង់់ធំំដើើម្្បីីធ្វើើ�ការអធិិប្្បាយព្រះះ�បន្ទូូ�ល។)

2) 전치사 + 명사로 이루어진 부사구

A.	 방향(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

~ 앞에 – 너으묵 (នៅៅមុុខ)

교회 앞에 차를 세우지 마세요. 

(꼼 쩓 란 너으 묵 쁘레아빚히어, កុំំ�ចតឡាននៅៅមុុខព្រះះ�វិិហារ។)

~ 뒤에 – 너으끄라오이 (នៅៅ(ខាង)ក្រោោ�យ)

뒤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 본뚭떡 너으끄라오이, មានបន្ទទប់់ទឹឹកនៅៅក្រោោ�យ។)

(너으캉끄라오이 미언 본뚭떡, នៅៅខាងក្រោោ�យមានបន្ទទប់់ទឹឹក។)

~위에 – 너으캉르 (នៅៅខាងលើើ)

위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본뚭떡너우캉르, មានបន្ទទប់់ទឹឹកនៅៅខាងលើើ។)

(너으캉르미언본뚝떡, នៅៅខាងលើើមានបន្ទទប់់ទឹឹក)

~아래에 – 너우캉끄라옴 (នៅៅខាងក្រោោ�ម)

아래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본뚭떡너우캉끄라옴, មានបន្ទទប់់ទឹឹកនៅៅខាងក្រោោ�ម។)

(너으캉끄라옴이미언본뚭떡, នៅៅខាងក្រោោ�មមានបន្ទទប់់ទឹឹក។)

~밖에 - 너으캉끄라으 (នៅៅខាងក្រៅៅ�)

밖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 본뚭떡너우캉끄라으, មានបន្ទទប់់ទឹឹកនៅៅខាងក្រៅៅ�។)

(너으캉끄라으미언본뚭떡, នៅៅខាងក្រៅៅ�មានបន្ទទប់់ទឹឹក។)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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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 너으크농 (នៅៅ(ខាង)ក្នុុ�ង)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본뚭떡너으크농, មានបន្ទទប់់ទឹឹកនៅៅ(ខាង)ក្នុុ�ង។/ នៅៅខាងក្នុុ�ងមានបន្ទទប់់ទឹឹក។)

~가까이에 - 너으쩓 (នៅៅជិិត)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어요. 

(미언본뚭떡너으쩓니, មានបន្ទទប់់ទឹឹកនៅៅជិិតនេះះ�។)

(너으쩓니미언본뚭떡, នៅៅជិិតនេះះ�មានបន្ទទប់់ទឹឹក។)

~향하여 – 츠뿌어h떠으 (ឆ្ពោះះ�� ~ ទៅៅ)/ (សំំដៅៅ ~ ទៅៅ)

똑바로 앞으로 가세요. 

(쏨츠뿌어h뜨롱떠욱묵, សូូមឆ្ពោះះ��ត្ររង់់ទៅៅមុុខ។)

(쏨떠으묵뜨롱, សូូមទៅៅមុុខត្ររង់់។)
 

~따라 – 땀 (តាម)

집을 따라 국도가 있어요. 

(미언플러으찌얻너으땀프떼아r르버크뇸, មានផ្លូូ�វជាតិិនៅៅតាមផ្ទះះ�របស់់ខ្ញុំំ��។)
 

~똑바로, 정면에 - 쩜묵 (ចំំមុុខ)

우리 집 정면에 국도가 있어요. 

(미언플러으찌얻쩜묵프데아r르버크뇸, មានផ្លូូ�វជាតិិចំំមុុខផ្ទះះ�របស់់ខ្ញុំំ��។)

~맞은 편 – 뚤묵 (ទល់់មុុខ)

집 맞은편에 있는 국도가 있어요. 

(미언플러으찌얻뚤묵프떼아r르버크뇸, មានផ្លូូ�វជាតិិទល់់មុុខផ្ទះះ�របស់់ខ្ញុំំ��។)

~붙어있는 – 너으쪼압 (នៅៅជាប់់)

집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미언빠누너으쪼압프떼아r르버크뇸, មានប៉ាា�នូូនៅៅជាប់់ផ្ទះះ�របស់់ខ្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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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의 - 크농쩜나옴, 너으빠리웬 (ក្នុុ�ងចំំណោោម/ នៅៅបរិិវេេន)

우리 집 가운데 코코넛이 있어요. 

(미언다음동너으크농쩜나옴(너으빠리웬)프떼아r르버크뇸, 

មានដើើមដូូងនៅៅក្នុុ�ងចំំណោោម(នៅៅបរិិវេេន)ផ្ទះះ�របស់់ខ្ញុំំ��។)

~주위의 – 쭘윈 (ជុំំ�វិិញ) 

우리 집 주위에 코코넛이 있어요.  

(미언다음동쭘윈프떼아크뇸, មានដើើមដូូងជុំំ�វិិញផ្ទះះ�ខ្ញុំំ��។)

~에서 - 삐 (ពីី)

우리 집에서 온 차가 있어요. 

(미언란목삐쁘떼아크뇸, មានឡានមកពីីផ្ទះះ�ខ្ញុំំ��)

~떨어진 – 층아이삐 (ឆ្ងាា�យពីី)
 

집에서 떨어진 농장이 있어요. 

(미언쩜까층아이삐프데아크뇸, មានចំំការឆ្ងាា�យពីីផ្ទះះ�ខ្ញុំំ��។)

B. 시간을 표시하는 전치사(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는 첨가어)

~시에 - 너으+마옹(នៅៅម៉ោោ�ង) 

두시에 데이트가 있어요. 

(미언낟쭈업너으마옹삐, មានណាត់់ជួួបនៅៅម៉ោោ�ង២)

~달에 - 너으+카에(នៅៅខែែ) 

이 달에 본프쭘이 있어요. 

(미언본프춤너으카에니, មានបុុណ្្យភ្ជុំំ��នៅៅខែែនេះះ�)

~년에 - 너으+츠남(នៅៅឆ្នាំំ��)

이 해에 월드컵이 열려요. 

(미언발또앋삐폭록너으츠남니, មានបាល់់ទាត់់ពិិភពលោោកនៅៅឆ្នាំំ��នេះះ�)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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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로부터 – 땅삐(តាំំងពីី) + 과거 / 짭삐(ចាប់់ពីី) + 미래

이 축제는 2년 전부터 있었어요. 

(삐티본니미언땅삐 삐츠남문, ពិិធីីបុុណ្្យនេះះ�មានតាំំងពីី ពីីរឆ្នាំំ��មុុន។)

내일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짭삐틍아이싸엑크뇸땅쩓타능컴쁘릉r리언, ចាប់់ពីីថ្ងៃៃ�ស្អែែ�កខ្ញុំំ��តាំំងចិិត្តតថានឹឹងខំំប្រឹឹ�ងរៀៀន។)

2일부터 세미나가 있어요. 

(미언쎄카살라짭삐틍아이띠삐, មានសិិក្ខាា�សាលាចាប់់ពីីថ្ងៃៃ�ទីី២)

~후에 – 마웅(ម៉ោោ�ង)/카에(ខែែ)/츠남(ឆ្នាំំ��)+끄라오이목(ក្រោោ�យមក)

2년 후에 축제가 있어요. 

(삐치남끄라오이목꺼미언삐티본, ២ឆ្នាំំ��ក្រោោ�យមកក៏៏មានពីីធីីបុុណ្្យ។)

~지난 - 껀롱폳떠으(កន្លលងផុុតទៅៅ)     

재해가 있은 지 2년이 됐어요. 

(모한뜨라이반껀롱폳떠으삐츠남하으이, មហន្តតរាយបានកន្លលងផុុតទៅៅពីីរឆ្នាំំ��ហើើយ)

~이래 – 땅삐(តាំំងពីី)

어릴 때부터의 상처자국이에요.

(쪼암르부허니미언땅삐고운크메잉, ជាស្នាា�មរបួួសតាំំងពីីកូូនក្មេេ�ងមក)

~전 – 문(មុុន)

2년 전에 축제가 있었어요.

(삐츠남문틀럽미언삐티본, ២ឆ្នាំំ��មុុនធ្លាា�ប់់មានពីីធីីបុុណ្្យ។)

~까지, ~이를 때 까지 - r르혿덜(រហូូតដល់់)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쏨트붜아오이 오삐싸마트피업 러혿덜 쫑끄라오이, 

សូូមធ្វើើ�អោោយអស់់ពីីសមត្ថថភាពរហូូតដល់់ចុុងក្រោោ�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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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까지 세미나가 있어요.

(미언쎄카쌀라러헏덜틍하이띠삐카에쁘람부언, មានសិិក្ខាា�សាលារហូូតដល់់ថ្ងៃៃ�ទីី២ខែែ៩)

~사이 - 쩐로(ចន្លោះ់់���)

2일과 4일 사이에 세미나가 있어요. 

(미언쎄카쌀라너으쩐로틍아이띠삐능틍아이띠부언, 

មានសិិក្ខាា�សាលានៅៅចន្លោះះ��ថ្ងៃៃ�ទីី២ និិងថ្ងៃៃ�ទីី៤)

~동안 – r로예아h뻴, 껌롱(엄롱)뻴(រយះះពេេល/ កំំឡុុង(អំំឡុុង)ពេេល)

2일 동안 세미나가 있어요. 

(미언쎄카쌀라r로예아h뻴삐틍아이, មានសិិក្ខាា�សាលារយះះពេេលពីីរថ្ងៃៃ�។)

한국에 있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껌롱(엄롱)뻴루어ㅎ너으꼬레크뇸반트붜까, កំំឡុុង(អំំឡុុង)ពេេលរស់់នៅៅកូូរ៉េេ�ខ្ញុំំ��បានធ្វើើ�ការ។)

C. 그 외 전치사 + 명사가 부사구를 이루는 경우

~때문에(왜냐하면) – 삐뿌루어h따에(ពីីព្រោះះ��តែែ) 다오이싸따에(ដោោយសារតែែ)

나는 크마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삐뿌루어h따에피어싸 크마에 크뇸 뻗찌어 삐박나,

ពីីព្រោះះ��តែែភាសាខ្មែែ�រខ្ញុំំ��ពិិតជាពិិបាកណាស់់។
크뇸 삐박나ㅎ 삐뿌루어h 피어싸 크마에, ខ្ញុំំ��ពិិបាកណាស់់ព្រោះះ��ភាសាខ្មែែ�រ។)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크뇸반뚜뚜얼세끄떼이쏭꾸루h다오이싸따에쁘레아예수, 

ខ្ញុំំ��បានទទួួលសេេចក្តីី�សង្គ្រោះះ���ដោោយសារតែែព្រះះ�យ៉េេ�ស៊ូូ�វ។)
 

~통과하여 – 츨롱깓(ឆ្លលងកាត់)់, 땀r로예아h(តាមរយៈៈ)

깜뽕톰을 통과하여 씨엠립에 갈 수 있어요.

(네아 아잊 떠으 카엗 씨엠립 다오이 츨롱깓 카엗 깜뽕톰,

អ្ននកអាចទៅៅខេេត្តតសៀៀមរាបដោោយឆ្លលងកាត់់ខេេត្តតកំំពង់់ធំំ។)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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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영 아잊 떠으 목바응꼴 쁘레아찌어머짜 땀r로예아h로헏쁘레아예수,

យើើងអាចទៅៅមុុខបាង្គ័័�លព្រះះ�ជាម្ចាា�ស់់តាមរយៈៈលោោហិិតព្រះះ�យេេស៊ូូ�វ)

~와 함께 – 찌어무이(ជាមួួយ)

우리는 캄보디아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할 거예요.

(크뇸 능 떠으 달레잉 찌어무이 뿌어막(머페아) 쭌찌얻 크마에, 

ខ្ញុំំ��នឹឹងទៅៅដើើរលេេងជាមួួយពួួកម៉ាា�ក់់(មិិត្តតភ)ជនជាតិិខ្មែែ�រ។)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거예요.

(영능r루엇라응윈 찌어무이 옹쁘레아예수, យើើងនឹឹងរស់់ឡើើងវិិញជាមួួយអង្គគព្រះះ�យេេស៊ូូ�វ។)

~에 의해, ~로 인해, ~로 – 다오이(ដោោយ) / 다오이싸따에(ដោោយសារតែែ) / 땀r로야h(តាមរយះះ)

오토바이를 타고 도서관에 갔어요.

(크뇸 반 떠으 본나라이 다오이 찍모토,  ខ្ញុំំ��បានទៅៅបណ្ណាា�ល័័យដោោយជិះះ�ម៉ូូ�តូូ)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요.

(크뇸 반 뚜뚜얼 까옫또 밥 다오이싸따에 로헏 쁘레아예수그릿, 

ខ្ញុំំ��បានទទួួលការអត់់ទោោសបាប ដោោយសារតែែលោោហិិតព្រះះ�យ៉េេ�ស៊ូូ�វគ្រឹឹ�ស្ទទ។ )

사고로 인해 차가 많이 막혔어요.

(란미언까꼬쓰떼아h클랑 뿌루h따에 미언 꾸루h트나쪼라쪼,

ឡានមានការកកស្ទះះ�ខ្លាំំ��ងព្រោះះ��តែែមានគ្រោះះ��ថ្នាា�ក់់ចរាចរណ៍៍។)

6. 부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컬어 부사절이라 한다. 

1) 시간(순서)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사 + 주어+동사 - 시간 부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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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할 때 -  너으뻴다엘, 너으뻴베일리어다엘, 너으끄리어다엘

우리가 캄보디아 도착했을 때, 프놈펜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뻴다엘 영 목 달 쁘로떼깜뿌찌어 뻴누ㅎ 너으 쁘롤리언윤허h끄미언 플리엉틀레악,

ពេេលដែែលយើើងមកដល់់ប្ររទេេសកម្ពុុ�ជា ពេេលនោះះ�នៅៅព្ររលានយន្តតហោះះ�គឺឺមានភ្លៀៀ�ងធ្លាា�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응답하십니다.

(너으뻴다엘 영아티탄 누ㅎ 쁘레아예수능 츨라으읻똡,

 នៅៅពេេលដែែលយើើងអធិិស្ឋាា�ន នោះះ�ព្រះះ�យ៉េេ�ស៊ូូ�វនឹឹងឆ្លើើ�យតប។)

B. ~이래로 – 끄라오이(ក្រោោ�យពីី)

캄보디아에 온 이래로 줄 곧 프놈펜 왕립 학교에 다니고 있다.

(끄라오이삐 크뇸 목 쁘로떼깜뿌찌어 크뇸반 떠으리언 싹꼴뷔찌어라이 프놈펜,

ក្រោោ�យពីីខ្ញុំំ��មកប្ររទេេសកម្ពុុ�ជា ខ្ញុំំ��បានទៅៅរៀៀនសាកលវិិទ្្យាល័័យភ្នំំ�ពេេញ ។)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다.

(위미언r로예아h뻴삐뽀안츠남하으이 끄라오이삐 쁘레아예수 반 쏘꾿너으르처으츠캉,

វាមានរយៈៈពេេល២ពាន់់ឆ្នាំំ��ហើើយ ក្រោោ�យពីីព្រះះ�យ៉េេ�ស៊ូូ�វបានសុុគត់់នៅៅលើើឈើើឆ្កាា�ង។)

C. ~까지 – r르혿덜(រហូូតដល់់)

내가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기를 바란다.

(크뇸 쫑 아이오 네악 롱 짬 크뇸 r르혿덜 크뇸 뜨롤롭 목윈,

ខ្ញុំំ��ចង់់អោោយអ្ននករងចាំំខ្ញុំំ��រហូូតដល់់ខ្ញុំំ��ត្ររលប់់មកវិិញ ។)

D. ~이르러 – 루h덜(លុះះ�ដល់់)

오후에 다다라서 우리는 크마에 숙제를 마쳤다.

(루h덜 틍아이러씨얼 영 반 번쫍 까 트붜 룸핟 피어싸 크마에, 

លុះះ�ដល់់ថ្ងៃៃ�រសៀៀលយើើងបានបញ្ចចប់់ការធ្វើើ�លំំហាត់់ភាសាខ្មែែ�រ។)

마지막 날이 이르러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루h덜 틍아이쫑끄라오이 쁘레아예수 능영목 파엔다이니 므동띠엇, 

លុះះ�ដល់់ថ្ងៃៃ�ចុុងក្រោោ�យព្រះះ�យេេស៊ូូ�វនឹឹងយាងមកផែែនដីីនេះះ�ម្តតងទៀៀត)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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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나서, ~후에 – 본또압삐(បន្ទាា�ប់់ពីី), 끄라오이삐(ក្រោោ�យពីី)

그가 온 후에 그의 가족들도 뒤이어 왔다.

(본또압삐(끄라오이삐) 꼬앋 목 덜 프떼아 끄롬꾸루싸 꼬앋 꼬 목덜 다에,

បន្ទាា�ប់់ពី៎៎�(ក្រោោ�យពីី)គាត់់មកដល់់ផ្ទះះ�ក្រុុ�មគ្រួួ�សារគាត់់ក៏៏មកដល់់ដែែរ។)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본또압삐 쁘레아예수영 떠으 스탄바르모쏙하으이 쁘레아뷔니언보리쏟 꺼 영목,

បន្ទាា�ប់់ពីីព្រះះ�យេេស៊ូូ�វយាងទៅៅស្ថាា�នបរមសុុខហើើយ 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ធក៏៏យាងមក។)

F. ~그 다음에 – 본또압목(បន្ទាា�ប់់មក)

그의 가족들이 오고 나서 그가 왔다.

(끄롬꾸루싸꼬앋 반 목 본또압목 꼬앋 꺼 반 목덜,

ក្រុុ�មគ្រូូ�សារគាត់់បានមក, បន្ទាា�ប់់មកគាត់់ក៏៏បានមកដល់)់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 성령의 강림사건이 있었습니다.

(쁘레아예수 미언 쁘레아쭌 r룻라응윈 하으이 본또압목 꺼 미언와뜨미언 네이 쁘레아뷔니언보리쏟,

ព្រះះ�យេេស៊ូូ�មានព្រះះ�ជន្មមរស់់ឡើើងវិិញហើើយ បន្ទាា�ប់់មកក៏៏មានវត្តតមាននៃៃ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ធធ។)

G. ~바로 그 때(갑자기) – r룸뻬잊누(រំំពេេចនោះះ�), 플리엄누(ភ្លាា�មៗនោះះ�), 플리엄(ភ្លាា�ម)

내가 그를 본 바로 그 순간 그는 나를 안았다.

(크뇸 반 쭈웁 꼬앋 하으이 r룸뻬잊누 꼬앗 꺼 아읍 크뇸, 

ខ្ញុំំ��បានជួួបគាត់់ហើើយរំំពេេចនោះះ�គាត់់ក៏៏អោោបខ្ញុំំ��។)

(쭈웁 꼬앋 프리엠 꼬앋 꺼 아읍 크뇸, ជួួបគាត់់ភ្លាា�មគាត់់ក៏៏អោោបខ្ញុំំ��។)

예수님이 돌아보실 바로 그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쁘레아예수바에멀꼬앋 r룸뻬잊누h 꼬앋반찌어싸h쓰바으, 

ព្រះះ�យេេស៊ូូ�វបែែរមើើលគាត់់ រំំពេេចនោះះ�គាត់់បានជាសះះស្្បើើយ)

H. ~그 때 이후로 – 땅삐뺄누ㅎ(តាំំងពេេលនោះះ�)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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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레아예수영떠으 스탄바르모쏙 땅삐뻬일누 쩜노안네이끄롬쭘눔 꺼뜨러으반짭프다음라응목

ព្រះះ�យេេស៊ូូ�វយាងទៅៅស្ថាា�នបរមសុុខតាំំងពេេលនោះះ�ជំំនាន់់នៃៃក្រុុ�មជំំនុំំ� ក៏៏ត្រូូ�វបានចាប់់ផ្តើើ�មឡើើងមក។) 

캄보디아에 온 이후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끄라오이뻴다엘 크뇸목쁘로떼깜뿌지어 하으이 크뇸 꺼 짭프다음 달껌산,

ក្រោោ�យពេេលដែែលខ្ញុំំ��មកដល់់ប្ររទេេសកម្ពុុ�ជាហើើយ ខ្ញុំំ��ក៏៏ចាប់់ផ្តើើ�មដើើរកំំសាន្តត។)

☞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땅삐뻬일누(តាំំងពេេលនោះះ�)’는 이끄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I. ~그 때가 언제든지, 언제나 – 뻬일나꺼다오이(ពេេលណាក៏៏ដោោយ) / 찌어닉(ជានិិច្ចច)

캄보디아에서는 언제든지 우산을 준비하는게 필요하다.

(너으 크마에 뜨러으따에 미언 찯 뜨리엄 찌어닉, នៅៅខ្មែែ�រត្រូូ�វតែែមានឆ័័ត្ររត្រៀៀ�មជានិិច្ចច។)

☞ 부사절(시간부사절)을 이끄는 찌어닉(ជានិិច្ចច), ‘뻬일나꺼다오이(ពេេលណាក៏៏ដោោយ)’는 문장의 맨 마

지막에 위치한다. 

2) 양보부사절 = 양보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 주어 + 동사 

영어와 한국어에서 양보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에도 불구하고 ~일지라도)와 같은 접속사가 있

다. 뚜h바이(ទោះះ�បីី), 뚜h바이찌어(ទោះះ�បីីជា)가 양보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라 할 수 있다. 이 종속접

속사가 포함된 문장은 양보부사절이 된다. 

A. ~에도 불구하고, ~일지라도, 하지만 - 뚜h바이(ទោះះ�បីី), 뚜h바이찌어(ទោះះ�បីីជា)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서관에 갔다.

(뚜h바이 플리엉꺼다오이 꺼 크뇸 떠으 본나라이 다에,

ទោះះ�បីីភ្លៀៀ�ងក៏៏ដោោយក៏៏ខ្ញុំំ��ទៅៅបណ្ណាា�ល័័យដែែរ)

음식이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부르게 먹었다.

(뚜h바이 엇 층안끄다이 꺼 크뇸 반 냠 양짜엑, 

ទោះះ�បីីអត់់ឆ្ងាា�ញ់់ក្តីី� ក៏៏ខ្ញុំំ��បានញ៉ាំំ�� យ៉ាា�ងឆ្អែែ�ត។)

나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사람이 참 친근하게 느껴진다.

(뚜h바이크뇸쭌찌얻꼬레꺼다오이 꺼크뇸 미언 아롬타 쭌찌얻크마에 미언까r락떼아,

ទោះះ�បីីខ្ញុំំ��ជនជាតិិកូូរ៉េេ�ក៏៏ដោោយក៏៏ខ្ញុំំ��មានអារម្មមណ៍៍ថាជនជាតិិខ្មែែ�រមានការរ៉ាា�ក់់ទាក់់។)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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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뚜h바이 쁘레아예수 반뚜뚜얼롱뚝룸박 삐어쁘로맞 능 까멀응이예이 끄룹양

꺼다오이 꺼쁘레아예수 먼떠뚤능뿌억께라으이, 

ទោះះ�បីីព្រះះ�យេេស៊ូូ�វបានទទួួលរងទុុក្ខខលំំបាក 
ពាក្្យប្ររមាថនិិងការមើើលងាយគ្ររប់់យ៉ាា�ងក៏៏ដោោយ ក៏៏ព្រះះ�យេេស៊ូូ�វមិិនតទល់់និិងពួួកគេេឡើើយ)

3) 원인(이유) 부사절 = 원인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 주어 + 동사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원인과 이유를 이끄는 종속접속사(~ 때문에, 로 인해)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있다. 뿌루h(ព្រោះះ��), 삐뿌루h(ពីពី្រោះះ��)등이 원인과 이유의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라 할 수 있다. 

 그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를 매 번 본다

(삐뿌루h 꼬앋 쫄쩓 발또앋 도잊츠네h 꼬앋 멀 까쁘로꾸얻 월(드)컵 r로알륵,

ពីីព្រោះះ��គាត់់ចូូលចិិត្តតបាល់់ទាត់់ដូូចច្នេះះ��គាត់់មើើលការប្ររកួួតវើើលខាប់់រាល់់លើើ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삐뿌루ㅎ쁘레아예수레아h벙쁘레아쭌썸랍영 도잊츠네h하으이 쁘레아찌어머짜반오또덜 뿌억영, 

ពីីព្រោះះ��ព្រះះ�យេេស៊ូូ�វលះះបង់់ព្រះះ�ជន្មមសំំរាប់់យើើង ដូូច្នេះះ��ហើើយព្រះះ�ជាម្ចាា�ស់់បានអត់់ទោោសដល់់ពួួកយើើង។)

4) 가정부사절 = 가정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 주어 + 동사 

 

쁘로썬바으(ប្ររសិិនបើើ), 바으(បើើ) 등이 가정절(~라면, ~한다면)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이고 이러한 종

속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은 부사절이 된다. 

A. ~라면, ~한다면 - 쁘로썬바으(ប្ររសិិនបើើ), 바으(បើើ)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쁘로썬바으 크뇸 찌어 싿쓸랍 크뇸 능 허h하으 르 메이 ,

ប្ររសិិនបើើខ្ញុំំ��ជាសត្វវស្លាា�ប ខ្ញុំំ��នឹឹងហោះះ�ហើើរលើើមេេឃ)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쁘로썬바으 영 또뚜얼쯔 으르쁘레아예수 누h 영 능또뚜얼반쎄끄데이쏭꾸루h,

ប្ររសិិនបើើយើើងទទួួលជឿឿលើើព្រះះ�យេេស៊ូូ�វ នោះះ�យើើងនឹឹងទទួួលបានសេេចក្តីី�សង្គ្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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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노압, ឈ្នាា�ប់់)
	

접속사의 정의

	 접속사의 위치

	 접속사의 종류

	



5강    접속사 (츠노압, ឈ្នាា�ប់់)

1.	접속사의 정의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혹은 구와 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 혹은 절과 절의 관계를 보여주

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접속사는 짧은 절의 문장의 긴 문장으로, 절과 구를 합치거나 구를 절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접속사의 위치 

접속사는 서로 연결 지으려는 단어와 단어, 단어군과 단어군, 절과 절 사이 혹은 영어와 한국어 문

법에는 볼 수 없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3.	접속사의 종류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접속사는 크게 문법적으로 보아 대등한 단어,구, 절 등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와 문법적으로 볼 때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문장 안에서 접속사로 인해 주와 종속의 관계

가 이루어질 때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인 종속접속사가 있다.  크마에 문법에도 이와 같은 접속사

가 있는 데 등위접속사를 처노압쫑, 종속접속사를 처노압클리어라 부른다. 

1)	  대등접속사(츠노압쫑) 

 

영어의 and, but, or, however, therefore, otherwise, so, for 등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말한다. 크

마에 문법에는 능(និិង), 본따에(ប៉ុុ�ន្តែែ�), 르(ឬ), 썸므랍(សម្រាា�ប់់), 너으라으이(នៅៅឡើើយ), 도으치네(ដូូច្នេះះ��), 
(리)아이((រីី)ឯ), 하으이(ហើើយ), 하으이능(ហើើយនិិង)

A.	 ~ 그리고 : ~ 능(និិង)/ 하으이(ហើើយ)

너와 나는 한국인이다.

(크뇸 능 네악 찌어 준찌어꼬레, ខ្ញុំំ��និិងអ្ននកជាជនជាតិិកូូរ៉េេ�)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능(និិង), 하으이(ហើើយ), 하으이능(ហើើយនិិង))

(쁘레아찌어머짜 능(하으이, 하으이능) 쁘레아예수끄릿 찌어 쁘레아따에무이)

ព្រះះ�ជាម្ចាា�ស់់និិងព្រះះ�យេេស៊ូូ�វគ្រីី�ស្តតជាព្រះះ�តែែមួួ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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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쁘고 공부도 잘 한다.

(꼬앋 싸앋 하으이 꺼 리언 뿌 까에 다에 គាត់់ស្អាា�តហើើយក៏៏រៀៀនពូូកែែដែែរ។)

B. ~ 그러나 : 본따에(ប៉ុុ�ន្តែែ�), 따에(តែែ)

캄보디아 날씨가 덥지만 나는 참을 수 있다.

(아까스티얻 너으 쁘로떼깜뿌지어 끄다으 클랑 본따에 크뇸 아잊 수 반,

អាកាសធាតុុនៅៅប្ររទេេសកម្ពុុ�ជាក្តៅៅ�ខ្លាំំ��ង ប៉ុុ�ន្តែែ�ខ្ញុំំ��អាចតស៊ូូ�(ទ្រាំំ��)បាន)

쑤(ស៊ូូ�)=뜨로암(ទ្រាំំ��)=쑤뜨로암(ស៊ូូ�ទ្រាំំ��)  :  견디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쁘레아예수반싸오이띠봉꾿 따에 뜨룽미언쁘레아준r루라응윈,

ព្រះះ�យេេស៊ូូ�វបានសោោយទីីវង្គគត់់ តែែទ្ររង់់មានព្រះះ�ជន្មមរស់់ឡើើងវិិញ)

그 혹은 그의 가족은 가끔 음악회에 가곤했다.

(끄롬끄루싸꼬앋 떠으 멀 까쁘로꿈똔뜨레이 므동므이깔,

ក្រុុ�មគ្រូូ�សារគាត់់ទៅៅមើើលការប្ររគុំំ�តន្ត្រីី��ម្តតងមួួយកាល)

예수님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쁘레아예수 르 쁘레아찌어머짜 꺼찌어 스닺 네이 영크뇸,

ព្រះះ�យេេស៊ូូ�វឬ ព្រះះ�ជាម្ចាា�ស់់គឺឺជា ស្តេេ�ចនៃៃយើើងខ្ញុំំ��)

C.	 ~ 반면에 : r리아이((រីី)ឯ)

그는 공부를 잘 하는 반면에 그의 여자 친구는 별로다.

(꼬앋 리언 뿌까에 따에 쏭싸르버꼬앋 먼써으 뿌까에떼,

គាត់់រៀៀនពូូកែែ តែែសង្្សារបស់់គាត់់មិិនសូូវពូូកែែទេេ)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쁘레아예수 끄찌어 쁘레아 캉아이 쌎치엄 (r리)아이 쁘레아빚니언보리쏟꺼찌어 쁘레아 다엘 꿍 

찌어무이 영크뇸,

ព្រះះ�យេេស៊ូូ�វគឺឺជាព្រះះ�ខាងឯសាច់់ឈាម (រីី)ឯព្រះះ�វិិញ្ញាា�ណបរិិសុុទ្ទទគឺឺជាព្រះះ�ដែែលគង់់ជាមួួយយើើងខ្ញុំំ��)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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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래서, ~그러므로 : 도으치네(ដូូច្នេះះ��), 도이치네하으이(ដូូច្នេះះ��ហើើយ), 핻니하으이(ហេេតុុនេះះ�ហើើយ)

햇빛이 너무 강하다 그러므로 나는 썬크림을 바른다.

(뽄느쁘레야아뜯 끄다으 클랑 도으츠네 하으이 크뇸 꺼 리업 레 까삐어 꼼다으틍아이, 

ពន្លឺឺ�ព្រះះ�អាទិិត្្យក្តៅៅ�ខ្លាំំ��ងដូូច្នេះះ��ហើើយខ្ញុំំ��ក៏៏លាបឡេេការពារកំំដៅៅថ្ងៃៃ�។)

우리는 캄보디아백성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그러므로)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었다.

(뿌영 쓸로란 쁘로찌어뽀로앗크마에 도으츠네하으아 여응 꺼반 클라이찌어 뻬이싹깍준 썸르랍 

쁘로떼깜뿌찌어,

ពួួកយើើងស្ររលាញ់់ប្ររជាពលរដ្ឋឋខ្មែែ�រដូូចច្នេះះ��ហើើយ យើើងក៏៏បានក្លាា�យជាបេេសកជន សំំរាប់់ប្ររទេេសកម្ពុុ�ជា។)

2)	종속접속사
 

영어와 한국어문법에서 종속접속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명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데, 

크마에 문법도 이와 같으며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존재한다. 

A.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크마에 문법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는 ‘타(ថា)’가 있으며 유일하다. 타는 영어의 that와 쓰

임이 비슷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꼬앋 르 타 송싸꼬앋 반 니예이 타 쓰롤란 꼬앋, 

គាត់់លឺឺថាសង្្សារគាត់់បាន និិយាយថាស្ររលាញ់់គាត់់។)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쁘레아예수 미언 쁘레아본둘 타 크놈찌어 플러으, 찌어 세끄데이뻗 하으이 찌어 지붣,

ព្រះះ�យេេស៊ូូ�វមានព្រះះ�បន្ទូូ�លថា ខ្ញុំំ��ជាផ្លូូ�វ ជាសេេចក្ដីី�ពិិត ហើើយជាជីីវិិត។)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했다.

(록뽈 쁘로까타 쁘레아예수 찌어 쁘레아송꾸루h 르버 영,

លោោកប៉ូូ�លប្ររកាសថា ព្រះះ�យេេស៊ូូ�ជាព្រះះ�សង្គ្រោះះ���របស់់យើើង។)

그 외의 예들

르타(លឺឺថា), 껃타(គិិតថា), 덩타(ដឹឹងថា), 쑤어타(សួួរថា), 니예이타(និិយាយថា), 쏭컴타(សង្្ឃឹឹមថា) 등

B.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 부사편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부사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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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명사(니엄, នាម)와 대명사(쏩니엄, សព្វវនាម)

1. 명사 (니엄, នាម)

영어 문법에서 명사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관사의 문제든가, 명사의 성, 그리고 단수와 복

수의 문제 등 살펴할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문법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고 문장구조의 파악을 통해 올바른 문장을 쓰도록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법을 위한 문법은 정말 필요가 없다. 문법의 부분에 있어 

특히 영어는 명사부분은 거의 문법을 위한 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명사의 문법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의사전달에 큰 왜곡이 생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크마에 명사 부분을 살펴보면 크마에 명사 부분은 영어의 명사 부분과 비

교해 될 때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단순해 짐을 알 수 있다. 우선 크마에 명사의 특징을 영어의 명사

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1) 크마에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하는 데 영어문법에서 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과 동일하다.

2) 크마에 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3) 크마에 명사는 성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 

4) 크마에 명사는 관사의 문제가 없다.

5) 크마에 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의 성질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6) 크마에 명사는 영어와 같이 동사를 명사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동사 앞에 까(ការ), 쎄끄데이(សេេចក្តីី�), 피업(ភាព៑៑)을 붙인다.

2. 대명사 (쏩니엄, សព្វវនាម)

1) 크마에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영어의 대명사의 문장

에서의 역할과 동일하다. 

2) 영어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1인칭단복수, 

2인칭단복수, 3인칭단복수의 인칭대명사가 있

으며 영어보다 훨씬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3) 대명사가 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4) 관계대명사로 다엘(ដែែល)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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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	                  복수

1인칭

2인칭

안 (អញ)

크뇸 (ខ្ញុំំ��)  
뚤봉꿈 (ទូូលបង្គំំ�)
크뇸받 (ខ្ញុំំ��បាទ)

오록 (អស់់លោោក)

오네악 (អស់់អ្ននក)  

뿌어아잉 (ពួួកឯង)

뿌어네악 (ពួួកអ្ននក)

아잉 (ឯង)

네악 (អ្ននក)

크니어영 (គ្នាា�យើើង)

영크뇸 (យើើងខ្ញុំំ��)
뿌어영 (ពួួកយើើង)

뿌어께 (ពួួកគេេ)

< 인 칭  대 명 사 >

3인칭

꼬앋 (គាត់់)
께 (គេេ)  
뷔어 (វា)

니엉 (នាង)

뿌어뷔어 (ពួួកវា)

뿌어니엉 (ពួួកនាង)  

뿌어꼬앋 (ពួួកគាត់)

뿌어께 (ពួួកគេេ)



문장

Khmer
writing

7강

(쁘로욕, ប្ររយោោគ/ឃ្លាា�)

크마에 클리어와 러봐의 차이

	 문장의 형식(바엡네이러봐)

	 문장의 종류

	 문장의 태(voice) 

절(클리어 ឃ្លាា�) 



7장    문장 (쁘로욕, ប្ររយោោគ/ឃ្លាា�)

1. 크마에 클리어와 러봐의 차이

1) 클리어(ឃ្លាា�)와 러봐(ល្្បះ�)는 영어의 clause와 sentence에 해당하며 한국어로는 절과 문장으로 번

역될 수 있다.

2) 클리어는 주부와 술부를 가질 때도 있고 가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러봐는 주부와 술부를 하나 이

상 반드시 가진다. 

3) 문장이 주절과 종속절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 때, 주부와 술부를 하나만 가질 때 클리어와 

러봐의 형식은 동일하지만, 클리어라 부르지 않고 러봐라 부른다. 

▷하지만 크마에 문법책들은 이런 러봐와 클리어의 구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2. 문장의 형식(바엡네이러봐)

1) 서술문(러봐반쩨악)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문장의 맨 끝이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을 서술문이라고 하는데 크마에 문

법에서는 러봐반쩨악이라 불린다. 서술문은 긍정적인 서술문과 부정적이 서술문으로 나뉜다. 

A. 긍정적인 서술문

그의 인생은 예술이다.

지붯r르버h꼬앋 끄 살라밧, ជីីវិិតរបស់់គាត់់គឺឺសិិល្្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뿌억영 떼앙오크니어 뜨러으따에 쓸로란 쁘레아예수 아오이 오삐 쩟,

ពួួកយើើងទាំំងអស់់គ្នាា�ត្រូូ�វតែែស្ររលាញ់់ព្រះះ�យេេស៊ូូ�វឲ្្យអស់់ពីីចិិត្តត។

B. 부정적인 서술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까 리언 피어싸 보르떼 먼(얻) 쓰루얼 떼, ការរៀៀនភាសាបរទេេសមិិន(អត់់)ស្រួួ�ល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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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뿌억께 먼(얻,뿜) 쓸로란 쁘레아예수 라으이(떼), ពួួកគេេមិិន(អត់់,ពុំំ�)ស្ររលាញ់់ព្រះះ�យេេស៊ូូ�វឡើើយ(ទេេ)។

☞ 크마에 문법에서 동사나 형용사 앞에 먼(មិិន), 얻(អត់់), 뿜(ពុំំ�)을 붙여 긍정적인 서술문은 부정적인 

서술문으로 바뀌어진다. 

2) 의문문(러봐썸누어)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문장의 맨 끝이 의문부호(?)로 끝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 하는데 크마에 문

법에서는 러봐썸누어라 불린다. 크마에 문법에서 의문부호 역시(?)이다.

레아는 한국 사람과 결혼했나요?

따으 레아 꼬앋 리업까 찌어무이 준찌얻꼬레르?

តើើលក្ខ័័�គាត់់រៀៀបការជាមួួយជនជាតិិកូូរ៉េេ�ឬ?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따으 네악 쯔으 쁘레아예수 떼(얻)?  តើើអ្ននកជឿឿព្រះះ�យេេស៊ូូ�ទេេ(អត់់)?

당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따으 네악 미언까율덩 엄삐쁘레아예수 떼? តើើអ្ននកមានការយល់់ដឹឹងអំំពីីព្រះះ�យេេស៊ូូ�ទេេ?

3) 명령문(러봐반찌어)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을 사용해서 화자의 희망과 소망을 상대

방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 하는데 크마에 문법에서는 러봐반찌어로 불린다. 명령

문의 부호는 ! 가 있다.

똑바로 가라 (떠으 뜨롱!, ទៅៅត្ររង់់!)
여기서 멈추세요. (쏨 춥 띠니!, សូូមឈប់់ទីីនេះះ�!)

여행을 갑시다. (또h 떠으 다을레잉!, តោះះ�ទៅៅដើើរលេេង!)(또h 영 다을레잉!, តោះះ�យើើងដើើរលេេង!)

너무 화내지 마세요. (쏨 꼼 컹 뻭!, សូូមកុំំ�ខឹឹងពេេក!)

예수님을 믿으라 (쏨 쪼우쯔으쁘레아예수!, សូូម,ចូូរជឿឿព្រះះ�យេេស៊ូូ�។)

예수님을 믿으세요(쏨 쯔으 쁘레아예수! , សូូមជឿឿព្រះះ�យេេស៊ូូ�។)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쪼우 네악 쯔으 쁘레아예수!, ចូូរអ្ននកជឿឿព្រះះ�យេេស៊ូូ�)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쏨 꼼 꼬롭 덜 룹쩜락!, សូូមកុំំ�គោោរពដល់់រូូបចំំលាក់់។)

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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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탄문

한국어와 영어 문법에서는 감탄사(interjection, 우띠언쏩)가 포함된 문장을 감탄문이라 부른다. 크

마에 문법에서는 감탄문을 표현하는 문법 단어가 없다. 굳이 표현한다면 러봐우띠언쏩 정도가 될 

듯 하다.  

3. 문장의 종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문장은 문장의 5형식을 따르며 모든 언어에 관계없이 문장은 주어부(주부)와 

술부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서만 뿐만 아니라 크마에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크마에는 주부를 껀싸옴쁘로띠언, 술부를 껀싸옴께리야라 칭한다. 

1) 단문(simple sentence, 러봐똘 ល្្បះ�ទោោល) 

: 주어부 하나와 술부 하나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다.

2) 복문(complex sentence, 러봐프썸 ល្្បះ�ផ្្សំំ) 

: 주어부와 술부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문장이 주절 혹은 독립절(independent clause)과 종속절

(subordinate clause)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말한다. 이러한 절 사이의 관계는 종속접속사

(처노압클리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접속사와 연결된 문장, 혹은 접속사 뒤에 나오는 문장은 종

속절(클리어쩌봉)이 되고 종속절 아닌 문장은 주절(클리어놉)이 된다. 그 외는 종속접속사편을 참

조하기 바란다.

3) 중문(compound sentence, 러봐끄롬 ល្្បះ�ក្រុុ�ម)

: 두 개 이상의 단문이 등위접속사(처노압쫑 ឈ្មាា�ប់់ចង)에 의해 연결되어 형성된 문장을 말한다. 

4) 혼합문(compound-complex sentence, 러봐퍼썸끄롬 ល្្បះ�ផ្្សំំក្រុុ�ម)

: 복문과 중문이 혼합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문장을 말한다. 

4. 문장의 태(voice) 

: 문장의 5형식 가운데 3형식 이상의 문장, 즉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설정에 

따라 문장의 태가 두 가지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데 이 두 형태를 각각 능동태와 수동태라 부른다. 크

마에 문법에도 문장의 태에 관한 내용이 있다. 크마에 문법에서는 능동태를 러봐깓 ល្្បះ�កាត់់, 수동태

를 러봐깜 ល្្បះ�កម្មម으로 칭한다.

1) 능동태(러봐깓 ល្្បះ�កាត់់)
 



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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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쁘로티언 ប្ររធាន)가 무엇을 하고 목적어(깜므볻 កម្មមបទ)가 그 주어의 행동의 영향을 받는 문장

을 말한다. 

2) 수동태 (러봐깜 ល្្បះ�កម្មម) 
 

목적어가 무엇을 하고 주어가 목적어의 행동의 영향을 받는 문장을 말한다. 크마에 문장에서 수동태

는 ‘다오이(ដោោយ)’가 포함된 수동태 문장과 ‘다오이(ដោោយ)’가 포함되지 않은 수동태 문장이 있다. 그

러나 크마에 문법에서 수동태는 비교적 잘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영어가 물주구문과 인주어구문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처럼 이 둘 사이의 구별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때

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는 4형식, 5형식 문장의 수동태도 있는 반면에 크마에 

문법에서는 수동태가 3형식의 문장에만 한정된다.

 

레아는 미니어를 그리워한다.(능동태)

레아 넉 미니어, ល័័ក្ខខនឹឹកមិិនា។

미니어는 레아의 그리움의 대상이다. (수동태)

미니어 뜨러으반 넉 다오이 레아, មិិនាត្រូូ�វបាននឹឹកដោោយល័័ក្ខខ
미니어 뜨러으반 레아 넉, មិិនាត្រូូ�វបានលក្ខ័័�នឹឹ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쁘레아예수  쏭꾸루h 여응  ព្រះះ�យេេស៊ូូ�សង្គ្រោះះ���យើើង។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여응 r루어크니어 뜨러으반 쏭구루h 다오이 쁘레아예수, 

យើើងរាល់់គ្នាា�ត្រូូ�វបានសង្គ្រោះះ���ដោោយព្រះះ�យេេស៊ូូ�វ។
여응 루어크니어 뜨러으반 쁘레아예수 쏭꾸루h, យើើងាល់់គ្នាា�ត្រូូ�វបានព្រះះ�យេេស៊ូូ�វសង្គ្រោះះ���។)

<능동태 : 러봐깓 ល្្បះ�កាត់់>

쁘로띠언 ប្ររធាន + 께리야쌉 កិិរិិយាស័័ព្ទទ + 깜므볻 កម្មមបទ
깜므볻 កម្មមបទ +  뜨러으반 ត្រូូ�វបាន + 쁘로띠언 ប្ររធាន + 께리야삽 កិិរិិយាស័័ព្ទទ

<수동태 : 러봐깜 ល្្បះ�កម្មម>

깜므볻 កម្មមបទ + 뜨러으반 ត្រូូ�វបាន + 께리야쌉 កិិរិិយាស័័ព្ទទ + 다오이 ដោោយ + 쁘로티언 ប្ររធាន	

5. 구 (phrase) 

단어의 나열(껌롱삐어)을 칭하는 문법 용어로 주어나 혹은 동사가 포함되지 않지 않아 문법적으로 

문장 혹은 절로 불리워 질 수 없는 단어의 나열들을 일컫는다. 구는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

구, 전치사구가 있다. 이미 부사와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파트에서 구의 문법 내용까지 살펴보았으

므로 여기서는 명사구와 동사구만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전치사구는 문장 안에서 형용사구와 부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는 따로 전치사구

로 나뉘어 살 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치사구를 부사구와 형용사구 묶어 살펴보았다.

1) 명사구 (꼰싸옴니엄, កន្្សោមនាម) 
 

명사가 여러 개 모여 문장에서 주어, 보어 혹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나열을 일컫는다. 

우리 교회의 창문 색깔은 밝은 푸른색이다.

뽀아 봉우잊 쁘레이뷔히어 뿌억여응 뽀아 키이유크짜이[쁘로띠언],

ពណ៍៍បង្អួួ�ចព្រះះ�វិិហារពួួកយើើងព៌៌ណខៀៀវខ្ចីី�។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푸른 창문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영 미언 머뜨나피업 쩜뿌어h 봉우잊 뽀아 키어유끄짜이 r르버h 쁘레아뷔히어 영[깜므볻], 
យើើងមានមោោទនភាពចំំពោះះ�បង្អួួ�ចព៌៌ណខៀៀវខ្ចីី�របស់់ព្រះះ�វិិហារយើើង។

우리 교회의 자존심과 역사는 푸른 창문이다.

쁘로왓뜨싸 능머뜨나피업 네이 쁘레아뷔히어 여응 찌어봉우잊 뽀아키이우끄짜이,

ប្ររវត្តិិ�សាស្ត្ររ� និិងមោោទនៈៈភាពនៃៃព្រះះ�វិិហារយើើងជាបង្អួួ�ចពណ៍៍ខៀៀវខ្ចីី�។

2) 동사구 (꼰싸옴께리야, កន្្សោមកិិរិិយា) 

동사가 여러 개 모여 문장에서 서술어(동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단열을 일컫는다. 영어와 한국어 

문법에는 없고 크마에 문법에만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가서 진찰받기를 원하십니다.

록쁘로티언니테버따이 쫑 떠으 문띠벧 삐넏멀 쏙커피업,

លោោកប្ររធានាធិិបតីីចង់់ទៅៅមន្ទីី�ពេេទ្្យពិិនិិត្្យមើើលសុុខភាព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여응크뇸 미언 쩓 뻥앙 덜 쁘레아예수, យើើងខ្ញុំំ��មានចិិត្តតពឹឹងអាងដល់់ព្រះះ�យេេស៊ូូ�វ

6. 절 (클리어, ឃ្លាា�) 

절은 두 가지의 절로 나뉘어지는 데 독립절 혹은 주절(클리어쩌봉 ឃ្លាា�ច្្បង, independent clause) 과 

종속절(클리어놉 ឃ្លាា�រនាប់់, dependent clause)이 그것이다.  종속절은 그 역할에 따라 명사절, 형용

사절, 부사절이 있다. 크마에 문법에도 종속절은 역할(묵응이어 មុុខងារ)에 따라 이와 같이 나뉘어짐

을 알 수 있다. 종속절에 대해서는 명사와 부사 그리고 형용사를 다룬 부분을 참조하면 이해에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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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

Khmer
writing

8강

 (트노압, ធ្នាា�ប់់)

전치사의 정의 
전치사로 쓰이는 크마에 단어 

전치사의 종류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활용 



8강   전치사 (트노압, ធ្នាា�ប់់)

1. 전치사의 정의 

크마에 문법에도 영어 문법에서처럼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다.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어 중에 전치사 역할을 하는 단어를 ‘명사 혹은 대명사가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명사 그리고 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전치사는 항

상 방향 장소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전치사로 쓰이는 크마에 단어 

벧 បិិទ (닫다 close)

끄바에 ក្្បែែរ (가까운 near by)

크농 ក្នុុ�ង (에, in)

너으 នៅៅ (~에, at)

엄삐 អំំពីី (~에 대한 about)

찌어무이 ជាមួួយ (~와 함께 with)

네이땀  នៃៃតាម (follow)

용땀  យោោងតាម (~에 따르면 according to)

쁘로촘넝   ប្ររឈមនឹឹង (~에 직면하여 face with, be confronted with, encounter)

☞ 신문이나 잡지 헤드라인에 쁘로촘넝 (ប្ររឈមនឹឹង) 앞에  “까(ការ), 뺜냐하(បញ្ហាា�)” 와 같은 단어를 붙

여서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쩜누어다오이 ជំំនួួសដោោយ (~로 교체 replace with),

다오이 크미언 ដោោយគ្មាា�ន/ឥត (~없이, without)

다오이싸 ដោោយសារ/ព្រោះះ��តែែ (왜냐하면, because)

르 លើើ (위에 on)

끄라옴  ក្រោោ�ម (아래에 under)

3. 전치사의 종류

1)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 (트노악껀랑엥 ធ្នាា�ប់់កន្លែែ�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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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농 ក្នុុ�ង, 캉크농 ខាងក្នុុ�ង (~안에 In, into)

르 លើើ, 캉르 ខាងលើើ (~위에 On, over)

끄라으 ក្រៅៅ�, 캉끄라으 ខាងក្រៅៅ� (~밖 Out of)

끄라오이  ក្រោោ�យ (다음 next)	

본또압 បន្ទាា�ប់់ (다음 next)

본또압삐 បន្ទាា�ប់់ពីី (~후에 after)

깡끄라오이 ខាងក្រោោ�យ (뒤쪽 rear)

깡끄라옴 ខាងក្រោោ�ម (아래에 below)

너으아이  នៅៅឯ (~에 at)

철롱깓  ឆ្លលងកាត់,់ 깓땀 កាត់់តាម (~을 통해 through)

처뿌어h 뜨롱  ឆ្ពោះះ��ត្ររង់់ (똑바로 straight)

캉목 ខាងមុុខ (앞쪽 front)	

똘목 ទល់់មុុខ (반대 opposite)

너으아이니예이  នៅៅឯនាយ (반대편에서 on the other side)	

크농쩜나옴 / 너으쩐로h  ក្នុុ�ងចំំនោោម / នៅៅចន្លោះះ��  (~의 사이에 among)

쭘윈 ជុំំ�វិិញ (약~ around)

땀본다오이 តាមបណ្តោោ�យ (~을 따라 along)

r로뷔엉 រវាង (~사이 between)

찌어무이 ជាមួួយ, 찌어무이능 ជាមួួយនឹឹង (~와 함께 with) 

2)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트노악깔 ធ្នាា�ប់ក់ាល)

너으 នៅៅ (~에 at )

깔삐 កាលពីី/មុុន (전에 ago)

츠남끄라오이 ឆ្នាំំ��ក្រោោ�យ (내년 next year)

츠남문  ឆ្នាំំ��មុុន (작년 last year)

짭삐 ចាប់់ពីី (~에서부터 from)

r로호 덜  រហូូតដល់់ (~까지 up to)

크농r로뷔엉 ក្នុុ�ងរវាង (~사이 in between)

3) 접속사 같은 의미를 지닌 전치사 – 능(នឹងឹ), 땀(តាម), 도웆찌어(ដូចូជា)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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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치사의 목적어 (깜므볻r르버트노압 កម្មមបទរបស់់ធ្នាា�ប់់)

문장에서 전치사 바로 뒤 혹은 오른쪽에 있는 명사 혹은 대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한다. 

5. 전치사의 활용 

전치사는 전치사 부분만 따로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 대명

사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훨썬 중요하며 핵심적인 일이다. 왜

냐하면 전치사는 자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혹은 대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화 

되거나 혹은 부사화하여 형용사와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치사의 활용부분은 형용사

와 부사 파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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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크마에 문법 단어

Khmer
writing

9강

1. 오 (អស់)
2. 나 (ណា)

3. 아오이 (ឲ្យ, អោយ, ជូន)
4. 틀로압 (ធ្លាប់)

5. 미언(មាន)
6. 반 (បាន)

7. 뜨러으(ត្រូវ)



9강    중요한 크마에 문법 단어 정리

1. 오 (អស់) -  everything, nothing, whoever

1) 모두 – everything

당신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아 떼앙오 크니어 쯔으 르 쁘레아예수  អ្ននកទាំំងអស់់គ្នាា�ជឿឿលើើព្រះះ�យ៉េេ�ស៊ូូ�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몹시 싫어합니다.

머눅떼앙오께쏘옵쁘레아예수 클랑나  មនុុស្្សទាំំងអស់់គេេស្អអប់់ព្រះះ�យេេស៊ូូ�វជាខ្លាំំ��ងណាស់់

2) 아무것도 – nothing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크뇸 헏하으이 아이러으니  ខ្ញុំំ��ហត់់ហើើយឥឡូូវនេះះ�។ 

물건이 다 팔려 더 이상 남은 게 없습니다.

에이반(뚬니엥) 루억 오하으이 얻미언설띠엗떼  ទំំនិិញលក់់អស់់ហើើយ អត់់មាន សល់់ទៀៀតទេេ។)

3) 누구든지 – whoever

누구나 크마에를 배울 수 있습니다.

끄룹크니어 아잊 r리언 피업싸 크마에 반 គ្ររប់់គ្នាា�អាចរៀៀនភាសាខ្មែែ�របាន។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 네악 다엘 쯔으 덜 쁘레아예수 끄 미언 썯 클라이찌어 고운 네이 쁘레아 

អស់់អ្ននកដែែលជឿឿដល់់ព្រះះ�យេេស៊ូូ� គឺឺមានសិិទ្ធធក្លាា�យជាកូូននៃៃព្រះះ�។ 
  

2. 나 (ណា) 

- 어디에(어느, 어딘가)?, 누가?, 어디든(whereever), 무엇이든(whatever), 누군든지(whoever),  

~어느 것(which)

1) 어디에?  어느?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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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가니?  

떠으(아이) 나? ទៅៅ(ឯ)ណា? / 떠으나능? ទៅៅណាហ្នឹឹ�ង? / 떠으나다엘? ទៅៅណាដែែរ?

어딘가로 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니?

아일러니 네악 껌뽕찍h 란 떠으 나 ឥលូូវនេះះ�អ្ននកកំំពុុងជិះះ�ឡានទៅៅណា?

껌뽕 찍h란 떠으 나 다엘 កំំពុុងជិះះ�ឡានទៅៅណាដែែរ?
 

어느 장소에 가니?

네악 떠으 껀라엥 나?  អ្ននកទៅៅកន្លែែ�ងណា? 

 

어디 가고 싶니?

네악 쫑 떠으 나 얻(다에)?  អ្ននកចង់់ទៅៅណាអត់់?(ដែែរ?) 

2) 어디든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쩡 떠으 나 크뇸 능 쭌 (네악) 떠으 ចង់់ទៅៅណា ខ្ញុំំ��នឹឹងជូូន(អ្ននក)ទៅៅ។

어디든 갈래.

떠으나꺼반다에 ទៅៅណាក៏៏បានដែែរ។

어느 장소에 가고 싶든 나에게 말만 해 주세요 저는 시간이 있어요.

쩡 떠으 나 쁘랍크뇸마옥 크뇸뚬네 ចង់់ទៅៅណាប្រាា�ប់់ខ្ញុំំ��មក។ ខ្ញុំំ��ទំំនេេរ។

3) 누가?  នរណាគេេ?

누가 예수님을 어제 믿었니?

따으 네악 나 반 뚜뚜울 쯔으 쁘레아예수 깔삐므쎌먼?

តើើនរណាគេេបានទទួួលជឿឿព្រះះ�យេេស៊ូូ� កាលពីីម្្សិិលមិិញ។

누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니?

따으노나께능트봐이찌붣r르버클룬덜쁘레아찌어머짜썸므랍쁘로떼깜뿌지어?

តើើនរណាគេេនឹឹងថ្វាា�យជីីវិិតរបស់់ខ្លួួ�នដល់់ព្រះះ�ជាម្ចាា�ស់់សំំរាប់់ប្ររទេេសកម្ពុុ�ជា?

4) 무엇이든(whatever)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악 트붜 어봐이 꺼다오이 쏨 트봐이위찌어 세레이r릉렁 덜 쁘레아찌어머짜
អ្ននកធ្វើើ�អ្វីី�ក៏៏ដោោយសូូមថ្វាា�យវាជាសិិរីីរុុងរឿឿងដល់់ព្រះះ�ជាម្ចាា�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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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언제나 너를 지지한다.

네악 트붜 어봐이 꺼다오이 크뇸능꼬암뜨로네악찌어넺

អ្ននកធ្វើើ�អ្វីី�ក៏៏ដោោយ ខ្ញុំំ��នឹឹងគ្រាំំ��ទ្ររអ្ននកជានិិច្ចច

5) 어느 것 (which)

너는 무엇을 더 좋아하니?

네악 쫄쩟 무이 나 찌엉 អ្ននកចូូលចិិត្តតមួួយណាជាង? 

너는 공부를 하는 것과 노는 것 중에 무엇이 너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따으네악껃타어봐이미언쁘로야옺찌엉 쩜뿌어h 아나꾿r르버네악 찌어까썩싸 르까레잉?

តើើអ្ននកគិិតថាអ្វីី�មានប្ររយោោជន៍៍ជាងចំំពោះះ�អនាគតរបស់់អ្ននក ជាការសិិក្្សា ឬការលេេង?

3. 아오이 (ឲ្្យ, អោោយ, ជូូន)

1)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 :  (목적어)가 ~를 하도록 하다

나는 그가 노래를 부르게 했다.

크뇸 반 아오이 꼬앋 쯔리엉 ខ្ញុំំ��បានឲ្្យគាត់់ច្រៀៀ�ង

그는 나로 하여금 신나게 춤을 추게 했다.

꼬앋 반트붜 아오이 크뇸 r로암 양썹바이 으릭리예이
គាត់់បានធ្វើើ�ឲ្្យខ្ញុំំ��រាំំយ៉ាា�ងសប្្បាយរីីករាយ។

2) 주어+동사+아오이+목적어 :  (목적어)가 ~를 하도록 하다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도록 권면했습니다.

꾸루꽁위얼 륵떡쩓 아오이크메잉 크메잉 똔떼인 코 쁘레아꼼삐
គ្រូូ�គង្វាា�លលើើកទឹឹកចិិត្តតឲ្្យក្មេេ�ងៗទន្ទេេ�ញខគព្រះះ�គម្ពីី�រ។

그는 나를 시장에 강제로 보냈다.	

꼬앋 봉컴 아오이 크뇸 떠으 프싸 គាត់់បង្ខំំ�ឲ្្យខ្ញុំំ��ទៅៅផ្្សារ។

3) 주어+아오이+목적어 :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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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은 성경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꾸루꽁위얼 반 아오이 쁘레아꼼삐 목 크뇸 គ្រូូ�គង្វាា�លបានឲ្្យព្រះះ�គម្ពីី�រមកខ្ញុំំ��។ ,

꾸루꽁위얼 아오이 쁘레아꼼삐 크뇸 គ្រូូ�គង្វាា�លអោោយព្រះះ�គម្ពីី�រខ្ញុំំ��។)

그는 나에게 생일선물을 주었다.

꼬앋 반 아오이 까도우쿠읍껌나읃 목 크뇸 គាត់់បានឲ្្យកាដូូខួួបកំំណើើតមកខ្ញុំំ��។
꼬앋 반 아오이 까도우크뇸 썸므랍쿠읍껌나읃 គាត់់បានឲ្្យកាដូូខ្ញុំំ��សំំរាប់់ខួួបកំំណើើត។

4)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전치사)+목적어 : ~에게

그는 자건거를 친구에게 선물로 줍니다.

꼬앋 쭌 꽁 덜 머페악(뿌어막)꼬앗 찌어 까도우 គាត់់ជូូនកង់់ដល់់មិិត្តតភក្ដិិ�គាត់់ជាកាដូូ។

목사님은 매주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꾸루꽁위얼 트붜까프냐 카톡 떠으 싸마쩍끄롬쭘눔 r르버 꼬앋 리엉로알싸쁘다 
គ្រូូ�គង្វាា�លធ្វើើ�ការផ្ញើើ�카톡ទៅៅសមាជិិកក្រុុ�មជំំនុំំ�របស់់គាត់់ រៀៀងរាល់់សប្តាា�ហ៍៍។

5)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형용사 혹은 부사 : ~되도록, ~하게

차를 너무 급하게 몰지 마세요. 

쏨 꼼 바윽 란 른 뻬익 សូូមកុំំ�បើើកឡានលឿឿនពេេក។

그는 그녀로 하여금 그를 진실하게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꼬앋 반트붜 아오이 니엉 쓸로란 꼬앋 다오이 쓰머h
គាត់់បានធ្វើើ�អោោយនាងស្ររលាញ់់គាត់់ដោោយស្មោះះ��។ 

6)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전치사)+목적어 : ~위하여

그는 아들을 위하여 자전거를 구입했다.

꼬앋 반 뗀 꽁 아오이 고운꼬앋  គាត់់បានទិិញកង់់អោោយកូូនគាត់់។
 

7) 주어+동사+목적어+아오이 :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 줄 것을 약속할 때

내가 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할 것이다.

크뇸 능 아티탄 떠으깐 쁘레아찌어머짜 썸므랍 네악 아오이
ខ្ញុំំ��នឹឹងអធិិស្ថាា�នទៅៅកាន់់ព្រះះ�ជាម្ចាា�ស់់សំំរាប់់អ្ននកឲ្្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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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를 위해 내일 차를 보낼 것이다.

틍아이싸엑 크뇸 능 프냐 란 무이 썸므랍 네악 아오이 
ថ្ងៃៃ�ស្អែែ�កខ្ញុំំ��នឹឹងផ្ញើើ�ឡានមួួយអោោយសំំរាប់់អ្ននកឲ្្យ។

8) 주어+쏨아오이+목적어+동사 

목사님은 그에게 담배를 끊을 것을 부탁했다.

꾸루꿍위얼 쏨아오이 꼬앋 춥 쭈바레이  គ្រូូ�គង្វាា�លសូូមឲ្្យគាត់់ឈប់់ជក់់បារីី។

그는 소카에게 인사를 잘 하도록(예의를 갖추라고) 부탁했다.

꼬앋 쏨아오이 소카 쩨 꾸어썸  គាត់់សូូមឲ្្យសុុខាចេះះ�គួួរសម។

9) 주어+쫑아오이+목적어+동사 : 목적어가~하기를 기대한다.

목사님은 그가 담배를 끊기를 기대하고 있다.

꾸루꿍위얼 쫑아오이 고앋 춥 쭈바레이 គ្រូូ�គង្វាា�លរំំពឹឹងថាគាត់់នឹឹងឈប់់ជក់់បារីី។)

그는 소카가 인사 잘 하기를(예의가 바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꼬앋 쫑아오이 소카 쩨 꾸어썸 គាត់់រំំពឹឹងថាសុុខានឹឹងចេះះ�គួួរសម។

4. 틀로압 (ធ្លាា�ប់)់

1) 틀로압은 ‘~해 본적이 있다’의 표현을 할 때 쓰인다.

그는 교회에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꼬앋 틀로압 떠으 쁘레아뷔히어 គាត់់ធ្លាា�ប់់ទៅៅព្រះះ�វិិហារ។

그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꼬앋 틀로압 쓸로란 니엉 얻?  គាត់់ធ្លាា�ប់់ស្ររលាញ់់នាងអត់់?

2) 다엘의 부정은 얻(អត់)់이 아닌 먼(មិនិ), 그래서 먼다엘(មិនិដែែល / មិិនធ្លាា�ប់)로 표현된다.

그는 교회에 다녀 본 적이 없다.

꼬앋 먼다엘(틀로압)떠으 쁘레아뷔히어 떼 គាត់់មិិនដែែល(ធ្លាា�ប់់)ទៅៅព្រះះ�វិិហារទេេ។

그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

꼬앋 먼다엘(틀로압)쓸로란 니응 떼 គាត់់មិិនដែែលធ្លាា�ប់់ស្ររលាញ់់នាង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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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엘은 이 외에 접속사(크노압)로서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A. 영어의 명사의 that와 같은 역할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가 소카를 믿었던 것은 사실이다.

뷔어 찌어 까뻗 다엘 꼬앋 틀로압 뚝쩓 소카  វាជាការពិិតដែែលគាត់់ធ្លាា�ប់់ទុុកចិិត្តតសុុខា។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실이다.

누 찌어 까뻗 다엘 쁘레아예수 반 쏙꾿 너우 르 처으처깡 썸므랍 머눅 미언 밥 
នោះះ�ជាការពិិតដែែលព្រះះ�យេេស៊ូូ�បានសុុគតនៅៅលើើឈើើឆ្កាា�ងសម្រាា�ប់់មនុុស្្សមានបាប។

B. 다엘은 관계절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 때는 영어의 문법과 달리 관계부사의 역할도 같이 한다. 

    이때 다엘이 포함된 절은 종속절로서 형용사절이 된다.

    

그가 사랑한 분은 예수님 뿐이다.(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머눅 다엘 꼬앋 틀로압 쓸로란 끄찌어 쁘레아예수 따에 무이옹꼳
មនុុស្្សដែែលគាត់់ធ្លាា�ប់់ស្ររឡាញ់់គឺឺជាព្រះះ�យ៉េេ�ស៊ូូ�វតែែមួួយអង្គគគត់់។

나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을 가고 싶다.

크뇸 쫑 떠으 껀라엥 다엘 쁘레아예수 뜨러으 반 츠깡(관계부사)

ខ្ញុំំ��ចង់់ទៅៅកន្លែែ�ងដែែលព្រះះ�យេេស៊ូូ�ត្រូូ�វបានឆ្កាា�ង។ 

그가 사랑한 소카는 프놈펜 대학생이다.

소카 다엘 꼬앋 틀로압 쓸로란 찌어 니썯 싹골뷔지얼라이 프놈펜 
សុុខាដែែលគាត់់ធ្លាា�ប់់ស្ររលាញ់់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ភ្នំំ�ពេេ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였다.(관계부사)

뻴베리어 다엘 쁘레아예수 싸오이띠봉꾿 러으 처으처깡 끄너으 마옹바이 r로씨엘
ពេេលវេេលាដែែលព្រះះ�យេេស៊ូូ�សោោយទីីវង្គគត់់លើើឈើើឆ្កាា�ង គឺឺនៅៅម៉ោោ�ង៣រសៀៀល។ 
 

     

C. 다엘(ដែែល)은 뻴(ពេេល)과 결합하여 때를 나타내는 종속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공부할 때 비가 왔다.

미언 플리엉 틀레악 목 뻴 영 껌뿡 리언  មានភ្លៀៀ�ងធ្លាា�ក់់មកពេេល យើើងកំំពុុងរៀៀន។ 

뻴크뇸 껌뿡 리언 미언 플리엉 틀레악 목  ពេេលខ្ញុំំ��កំំពុុងរៀៀន មានភ្លៀៀ�ងធ្លាា�ក់់ម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은 어두워졌다.

너으 뻴다엘 쁘레아예수 싸오이띠봉꾿 너으 르 처으처깡 파엔다이 반 응오응얻
នៅៅពេេលដែែលព្រះះ�យេេស៊ូូ�សោោយទីីវង្្សគត់់នៅៅលើើឈើើឆ្កាា�ងផែែនដីីបានងងឹឹត។

9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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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언(មាន)

1) 주어+미언(មាន)+목적어로 ~를 가지고 있다(소유)를 표현한다.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크뇸미언쁘레아꿈삐 ខ្ញុំំ��មានព្រះះ�គម្ពីី�រ។ 

나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크뇸미언뜨롭썸받쓰독쓰담  ខ្ញុំំ��មានទ្ររព្្យសម្្បត្តិិ�ស្តុុ�តស្តតម។ 

우리 마을에는 높은 산이 있다.

너으크농품크뇸미언프놈크뿌어무이 នៅៅក្នុុ�ងភូូមិិខ្ញុំំ�� មានភ្នំំ�ខ្ពពស់់មួួយ។ 

2) 미언(មាន)이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문장 맨 앞에 쓰일 때 미언은 다양한 역할을 문장에

서 수행한다. 

– 크마에 문장 가운데 이러한 문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 꼭 익혀두기를 바란다.

A. ~한 사람이 있음을 표현할 때

깜뽕톰으로 가는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미언머눅찌란먼스꼬알란떠으카에캄뽕톰떼
មានមនុុស្្សច្រើើ�នមិិនស្គាា�ល់់ឡានទៅៅខេេត្តតកំំពង់់ធំំទេេ។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머눅 미언 밥 껌뿡 쓰바엥록 쁘레아찌어머짜
មនុុស្្សមានបាបកំំពុុងស្វែែ�ងរកព្រះះ�ជាម្ចាា�ស់់។ 

네악 미언 밥 뿌억께 껌뿡 쓰바엥록 쁘레아찌어머짜
អ្ននកមានបាបពួួកគេេកំំពុុងស្វែែ�ងរកព្រះះ�ជាម្ចាា�ស់់។ 

● 설명 : 두 개의 미언(មាាន)이 쓰이고 있는 데 앞의 미언은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문장 맨 앞에 쓰인 

미언이고 두 번째 미언은 가지고 있다의 뜻을 가진 문장의 동사이다. 

B. ~한 누군가가 있음을 표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저 모토를 탔다.

미언머눅므이네악찍모토누  មានមនុុស្្សម្នាា�ក់់ជិះះ�មូូតូូ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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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외치기를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했다.

미언 께 쓰라엑 쁘로까(닉예이) 타 쁘레아예수 찌어 쁘레아쏭꾸루어h
មានគេេស្រែែ�កប្ររកាស(និិយាយ)ថា ព្រះះ�យេេស៊ូូ�ជាព្រះះ�សង្រ្គោះះ���។ 

  

3) 미언(មាន)은 반(បាន)처럼 과거형을 표현할 때도 쓰인다.

어제 소카는 학교에서 축구를 했다.

므썰멘 소카 반 레잉 또앋발 너으 쌀라
ម្្សិិលមិិញសុុខាបានលេេងទាត់់បាល់់នៅៅសាលា។ 

어제 소카는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다.

므썰멘 소카 반 쯔리응쩜리응 쏘싸덩까은 너으 쁘레아뷔히어크뇸
ម្្សិិលមិិញសុុខាបានច្រៀៀ�ងចំំរៀៀងសរសើើរដង្កើើ�ននៅៅព្រះះ�វិិហារខ្ញុំំ��។ 
  

4) 미언의 반대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A. 미언(មាន) 소유하다의 뜻을 나타낼 때  ↔  얻미언/ 크미언(អត់ម់ាន/ គ្មាា�ន)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크뇸 얻미언(크미언) 쁘레아꿈삐 떼 ខ្ញុំំ��អត់់មាន(គ្មាា�ន) ព្រះះ�គម្ពីី�រទេេ។ 

나는 자동차가 없다

크뇸 얻미언(크미언) 란 떼 ខ្ញុំំ��អត់់មាន(គ្មាា�ន) ឡានទេេ។ 

B. 미언이 소유하다 외의 문법단어로 쓰일 때 

a. ~한 사람이 없음을 표현할 때 → 얻미언(អត់់មាន) / 크미언(គ្មាា�ន)

그 때 그를 도운 사람은 없었다.

너으 뻴누 얻미언 네악쭈어이꼬앋떼 នៅៅពេេលនោះះ�អត់់មានអ្ននកជួួយគាត់់ទេេ។ 

너으 뻴누크미언네악쭈어이꼬앋떼 នៅៅពេេលនោះះ�គ្មាា�នអ្ននកជួួយគាត់់ទេេ។

예수님을 매우 사랑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얻써으미언네악다엘쓸로란쁘레아예수찌어클랑라으이
អត់់សូូវមានអ្ននកដែែលស្ររឡាញ់់ព្រះះ�យ៉េេ�ស៊ូូ�វជាខ្លាំំ��ងឡើើយ។
머눅(네악)다엘쓸로란쁘레아예수찌어클랑끄엇써으미언떼
មនុុស្្ស(អ្ននក)ដែែលស្ររឡាញ់់ព្រះះ�យ៉េេ�ស៊ូូ�វជាខ្លាំំ��ងគឺឺអត់់សូូវមានទេេ។

9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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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표현할 때(no one.none)

이 곳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크미언 노나므네악 너으 띠니 쓸로란 쁘레아예수 떼
គ្មាា�ននរណាម្នាា�ក់់នៅៅទីីនេះះ�ស្ររឡាញ់់ព្រះះ�យ៉េេ�ស៊ូូ�វទេេ។

아무도 나와 비할 자가 없다.

크미언 노나므네악 앗 쁘리읍 찌어므우 크뇸 반 라으이
គ្មាា�ននរណាម្នាា�ក់់អាចប្រៀៀ�បជាមួួយខ្ញុំំ��បានឡើើយ។

6. 반 (បាន)

1) 반은 동사의 과거시제를 표현한다. - 주로 생략된다.

그는 밥을 먹었다.

꼬앋 반 냠 바이 하으이 គាត់់បានញុំាា��បាយហើើយ។ 

꼬앋 냠 바이 r루잇 하으이 គាត់់ញុំាា��បាយរួួចហើើយ។

그는 10년에 프놈펜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꼬앋 반 쪼울r루엄 끄룸쭘눔 무이 너으 프놈펜 오r로야h 러약 뻴찌응 덥츠남
គាត់់បានចូូលរួួមក្រុុ�មជំំនុំំ�មួួយនៅៅភ្នំំ�ពេេញអស់់រយៈៈពេេលជាង១០ឆ្នាំំ��។

2) 반(បាន)은 아잊(អាច)과 함께 가능성을 표현한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크뇸 아잊 쯔리엉 쩜리엉 누 반 ខ្ញុំំ��អាចច្រៀៀ�ងចំំរៀៀងនោះះ�បាន។

지금 그는 전도를 할 수 있다.

아일러으 꼬앋 아잊 트붜까 프싸이 덤렁로오 반 ឥលូូវគាត់់អាចធ្វើើ�ការផ្្សាយដំំណឹឹងល្អអបាន។ 

3) 반(បាន)은 영어의 could you..?(may I..?)의 문장에서 사용된다.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따으 크뇸 쓸로란 네악 반 떼?  តើើខ្ញុំំ��អាចស្ររលាញ់់អ្ននកបានទេេ? 

당신과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해도 될까요?

따으 크뇸 아잊 닉예이 찌어무이 네악 엄삐 쁘레아예수 무어프렏 반 떼?
តើើខ្ញុំំ��អាចនិិយាយជាមួួយអ្ននកអំំពីីព្រះះ�យេេស៊ូូ�មួួយភ្លែែ�តបាន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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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ready or yet의 영어형식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크마에는 반을 사용해서 ‘반하으이르

너으(បានហើើយរឺឺនៅៅ)’ 로 표현한다.

그는 지금 울음을 그쳤니? 

꼬앋 반 춥 윰 너으?  គាត់់បានឈប់់យំំនៅៅ? 

따으 꼬앋 반 춥 욤 하으이르너으?  តើើគាត់់បានឈប់់យំំហើើយរឺឺនៅៅ?

그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니? 안 믿고 있니?

따으아일러으꼬앋껌뽕쯔으쁘레아예수? 르먼쯔으?
តើើឥឡូូវគាត់់កំំពុុងជឿឿព្រះះ�យ៉េេ�ស៊ូូ�វ? ឬមិិនជឿឿ? 

5) 간혹 반(បាន)은 하으이(ហើើយ)와 함께 크마에에서 영어의 완료시제와 같은 시제를 표현

한다.

그는 교회의 일을 마쳤다.

꼬앋 반 촙 트붜깡이어 쁘레아뷔히어 하으이
គាត់់បានឈប់់ធ្វើើ�ការងារព្រះះ�វិិហារហើើយ។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꼬앋반뚜뚜얼쯔으쁘레아예수땅삐크메잉목하으이
គាត់់បានទទួួលជឿឿព្រះះ�យេេស៊ូូ�វតាំំងពីីក្មេេ�ងមកហើើយ ។ 

6) 반(បាន)은 아오이(អោោយ)와 함께 형용사를 수식하고 그 수식된 형용사의 의미가 완전히 

완료되었음을 표현한다.

그는 우리를 완전히 기쁘게 해 주었다.

꼬앋 반 트붜 아오이 여응 미언까 반 썹바이 r릭리예이 찌어 클랑
គាត់់បានធ្វើើ�អោោយយើើងមានការសប្្បាយរីីករាយជាខ្លាំំ��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

쁘레아로헏 네이 쁘레아예수 반 리응쏨앋 엄쁘밥 r르버 영크뇸 아오이 싸앋
ព្រះះ�លោោហិិតនៃៃព្រះះ�យេេស៊ូូ�វបានលាងសំំអាតអំំពើើបាបរបស់់យើើងខ្ញុំំ��អោោយស្អាា�ត។

7) 반(បាន)은 꺼(ក៏៏)와 함께 아래에 있는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A. ~해도 된다. ( ~꺼반다에 ~ ក៏៏បានដែែរ)

9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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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당장 믿기 싫으시다면, 먼저 교회부터 다니셔도 됩니다. 

쁘로썬바으 네악 먼또안 쫑쯔으 쁘레아예수 아일러으니떼 네악 아잇 싸 목 쁘레아뷔히어 썬 꺼반 다에
ប្ររសិិនបើើអ្ននកមិិនទាន់់ចង់់ជឿឿព្រះះ�យេេស៊ូូ�វឥឡូូវនេះះ�ទេេ អ្ននកអាចសាកមកព្រះះ�វិិហារសិិនក៏៏បាន។

밥을 먹기 싫어면 빵을 먹어도 된다.

쁘로썬바으 네악 얻 쫑 냠 바이 네악 아잇 냠 눔빵 꺼반 다예
ប្ររសិិនបើើអ្ននកអត់់ចង់់ញុំំ�បាយ អ្ននកអាចញុំំ�នំំបុ័័�ងក៏៏បានដែែរ។

B. ~A도 괜찮고 B도 괜찮다 ( ~꺼반 ~꺼반  ~ ក៏៏បាន ~ ក៏៏បាន )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도 괜찮고 죄 된 것도 괜찮다.(형용사)

너으쩜뿌어h목 쁘레아찌어머짜 여응 버리쏟 꺼반 먼버리쏟 꺼반
នៅៅចំំពោះះ�មុុខព្រះះ�ជាម្ចាា�ស់់យើើងបរិិសុុទ្ធធក៏៏បាន មិិនបរិិសុុទ្ធធក៏៏បាន។ 

우리는 교회에 차를 타고 가도 좋고 자전거 타고 가도 좋다.(명사)

영크뇸 떠으 쁘레아뷔히어 다오이 까찍란 꺼반 떠으 다오이 까찍꽁 꺼반 다에
យើើងខ្ញុំំ��ទៅៅព្រះះ�វិិហារដោោយការជិះះ�ឡានក៏៏បាន ទៅៅដោោយការជិះះ�កង់់ក៏៏បានដែែរ 

우리는 교회에 빨리가도 괜찮고 늦게 가도 괜찮다.(부사)

여응 떠으 쁘레아뷔히어 른 꺼반 여읕 꺼반
យើើងទៅៅព្រះះ�វិិហារលឿឿនក៏៏បានយឺឺតក៏៏បាន។ 

기도하면서 네가 울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된다.(동사)

크농까아티탄 네악 윰 꺼반 먼 윰 꺼반
ក្នុុ�ងការអធិិស្ថាា�នអ្ននកយំំក៏៏បានមិិនយំំក៏៏បាន។ 

C. ~한 후에, 하고 나서’ 의 의미를 표현한다. ( ~ ហើើយ បាន ~ ) = បន្ទាា�ប់់មក, ក្រោោ�យពីី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나서 기도회를 한다.

끄라우이삐 쯔리엉쏘싸으 덤까은 짭 뿌억여응 트붜까 쁘로쭘아티탄
ក្រោោ�យពីីច្រៀៀ�ងសរសើើរតម្កើើ�នចប់់ ពួួកយើើងធ្វើើ�ការប្ររជុំំ�អធិិដ្ឋាា�ន។ 

우리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뿌영크뇸 냠 바이 하으이 (본또압목) 퍽 카페
ពួួកយើើងញុំាា��បាយហើើយ(បន្ទាា�ប់់មក)ផឹឹកកាហ្វេេ�។
끄라우이삐 냠 바이 하으이 뿌억여응 퍽 카페
ក្រោោ�យពីីញុំាា��បាយហើើយ ពួួកយើើងផឹឹកកាហ្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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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뜨러으(ត្រូូ�វ)

1) 보편적으로 ‘맞다’ 혹은‘바르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는 일을 바르게 했다.

꼬앋트붜깡이어반양 뜨럼 뜨러으 គាត់់ធ្វើើ�ការងារបានយ៉ាា�ងត្រឹឹ�មត្រូូ�វ។

그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까 두려웠다.

꼬앋 미언 까쁘루어이바롬 다오이싸 꼬앋 아티탄 먼 뜨러으
គាត់់មានការព្រួួ�យបារម្មមណ៍៍ដោោយសារគាត់់អធិិស្ថាា�នមិិនត្រូូ�វ។

2) 까(ការ)와 함께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뜨러으까 តូ្រូ�វការ)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아일러으니  크뇸 뜨러으까 로이 ឥឡូូវនេះះ�ខ្ញុំំ��ត្រូូ�វការលុុយ។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크뇸 뜨러으까 로이 아일러으니 ខ្ញុំំ��ត្រូូ�វការលុុយឥឡូូវនេះះ�។

나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하다.

크뇸 뜨러으까 쁘레아예수 찌어넺 ខ្ញុំំ��ត្រូូ�វការព្រះះ�យេេស៊ូូ�ជានិិច្ចច។ 

3) 따에(តែែ) 함께 함께 영어의 'must'의 의미를 표현한다.(뜨러으따에 តូ្រូ�វតែែ)

학생들은 마땅이 공부해야 한다.

써쌀라떼앙오뜨러으따에컴쁘렁리언 សិិស្្សសាលាទាំំងអស់់ត្រូូ�វតែែខំំប្រឹឹ�ងរៀៀន។

캄보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쁘로찌오뽈r로야크마에 뜨러으따에 뚜뚜얼 쯔으 쁘레아예수
ប្ររជាពលរដ្ឋឋខ្មែែ�រត្រូូ�វតែែទទួួលជឿឿព្រះះ�យេេស៊ូូ�។ 

4) ‘~와 같은’의 의미를 표현한다.

캄보디아에서 택시와 란또잊은 같은 의미다.

너으쓰록크마에택시능란또읻끄도잊따에크니어 នៅៅស្រុុ�កខ្មែែ�រ តាក់់ស៊ីី� និិងឡាន តូូចគឺឺដូូចតែែគ្នាា�។

9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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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피나 예수님의 보혈은 같은 의미이다.

츠이엄 r르버 쁘레아예수 능 로헛 r르버 쁘레아예수 끄 미언 네이 도잊 따에 크니이 
ឈាមរបស់់ព្រះះ�យ៉េេ�ស៊ូូ�វនិិងលោោហិិតរបស់់ព្រះះ�យ៉េេ�ស៊ូូ�វគឺឺមានន័័យដូូចតែែគ្នាា�។ 

5) 수동태의 문장을 표현한다.

소카는 미니어를 사랑했다.(능동태)

소카 꼬앋 반 쓸로란 미니어 សុុខាគាត់់បានស្ររឡាញ់់មិិនា។

미니어는 소카에게 사랑을 받았다.(수동태)

미니어뜨러으반쓸로란다오이소카 មិិនាត្រូូ�វបានស្ររលាញ់់ដោោយសុុខា។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

쁘레아예수 뜨러으 반 속꿋 다오이싸 엄쁘밥 r르버영 
ព្រះះ�យេេស៊ូូ�ត្រូូ�វបានសុុគត់់ដោោយសារអំំពើើបាបរបស់់យើើង។

6) 쫌(ចំំ)과 함께 ‘~바로 그’ 혹은 ‘~해당하는’ 의 의미를 표현한다.(តូ្រូ�វចំំ)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그 갈보리산 정상이었다.

껀라엥다엘 쁘레아예수 뜨러으쫌 반 처강 끄 륵 껌뿔 프눔 갈보리
កន្លែែ�ងដែែលព្រះះ�យេេស៊ូូ�វត្រូូ�វចំំបានឆ្កាា�ង គឺឺលើើកំំពូូលភ្នំំ�កាវ៉ាា�រីី

이곳이 바로 내가 말 한 그 산이다. 

껀라엥니 끄찌어(뜨러으쫌) 프놈 다엘 크뇸 반 닉예이능아엥
កន្លែែ�ងនេះះ�គឺឺជា(ត្រូូ�វចំំ)ភ្នំំ�ដែែលខ្ញុំំ��បាននិិយាយហ្នឹឹ�ងឯ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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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마에 작문 연습
크마에 문법을 바탕으로

Khmer
writing

10강

명



10강    중요한 크마에 문법 단어 정리

	

1. 문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언어의 문장 체계 즉 문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통

해 올바르게 말을 하고 문장을 쓰기 위함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문법이 문장을 체계적으로 작문

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여러 문장을 작문함을 통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독자에게 부탁하고 싶고 소망하는 것은 한국어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면 다른 언어의 문

법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필자와 함께 크마에 작문을 지면을 통해 연습해 나가면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도 깨달아 가는 것이다. 한국어를 잘하면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는 명제

가 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크마에 작문을 함에 있어, 영어에도 해당되는 것인데, 유의해야 할 것은 문장의 형식을 먼저 결

정하고 그 형식에 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밝혀내는 일이다. 그 

후에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형용사(구, 절), 부사(구, 절) 혹은 전치사+명사 인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3. 한국어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장들의 형식을 구분해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장 구조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의사전달로 기대할 수 없고 

바른 문장을 쓸 수도 없다.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일지라도 문장구조만 분석이 되면 번역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작문 또한 가능하다. 

4. 한국어의 형식과 영어 크마에의 형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일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동사가 크마에와 영어에서 정확하게 대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사의 종류와 

쓰임에 있어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5. 아래의 한국어 문장들의 형식을 결정해보고 문장 성분을 찾는 연습을 해 보자. 아래의 예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국어의 문장들을 보고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면 이 문법책의 가치를 확

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철수는 병원에 갔다 - 1형식

- 철수와 영희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1형식

- 철수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에 함께 갔다. - 1형식

- 철수는 훗날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 2형식

- 철수는 의사가 되었고 영희와 부부가 되었다. - 2형식

- 철수와 영희는 자녀들과 부모님 모두를 깊이 사랑했다. - 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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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와 영희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 주었다. - 4형식

- 철수와 영희는 자녀들을 언제나 그들의 생일 때 영화관으로 데려갔다. - 4형식

- 철수는 영희와 그의 자녀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랬다. - 5형식

● 설명 – 문장의 형식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고 이러한 

훈련들은 우리가 표현하려는 외국어 문장들의 문장구조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래

서 어휘의 실력만 향상되면 즉각적인 표현과 작문을 가능하게 해 준다. 

6. 크마에 문장을 작문해 보자

1) 1형식 문장(주어+자동사)을 작문해 보자 

A. 어제 소파는 아빠를 만나러 차를 타고 학교에 갔다. 

므썰멘 소파 반 찍란 떠으 쌀라 다음바이 쭙 빠r르보꼬앋 

មិ្សស�លមិិញសុុផាាបាានជិះះ�ឡាានទៅ�ៅសាាលាាដើ�ើម្បីី�ជួួបប៉ាា�របស់់គាាត់់។

- 문장분석 : 문장을 먼저 분석해 보면, 주어는 소파이고 동사는 갔다 임을 알 수 있다. 목적어와 보

어가 없으므로 1형식 문장이다. 

@ 소파는 갔다  소파 반 떠으 សុុផាាបាានទៅ�ៅ

- 문장분석 : 주어는 소파, 동사는 갔다 이다.  보어와 목적어가 없으므로 1형식 문장이다. 

- 한국어 문법 : 소파 오른쪽에 주격조사-는-을 사용함. ‘갔다’는 ‘가다’ 동사의 과거형,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주격조사가 없으므로 주어는 그냥 소파가 된다.

- 한국어 문법 : ‘가다’ 동사의 과거형은  ‘갔다’

- 크마에 문법 : ‘가다’와 같은 크마에 단어는 ‘떠으’의 과거형은 ‘반 떠으’

@ 소파는 학교에 갔다.  소파 반 떠으 쌀라 សុុផាាបាានទៅ�ៅសាាលាា។

- 문장분석 : 학교에 라는 수식어가 있다. 이를 보면 학교라는 명사에 –에-를 붙여 부사의 역할을 하

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학교’의 뜻을 가진 의 크마에 단어는 ‘쌀라’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명사+에를 붙여 명사를 부사화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전치사 + 명사의 형태를 취함으로 부사화한다. 

- 한국어 문법 : -에-는 장소에 붙는다. ‘명사+에’의 형태로 부사 역할을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문법에서 한국어 조사 –에- 해당하는 것은 ‘떠으’이다. 그런데 크마에는 전치

사+명사 형태로 부사 역할을 한다.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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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는 아빠를 만나러 학교에 갔다.  

꼬앋 반 떠으 쌀라 다음바이 쭙 빠 r르버 꼬앋

សុុផាាបាានទៅ�ៅសាាលាាដើ�ើម្បីី�ជួួបប៉ាា�របស់់គាាត់់។

- 문장분석 : 여기는 수식어가 ‘학교에’라는 단어들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 데 ‘아빠를 만나러’이다. 

이것이 왜 수식어인가 하면 동사인 ‘갔다’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만나다’라는 동사가 ‘만

나러’ 혹은 ‘만나기 위해’로 부사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사가 부사화되더라도 동사는 여전히 동사

이다. 따라서 동사의 목적어는 앞에 있는 ‘아빠를’이 된다.

- ‘만나다’라는 크마에 동사는 ‘쭙’이다. ‘아빠’는 크마에로 ‘빠’이다. 

- 한국어 문법 : 그녀+의+아빠

- 크마에 문법 : 빠(아빠)+r르버(의)+꼬앋(그녀)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 뒤에 ~위하여, ~위해, ~위해서 등이 동사 뒤에 붙어 부사의 

역할을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단 두 단어 ‘다음바이’ 와 ‘썸므랍’ 이라는 단어를 동사 앞에 붙여 표현한다.  

@ 소파는 어제 아빠를 만나러 학교에 차를 타고 갔다. 

므썰멘 소파 반 찍란 떠으 쌀라 다음바이 쭙 빠r르버꼬앋 

ម្សិិ�លមិិញសុុផាាបាានជិះះ�ឡាានទៅ�ៅសាាលាាដើ�ើម្បីី�ជួួបប៉ាា�របស់់គាាត់់។

- 문장분석 : 이미 1형식 문장임을 판명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단어와 구 혹은 절이 오든 문장

은 1형식이다. 그러므로 모든 단어와 구, 절 등은 수식어라 할 수 있다.

- 이 문장에서 다시 첨가된 ‘어제’와 ‘차를 타고’는 모두 수식어 그 중에서도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어제’에 해당하는 크마에는 ‘므썰멘’ ‘차를 타고’는 ‘타다’동사에 목적어’차를’이 붙은 

것이고 –고-는 수단을 나타내기 위해 동사 뒤에 붙는 어미이다. ‘타다’는 크마에로 ‘찍’ 차는 ’란’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동사는 어미가 있다. 그래서 ‘타다’ 동사를 ‘타고’로 표현케 해서 부사의 역할

을 하게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어미가 없다. 그래서 한국어처럼 표현하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수단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 ‘다오이(ដោយ)’를 사용한다. ‘다오이’는 전치사이므로 동사를 명사화

해야 한다.  

B. 내일 모레 우리들은 캄보디아에 선교팀과 함께 프놈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예정이다. 

싸엑칸사엑 영 능 목달 쁘롤리언윤허h프놈펜다오이쏘왓뜨피업찌어무이(능)끄롬베이싸까깜 

 ស្អែ�ែកខាានស្អែ�ែកយើ�ើងនឹឹងមកដល់់ព្រ�លាានយន្តតហោះ�ះ�ភ្នំំ�ពេ�ញដោ�ោយសុុវត្តិិ�ភាាពជាាមួួយនិិងក្រុ�ុម បេ�សកកម្មម

- 문장분석 : 먼저 문장을 분석해 보면 주어는 ‘우리들은’이고 동사는 ‘도착할 예정이다’이다. 목적어

와 보어가 없음으로 1형식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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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은 도착할 예정이다.  영 능 목달 យើ�ើងនឹឹងមកដល់់

- 문장분석 : 우리들은 도착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우리식 표현이므로 1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주어 ‘우리들은’ 크마에로 ’영크뇸’이고 ‘도착할 예정이다’라는 말은 순 우리식표현이므로 이것을 쉽

게 바꿔 쓰면 ‘도착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도착하다’라는 뜻의 크마에는 ‘목달하으이’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의 시제의 미래는 어미 ‘ㄹ 것이다’로 표현한다. 어미를 통해 

시제를 표현한다. 

- 크마에 문법 : 동사의 미래 시제 앞에 붙는 ‘능’을 동사 앞에 붙인다. 어미가 없기 때문에 보조동사 

‘능’이 필요하다.

@ 우리는 무사히 도착할 예정이다. 

영 능 목 달 다오이 쏘왓뜨피업  យើ�ើងនឹឹងមកដល់់ដោ�ោយសុុវត្តិិ�ភាាព

- 크마에 문법 : 위 문장에서 ‘무사히’라는 단어가 더 첨가해 있음을 본다. ‘무사히(부사)’라는 뜻의 크

마에 부사는 없다. 이 때는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단어를 조합해야 한다. ‘무사’ 혹은 ’안전’이라는 

뜻의 크마에는 ’소왓뜨피업(សុុវត្តិិ�ភាាព)’이 있다. ‘무사히’는 ‘안전으로써’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함으

로 ‘다오이(ដោ�ោយ)’라는 전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사히’는 ‘다오이쏘왓뜨피업
(ដោ�ោយសុុវត្តិិ�ភាាព)’으로 바꿔쓸 수 있다.

@ 우리는 무사히 프놈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영 능 목 덜 쁘롤리언윤허h프놈펜 다오이 쏘왓뜨피업  

(혹은 영 능 목 달 다오이 쏘왓뜨피업 너으 쁘롤리언윤허프놈펜 하으이)  

យើ�ើងនឹឹងមកដល់់ព្រ�លាានយន្តតហោះ�ះ�ភ្នំំ�ពេ�ញដោ�ោយសុុវត្តិិ�ភាាព

- 한국어 문법 : ‘프놈펜 공항’이라는 고유명사에 ‘-에’가 붙어 프놈펜 공항이라는 고유명사를 부사화

시켰다. ‘프놈펜공항+에’ 처럼 ~에가 명사 뒤에 위치한다.

- 크마에 문법 : 전치사+명사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 ‘너으+쁘롤리언윤허h프놈펜’가 된다. 이처럼 

한국어와 달리 ‘~에’ 해당하는 ‘너으’가 명사 앞에 위치한다.

- 한국어문법과 크마에 문법 : 위 문장에서 ‘다오이쏘왓뜨피업(ដោោយសុុវត្តិិ�ភាព)’과 ‘너으쁘롤리언윤허

h(នៅ�ៅព្រ�លាានយន្តតហោះ�ះ�ភ្នំំ�ពេ�ញ)’는 서로 위치를 바꾸어 사용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부사(구,절)은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위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내일 모레 우리들은 프놈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예정이다. 

싸엑칸싸엑영능목덜 쁘롤리언윤허h프놈펜다오이쏘왓뜨피업

ស្អែ�ែកខាានស្អែ�ែកយើ�ើងនឹឹងមកដល់់ព្រ�លាានយន្តតហោះ�ះ�ភ្នំំ�ពេ�ញដោ�ោយសុុវត្តិិ�ភាាព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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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분석 : 위 문장은 앞의 문장에서 ‘내일 모레’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더 첨가되어 있음을 

본다. 

- ‘내일 모레’을 뜻하는 크마에는 ‘싸엑칸싸엑’(ស្អែែ�កខានស្អែែ�ក)이다. 

- 한국어문법과 크마에 문법 : 크마에서도 한국어와 영어처럼 시간부사는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

다. 여기서는 문장 앞에 써보았다. 

@ 내일 모레 우리들은 프놈펜 공항에 선교팀과 함께  프놈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예정이다. 

싸엑칸싸엑 영 능 목덜 쁘롤리언윤허프놈펜다오이쏘왓뜨피업찌어무이(능)끄롬베싸까깜  
ស្អែែ�កខានស្អែែ�កយើើងនឹឹងមកដល់់ព្ររលានយន្តតហោះះ�ភ្នំំ�ពេេញដោោយសុុវត្តិិ�ភាពជាមួួយនិិងក្រុុ�មបេេសកកម្មម

- 문장분석 : 위 문장은 ‘선교팀과 함께’라는 부사구가 더 첨가되어 있음을 본다. ‘~와 함께’는 명사와 

쓰여서 부사 역할을 하게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찌어무이(ជាាមួួយ)’라는 전치사가 이 역할을 한다. 

- ‘선교팀’에 해당하는 크마에는 ’끄롬베이삭깍깜(ក្រុ�ុមបេ�សកកម្មម)’이다. 

- 한국어와 크마에 문법 : 이 역시 부사구이므로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C.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 

본또압삐 플리엉 틀레악양 클랑 반 춥하으이 꼬앋반 뇨늄 능 쪼목r로크뇸 다오이 미언 깐 받퍼까 

너으 크농 다이

បន្ទាា�ប់់ពីីភ្លៀ�ៀ�ង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ហើ�ើយ គាាត់់បាានញញឹឹមនិិងចូូលមករកខ្ញុំំ��ដោ�ោយមាានកាាន់់ បាាច់់ផ្កាា�
នៅ�ៅក្នុុ�ងដៃ�

- 문장분석 :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 문장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종속절

은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이고 주절은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로 왔

다’이다. 문장의 형식은 주절에 의해 결정됨으로 주절을 보면, 동사는’왔다’이고 주어는’그는’이다. 

목적어와 보어가 없음으로 1형식 문장임을 알 수 있다.

a. 주절부터 작문해 보자.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 

꾜앋 반뇨늄 하으이 다을 목 록 크뇸 다오이 미언 깐 프까 너으 크넝 다이

គាាត់់បាានញញឹឹមហើ�ើយ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មាានកាាន់់ផ្កាា�នៅ�ៅក្នុុ�ងដៃ�។
 

@ 그는 왔다.  꼬앋 반 목 គាត់បានមក
- 한국어 문법 : ‘왔다’는 ‘오다’ 동사의 과거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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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마에 문법 : ‘오다’ 동사는 크마에로 ‘목(មក)’이다’ ‘목’ 동사의 과거는형은 크마에 문법에 의하면 

‘반 목(បានមក)’이다.

@ 그는 나에게(로) 왔다.   꼬앋 반 목 r로 크뇸 គាាត់់បាានមករកខំ្ញុំ��
                                       꼬앋 반 다으 목 r로 크뇸 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

- ‘나’는 크마에로 ‘크뇸(ខ្ញុំំ��)’이다

- 한국어 문법 : ‘나에게’는 ‘나’+’~에게’ 로서 대명사에 ‘~에게’를 붙여 부사화한 것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문법에서 대명사를 부사화시키는 데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전치사 중에서 

‘~에게’해당하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달’이다.

@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왔다. 

꼬앋 반 덜 목 r로 크뇸 다오이 미언 쓰남 뇨늄 양 쓰로쓰라이 

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មាានស្នាា�មញញឹឹមយ៉ាា�ងស្រ�ស់់ស្រា�ាយ។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라는 구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웃음을 짓다’는 표현은 크마에로 ‘웃음을 가지다’라는 뜻의 ‘미언 뇨념’이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유

의할 점은 동사의 용례가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어 문법 : 웃음을 짓다

- 크마에 문법 : 웃음을 가지다 

- 한국어 문법 : ‘환한’은 형용사

- 크마에 문법 : ‘환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없다. 크마에는 ‘크게’라는 뜻의 부사 ‘클랑(ខ្លាំំ��ង)’을 사

용해서 ‘뇨념클랑(ញញឹឹមខ្លាំំ��ង)’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를 잘 인식해야 크마에를 잘 

말 할 수 있게 됨을 명심하자.

- 크마에 문법 : ‘환한 웃음을 짓다’가 아니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라는 부사구이므로 동사구를 부사

화시켜주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어울리는 전치사를 생각해 보면 역시 ‘다오

이(ដោយ)’뿐임을 알 수 있다. 

@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 왔다. 

꼬앋 반 다으 목 r록 크뇸 다오이 뇨념 쁘럼떼앙 미언욕프까 목찌어므이펑

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ញញឹឹមព្រ�មទាំំ�ងយកផ្កាា�មកជាាមួួយផង

----- 다오이 뇨념 쁘롬떼앙 미언 깐 프까 목 찌어므이펑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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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꽃다발을 들고’라는 구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WITH FLOWER로 간단하다. 왜냐하면 ‘들고’라는 동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도 영어 ‘’WITH’에 해당하는 ‘찌어무이(ជាមួយ)’라는 전치사가 있지만, ‘찌어

무이 프카’로 쓸 수 없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도 한국어처럼 ‘들고’라는 동사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 ‘들다’는 뜻의 크마에는 

‘욕’이다. ‘들고’는 수단을 의미하므로 ‘다오이’를 쓸 수 있다. 꽃은 크마에로 프까(ផ្កាា�)이다. 따라서 ‘다

오이(까)욕 프까(ដោ�ោយយកផ្កាា�)’로 표현할 수 있다. 

- 한국어 문법 : 연속된 동작의 동시성을 강조할 때 동사 뒤에 ‘~고’를 붙인다.

- 크마에 문법 : ‘쁘롬떼앙(ព្រ�មទាំំ�ង)’이라는 동시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동사 앞에 붙여 

표현할 수 있다.  ‘쁘롬떼앙+동사’는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 영어문법 : 주로 with+분사 구문의 형태로 표현한다. 

- 나에게로 온 것과 꽃다발을 든 상황은 동시에 일어난 상항이라 할 수 있다. 

b. 이제 종속절을 작문해 보자.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

본또압삐(끄라오이)플리엉 다엘 틀레악양 클랑 반 촙 하으이

បន្ទាា�ប់់(ក្រោ��ោយ)ពីី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ហើ�ើយ(បាានរាំំ�ង)

@ 비가 그치다  플리엉 촙 하으이/ 플리엉 반 r레앙 ភ្លៀ�ៀ�ងឈប់់ហើ�ើយ / ភ្លៀ�ៀ�ងបាានរាំំ�ង

- 문장분석 : 1형식의 문장이다.

- ‘그치다’라는 동사는 크마에로 ‘촙(ឈប់់)’이다. ‘비’는 크마에로 ‘플리엉(ភ្លៀ�ៀ�ង)’이다. 

- 크마에 문법 : 비가 그친 완료 상태이므로 ‘하으이(ហើយ)’를 붙인다. 

- 한국어 문법 : 완료 시제가 쓰이지 않는다. 

 

@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다. 

플리엉 다엘 틀레악 양 클랑 반 촙 하으이 

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ហើ�ើយ(បានរាំំង)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억수같이 내리던’이라는 구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한국어 문법 : ‘억수같이 내리던’이 명사’비’를 수식함으로 형용사구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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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내리다’ 동사에 ‘-던’이라는 접미어를 붙여 형용사화 해서 ‘비’를 수식할 수 

있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동사를 형용사화하는 방법은 ‘다엘(ដែ�ល)’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형용사 파트에 ‘다엘’부분을 한 번 공부하길 바란다. 

- 크마에 문법 : ‘다엘(ដែ�ល)’은 관계대명사이므로 ‘다엘(ដែ�ល)’앞에는 선행하는 명사가 와야 한다. ‘

다엘(ដែ�ល)’다음에 오는 문장에 의해 수식을 받는 명사를 말한다. 이 문장에서는 ‘비’다.

- 크마에 문법 : ‘다엘(ដែ�ល)’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하는 데 여기서 동사는 ‘내리다’이다. ‘내리다’ 뜻

의 크마에는 ‘틀레악(ធ្លាា�ក់)់’이다. 

- 크마에 문법 : ‘억수같이’라는 뜻은 크마에에 없음으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으면 ‘클랑’이다. 이 ‘클

랑(ខ្លាំំ��ង)’과 같은 부사를 더 강조하는 부사로 ‘양(យ៉ាា�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혹은 그치자마자)  

본또압삐 플리엉 다엘 틀레악양 클랑 반 촙 하으이(반r레앙)

បន្ទាា�ប់់ពីី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ហើ�ើយ(បាានរាំំ�ង)

- 문장분석 : 이 문장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로 이루어진 종속절이다. 이 말은 이 부사절

이 주절의 동사를 꾸며준다는 말이 된다. 이 한국어 문장에서 마지막에 접미어’-자’가 붙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된 종속절임을 알 수 있다. 

- 크마에 문법 : 부사절 접속사로 이루어진 종속절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접미어가 없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비가 그친 후에’라는 표현은 쓸 수 있어도 ‘비가 그치자마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 크마에 문법 : ‘~후에’의 뜻을 포함하면서 부사절을 이끄는 크마에  부사절 접속사는 ‘본또압삐

(បន្ទាា�ប់់ពីី)’가 있다. 

c. 위의 주절과 종속절을 합쳐보자.

- 주절 :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 

꼬앋 반 다을 목 r록크뇸 다오이 뇨념 양 쓰러우쓰라이 쁘롬떼앙 욕 프까 목 찌어무이펑

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ញញឹឹមយ៉ាា�ងស្រ�ស់់ស្រា�ាយព្រ�មទាំំ�ងយកផ្កាា�មកជាាមួួយផង

- 종속절 :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 

본또압삐 플리엉 다엘 틀레악양 클랑 반 촙하으이

បន្ទាា�ប់់ពីី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បាានរាំំ�ង)ហើ�ើយ
플리엉 촙 하으이= 플리엉 r레앙 하으이  រាំំ�ង

- 주절과 종속절을 합치면 문장이 완성된다.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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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그치자 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 

본또압삐 플리엉 다엘 틀레악양 클랑 반 촙하으이 꼬앋 반 다을 목 록크뇸 다오이 뇨념 양 

쓰러우쓰라이 쁘롬떼앙 욕프까 목찌어무이펑

បន្ទាា�ប់់ពីីភ្លៀ�ៀ�ងដែ�លធ្លាា�ក់់យ៉ាា�ងខ្លាំំ��ងបាានឈប់់ហើ�ើយ(បាានរាំំ�ង)គាាត់់បាានដើ�ើរមករកខ្ញុំំ��ដោ�ោយញញឹឹមយ៉ាា�ង
ស្រ�ស់់ស្រា�ាយ ព្រ�មទាំំ�ងយកផ្កាា�មកជាាមួួយផង។

2) 2형식 문장(주어+불완전자동사+보어)을 작문해 보자.

A. 1990년 4월 초에 그는 프놈펜 대학교 대학생이 되었다. 

꼬앋 반 클라이찌어 니썯싸꼴뷔찌어라이프놈펜 너으 다음카에 부언 크농 츠남므이뽀안 

쁘람부언로이까으썹

គាាត់់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ភ្នំំ�ពេ�ញនៅ�ៅដើ�ើមខែ�៤ក្នុុ�ងឆ្នាំំ��១៩៩០។

- 문장분석 : ‘되다’라는 동사가 있음으로 2형식 문장이고 보어는 ‘대학생이’임을 알 수 있다. 

@ 그는 대학생이 되었다.   꼬앋 반 클라이찌어 니썯싸꼴뷔찌어라이

គាាត់់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

- ‘그’는 크마에로 ‘꼬앋(គាត)់’이다

- 한국어 문법 : ‘되었다’는 ‘되다’동사의 과거형이다. 

- ‘되다’ 동사는 크마에로 ‘클라이찌어(ក្លាា�យជាា)’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동사 ‘클라이찌어’의 과거형 ‘반 클라이찌어’이다. 

- 한국어 문법 : ‘되다’동사는 보어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보어는 ‘대학생이’ 임을 알 수 있다. 

- 대학생은 크마에로 ‘니썯싸꼴뷔찌어라이(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오고 불완전한 동사 클라이찌어 오른쪽에 보어가 

옴으로 ‘반 클라이찌어 니썯싸꼴뷔찌어라이(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가 된다.

@ 그는 프놈펜대학교 대학생이 되었다.   꼬앋 반 클라이찌어 니썯싸꼴뷔찌어라이프놈펜

គាាត់់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ភ្នំំ�ពេ�ញ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프놈펜’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어순이 프놈펜 대학교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어순은 ‘싸꼴뷔찌어라이(대학교) 프놈펜(프놈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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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와 크마에 문법 : 이 문장에서 ‘프놈펜대학교’라는 고유명사이므로 ‘싸꼴뷔찌어라이프놈펜
(សាាកលវិិទ្យាាល័័យភ្នំំ�ពេ�ញ)’이 된다.

- 한국어와 크마에 문법 : 만약 ‘프놈펜에 있는 대학교’라면 프놈펜에 있는 여러 대학교 중 하나의 의

미이므로 ‘싸꼴뷔찌어라이너으리티리엊니프놈펜’이 된다.

@ 1990년 4월 초에 그는 프놈펜 대학교 대학생이 되었다. 

꼬앋 반 클라이찌어 니썯싸꼴뷔찌어라이프놈펜 너으 다음카에부언 크농 츠남므이쁘람부언로이까으썹

គាាត់់បាានក្លាា�យជាានិិស្សិិ�តសាាកលវិិទ្យាាល័័យភ្នំំ�ពេ�ញនៅ�ៅដើ�ើមខែ�៤ក្នុុ�ងឆ្នាំំ��១៩៩០។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1990년 4월 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첨가되었음을 본다. 

- 한국어 문법 : 1990년은 A.D1990년을 말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서기와 불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서기는 끄리싸끄라로 표현한다. 따라서 

1990년은 끄리싸그라1990이 된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초순, 중순, 말이라는 있다. 

- 크마에 문법 : 초순은 다음카에(ដើ�ើមខែ�), 중순은 뻬악껀달카에(ពាាក់់កណ្តាា�លខែ�), 말은 쫑카에
(ចុុងខែ�)이다. 

- 크마에 문법 :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이므로 츠남(ឆ្នាំំ��) 앞에 전치사 ‘너으(នៅ�ៅ)’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B. 정한선교사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을 마다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뻬싸까쭌정한닺칻먼멘찌어므눅 빠데싸엗 찌어무어 깡이어다엘삐빡 능 먼쓰루얼 쁘롬떼앙 뜨러

으까 피업 옫트몯찌란떼

បេ�សកជនចុុងហាាន់់ដាាច់់ខាាតមិិនមែ�ន ជាាមនុុស្សស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ដែ�លពិិបាាក និិង
មិិនស្រួ�ួលព្រ�មទាំំ�ងត្រូ�ូវកាារភាាពអត់់ធ្មមត់់ច្រើ�ើ�នទេ�។

뻬싸까쭌정한 먼다엘 빠데싸엗 찌어무어 깡이어다엘삐빡 능 먼쓰루얼 쁘롬떼앙 뜨러으까 피업 

옫트몯찌란떼

បេេសកជនចុងុហាន់ម់ិនិដែែល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ដែែលពិបិាក និងិមិនិស្រួួ�ល ព្ររមទាំងំ តូ្រូ�វការភាពអត់ធ់្មមត់ច់្រើើ�នទេេ

- 문장분석 : ‘아니다’라는 동사가 있음으로 2형식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보어는 ‘사람이’이다.

- 한국어 문법 : ‘아니다’는 ‘이다’동사의 부정형이다.

@ 정한 선교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뻬싸깍쭌정한 닺칻 먼멘 찌어므눅 바엡능떼

បេេសកជន ចុុងហាន់់ដាច់់ខាតមិិនមែែនជាមនុុស្្សបែែបហ្នឹឹ�ង ទេេ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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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선교사는 일에 대해서 마다한 적이 없다. 

뻬싸깍쭌정한먼다엘빠덷싸엗찌므이깡이어떼

បេសកជនចុងហាន់មិនដែល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ទេ

- 크마에 문법 : ‘~이다’에 해당하는 크마에는 ‘찌어(ជា)’ 또는 ’끄찌어(គឺជា)’가 있다. 그런데 위 문장

에서는 ‘이다’동사의 부정형 ‘아니다’이므로 크마에 ‘찌어(ជា)’ 또는 ‘끄찌어(គឺជា)’동사 역시 부정형으

로 써야 한다 .’찌어(ជា)’와 ‘끄찌어(គឺជា)’ 동사의 부정은 ‘찌어’와 ‘꺼찌어’ 앞에 ‘얻(អត់)’,’먼(មិន)’ 혹

은’뿜(ពុំ)’을 붙인다. 

- 한국어 문법 : ‘아니다’ 앞에 ‘결코’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강조를 표현하고 있다. 

- 크마에 문법 : ‘결코’에 해당하는 크마에는 ‘먼다엘(មិនដែល)’이 있다. ‘먼다엘(មិនដែល)’은 동사 앞

에 붙는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부정문 뒤에 ‘떼(ទេ)’ 혹은 ’라으이(ឡើយ)’ 혹은 ’너으라이(នៅឡើយ)’를 붙인다.

- 선교사는 크마에로 ‘뻬사깍쭌(បេសកជន)’이다. 한국어는 어순이 정한 선교사가 이지만 크마에는 

선교사 정한이다. 그래서 ‘뻬싸깍준정한’이 된다. 

@ 정한 선교사는 일을 마다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뻬싸깍쭌정한 닺칻 먼다엘찌어 므눅 빠데싸엗 찌어무이 깡이어라이

បេេសកជនចុុងហាន់់ដាច់់ខាតមិិនដែែលជាមនុុស្្ស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ឡើើយ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일을 마다할’이 ‘사람’을 수식함으로 ‘일을 마다할’은 형용사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마에로 이것을 표현하러면 ‘다엘(ដែល)’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위 문장에서 ‘일을 마다할 사람’이라는 말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다.

- ‘일’은 크마에로 ‘깡이어(ការងារ)’, ‘받아들이다’ 동사는 크마에로 ‘뚜뚜얼(ទទួល)’이다.

- 크마에 문법 : 다엘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와야 하는 데 위 문장에서는 사람이다.

- 크마에 문법 : 다엘 오른 쪽에 사람을 수식하는 동사가 와야 하는 데 여기서는 ‘뚜뚜얼(ទទួល)’이고 

‘뚜뚜얼’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데 여기서 목적어는 ‘깡이어(ការងារ)’임을 알 수 있다. 동사 뒤

에 목적어가 하므로 ‘뚜뚜얼깡이어’가 된다. 여기서는 ‘뚜뚜얼’동사의 부정형이므로 ‘뚜뚜얼’ 동사앞

에 얻(អត់)/먼(មិន)이 붙는다. 

- ‘일을 마다할 사람’은 ‘므눅다엘먼(얻)뚜뚜얼깡이어(មនុុស្្សដែែលមិិន(អត់់)ទទួួលការងារ)’가 된다. 

C. @ 정한 선교사는 힘들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 일을 마다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뻬이싸깍쭌정한닺칻먼다엘찌어므눅 빠데싸엗 찌어무이 깡이어삐박 능 먼쓰루얼 쁘럼떼앙 뜨러

으까 피업 옫트몯 찌란떼

បេេសកជនចុុងហាន់់ដាច់់ខាតមិិនដែែលជាមនុុស្្សបដិិសេេធជាមួួយការងារដែែលពិិបាក និិងមិិនស្រួួ�ល ព្ររមទាំំងត្រូូ�វការ
ភាពអត់់ធ្មមត់់ច្រើើ�ន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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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일’은 ‘힘들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이라는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의 수식

을 받는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일’을 수식함에 있어 ‘인내가 필요한’과 같은 형용사절에 아무런 접속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문법에서 형용사절에는 반드시 관계대명사가 사용된다. 관계대명사는 다엘

(ដែល)이다.

- 크마에 문법 : ‘다엘(ដែល)’을 사용하게 되면 다엘 앞에는 선행사가 와야 하고 다엘 오른쪽에는 동

사가 와야 한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필요하다’동사는 완전자동사여서 목적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

이 주어로 쓰이고 그 주어의 동사로 ‘필요하다’가 쓰이고 있다. 

- 크마에 문법 :  선행사는 ‘일’ 즉 ‘깡이어’이고 다엘 오른쪽에 와야 하는 동사는 ‘필요하다’이다. ‘필요

하다’동사는 크마에로 ‘뜨러으까(ត្រូូ�វការ)’이다. 크마에 동사 ‘뜨러으까’는 타동사이다. 목적어가 필요

하다. 여기서 ‘뜨러으까’의 목적어는 ‘인내’이다. 

- ‘인내’는 크마에로 ‘피업(까)옫트몯( (ភាព(ការ)អត់់ធ្មមត់)់’이다 

- 유의 : 한국어에서는 자동사이든 것이 크마에로는 타동사가 되는 것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위 문장의 예가 그 예 중의 하나다.

- 문장분석 : 또한 ‘일’은 ‘어렵고 힘든’이라는 형용사구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어렵고 힘든 일’의 어순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일 힘들고 어려운’의 어순이다.  

‘깡이어삐박능먼쓰루얼(ការងារពិិបាកនិិងមិិនស្រួួ�ល)’

- 크마에 문법 : 위 문장에서 ‘깡이어(ការងា)’는 

‘삐박능먼쓰루얼(ពិបាកនិងមិនស្រួល)’의 형용사구와 ‘다엘뜨러으까옫트몯’

(ដែែលត្រូូ�វការការ(ភាព)អត់់ធ្មមត់)់의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다.
 

D.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그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

람이다. 

뚜우바이 미언플리엉 르 크쩔복양클랑 뽄나꺼다오이(먼타미언플리엉르크쩔클랑양나) 꺼꼬앋너

으따에쫑짬너우까낟쭈읍 능목껀라엥낟쭈읍땀삐엘껌넏

E. ទោះះ�បីីមានភ្លៀៀ�ងឬខ្្យល់់បក់់ខ្លាំំ��ងប៉ុុ�ណ្ណាា�ក៏៏ដោោយ(មិិនថាមានភ្លៀៀ�ង ឬខ្្យល់់ខ្លាំំ��ងយ៉ាា�ងណា) ក៏៏គាត់់ 

F. នៅៅតែែចាំំនូូវការណាត់់ជួួប នឹឹងមកកន្លែែ�ងណាត់់ជួួបតាមពេេលកំំណត់់។

10강

97



- 문장분석 :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두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주절은 ‘그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

고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다’이고 종속절은 ‘양보절’로서 ‘오다’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임을 알 

수 있다. 

주절을 살펴보면, ‘이다’동사가 쓰였으므로 2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보어는 ‘사람’이다. 

a. 주절부터 작문을 해 보자.

그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다. 

꼬앋찌어머눅다엘따엥따엘쫑짬너우까낟쭈읍 능목깐라엥낟쭈읍땀삐엘껌넏

គាត់់ជាមនុុស្្សដែែលតែែងតែែចាំំនូូវការណាត់់ នឹឹងមកកន្លែែ�ងណាត់់ជួួបតាមពេេលកំំណត់់។

@ 그는 사람이다.   꼬앋 (끄)찌어 머눅 គាត់់គឺឺជាមនុុស្្ស

- ‘이다’동사에 해당하는 크마에 동사는 ‘찌어(ជា)’혹은 ’끄찌어(គឺឺជា)’이다.

- ‘사람’은 크마에로 ‘머눅(មនុុស្្ស)’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이다’ 동사의 보어인 ‘사람’이 ‘이다’ 동사 앞에 와야 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영어와 같이 동사의 보어인 ‘사람’이 동사 즉 ‘찌어(ជា)’와 ’끄찌어(គឺជា)’ 동
사 뒤에 와야 한다. 

@ 그는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다. 

꼬앋 끄찌어머눅다엘목띠니h땀뻴껌  គាត់់គឺឺជាមនុុស្្សដែែលមកទីីនេះះ�តាមពេេលកំំណត់់

- 문장분석 : ‘사람’은 ‘이 자리에 올’이라는 형용사절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다. 형용사절을 만드는 

데 크마에는 ‘다엘(ដែល)’이 필요하다. 

- 크마에 문법 : ‘다엘(ដែែល)’앞에 오는 선행사는 ‘사람’ 즉 ‘머누h(មនុុស្្ស)’이 되고 오른쪽에 위치할 동

사는 ‘오다’라는 뜻의 크마에 단어 ‘목(មក)’이 된다. 

- 한국어 문법 : ‘이 자리에’는 ‘이+자리+에’가 합쳐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사 오른 쪽에 

접미어’ ~에’가 붙여 부사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리’라는 명사는 ‘이’라는 지시형용사의 수

식을 받고 있다. 

- ‘이 자리’는 크마에로 ‘띠니h(ទីនេះ)’이다.

- 크마에 문법 : ‘띠니h(ទីនេះ)’가 부사역할을 함으로 전치사가 필요하다. 장소에 쓰이는 전치사는 

‘너으(នៅ)’이다.

- 크마에 문법 : ‘띠니h(ទីនេះ)’앞에 전치사와 와야 함으로 ‘너으띠니h(នៅទីនេះ)’가 된다. 

- 한국어 문법 : ‘정시에’는 ‘정시’라는 명사에 접미어 ’~에’가 붙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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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정시에’라는 말을 전치사+명사 형태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정시에’에 

해당  តាមពេលកំណត់

@ 그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다. 

꼬앋끄찌어 머눅다엘목띠니h 띠응또앋 쁘럼떼앙 쫑짬너우까낟

គាត់់គឺឺជាមនុុស្្សដែែលមកទីីនេះះ�ទៀៀងទាត់់ ព្ររមទាំំងចងចាំំនូូវការណាត់់។

- 기억하다는 단어를 문어체에서는 쫑짬으로 쓴다. 그러나 일상회화에서는 쫑을 생략하고 주로 짬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문장분석 : 동시상황 즉 동시 동작의 형태의 문장이다. 동시 동작 혹은 동시 상황의 문장에는 ‘쁘럼

떼앙(ព្ររមទាំំង)’혹은 ‘떼앙(ទាំំង)’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한국어는 동사에 ‘-고’를 붙여 동시상황을 나타

내지만 크마에는 동사 앞에 ‘쁘럼떼앙’혹은 ‘떼앙’을 붙여 동시 상황 혹은 동시동작을 표현한다.

- ‘쁘럼떼앙’ 오른쪽에 올 동사는 ‘기억하다’라는 동사이다. ‘기억하다’는 크마에로 ‘쫑짬(ចងចាំ)’이다. 

- ‘쫑짬(ចងចាំ)’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뒤따른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기억하다’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

- 크마에는 ‘기억하다’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 뒤에 위치해야 한다.

- ‘쫑짬’의 목적어는 ‘약속’이다. ‘약속’은 크마에로 ’쏜느야/까낟(សន្្យា/ការណាត់់)’이다. 

- ‘반드시’에 해당하는 크마에 부사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아쩨아레악’라는 단어를 쓰

기로 한다. 

b. 종속절을 작문해 보자.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뚜우바이미언플리엉클랑르크절복양클랑끄다오이/ 민타므언플리엉 르 크졸복클랑양나

ទោះះ�បីីមានភ្លៀៀ�ង(ធ្លាា�ក់់) ឬខ្្យល់់បក់់យ៉ាា�ងខ្លាំំ��ងក៏៏ដោោយ/ មិិនថាមានភ្លៀៀ�ង ឬខ្្យល់់ខ្លាំំ��ងយ៉ាា�ងណា

@ 비가오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다  미언플리엉 르크절복클랑양나꺼다오이

មានភ្លៀៀ�ង(ធ្លាា�ក់់) ឬខ្្យល់់បក់់ខ្លាំំ��ងយ៉ាា�ងណាក៏៏ដោោយ
- ‘비가오다’는 크마에로 ‘미언플리엉(មានភ្លៀៀ�ង)’이다. ‘비가 내리다’라는 표현의 ‘틀레악플리엉(ធ្លាា�ក់់
ភ្លៀៀ�ង)’이 맞지만 크마에는 ‘미언플리엉(មានភ្លៀៀ�ង)’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다’는 ‘미언크절복클랑(មានខ្្យល់់បក់់(យ៉ាា�ង)ខ្លាំំ��ង)’이다. ‘세차게’라는 부사가 크

마에 없다. 그래서 ‘바람이 세차다’할 때  크마에는 ‘클랑(ខ្លាំំ��ង)’을 강조한 ’양클랑(យ៉ាា�ងខ្លាំំ��ង)’을 사용

한다. 

- ‘미언(មាន)’동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미언(មាន)’은 생략한다.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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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비가오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뚜으바이 미언플리엉클랑넝크절복양클랑끄다오이 ទោះះ�បីីមានភ្លៀៀ�ង ឬខ្្យល់់បក់់យ៉ាា�ងខ្លាំំ��ងក៏៏ដោោយ

- 한국어 문법 : 한국어에서 아무리~(하더라)도 혹은 ~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은 양보 부사절을 이

끄는 표현이다. 

- 크마에 문법 : 여기에 해당하는 크마에 표현은 ‘뚜으바이~꺼다오이’가 있다. 이 ‘뚜h바이(ទោះះ�បីី)’는 

뒤에 ‘꺼다오이(ក៏៏ដោោយ)’ 혹은 끄데이(ក្តីី�)’랑 함께 쓰여 양보 부사절을 이끈다. 

- 문장분석 : 비록 문장이 꼭 ‘아무리~도’혹은’~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으로 쓰여있지 않아도 표현

하려는 문장이 양보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크마에 문법 : 부사절 접속사 ‘뚜으바이(ទោះះ�បីី)’는 문장 맨 앞에, ‘꺼다오이(ក៏៏ដោោយ) 혹ㅌ은 끄데이
(ក្តីី�)’는 문장 맨 마지막에 온다. 

c. 주절과 종속절을  합치면 문장이 완성된다.

- 주절 : 그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시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다. 

꼬앋 꺼찌어므눅다엘목띠니띠엉또앗떼앙쁘럼떼앙롱짬너우까낟(까선느냐)

គាត់់គឺឺជាមនុុស្្សដែែលមកទីីនេះះ�ទៀៀងទាត់់ព្ររមទាំំងចាំំនូូវការណាត់់

- 종속절 :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뚜우바이미언클랑르크졸복양클랑끄다오이  ទោះបីមានភ្លៀងខ្លាំង ឬខ្យល់បក់យ៉ាងខ្លាំងក៏ដោយ

뚜h바이미언플리엉르크쫄복양클랑뽄나끄다오이 꺼꼬앗너우따에짬너우. 까낟쭈읍 넝목깐라엥낟

쭈읍땀삐엘껌넏

ទោះះ�បីីមានភ្លៀៀ�ងឬខ្្យល់់បក់់ខ្លាំំ��ងប៉ុុ�ណ្ណាា�ក៏៏ដោោយ(មិិនថាមានភ្លៀៀ�ង ឬខ្្យល់់ខ្លាំំ��ងយ៉ាា�ងណា) ក៏៏គាត់់នៅៅ តែែចាំំនូូវ
ការណាត់់ជួួប នឹឹងមកកន្លែែ�ងណាត់់ជួួបតាមពេេលកំំណត់់។

3) 3형식 문장(주어+타동사+목적어)을 작문해 보자.

A. 보파는 소카를 죽을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였다. 

보파 반쓰롤란소카 다오이 오삐쩓능꿈넏r르혿덜틍아이쓸랍

បូូផាបានស្ររលាញ់់សុុខាដោោយអស់់ពីីចិិត្តត និិងគំំនិិតរហូូតដល់់ថ្ងៃៃ�ស្លាា�ប់់

- 문장분석 : 동사는 ‘사랑하다’이다. 항상 ‘동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사

랑하다’라는 동사는 위의 동사와 달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는 한국어에 의하면 동사 앞에 ‘-을’ 혹은’-를’이 붙은 명사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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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분석 : 위의 문장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소카를’이다. 사랑하다는 동사 앞에 ‘소카를’이라

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3형식의 문장이다. 

@ 보파는 소카를 사랑하였다.  보파 반 쓰롤란 소카 បូូផាបានស្ររលាញ់់សុុខា
- ‘사랑하다’동사는 크마에로 ‘쓰롤란(ស្ររលាញ់់)’이다. 위 문장에서 과거형이 쓰였기 때문에 크마에도 

역시 ‘반 쓰롤란(បានស្ររលាញ់់)’이 되어야 한다. 

- 한국어는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지만 크마에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 오른쪽에 위치한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명사에 목적격 조사인 ~을 혹은 ~를 붙여 명사로 하여금 목적어 역할을 하

게 한다.

- 크마에 문법 : 하지만 크마에는 이런 목적격 조사가 없다. 주격조사인 ~이 혹은~가 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보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소카를 사랑하였다.

보파 반쓰롤란 소카 다오이 오삐쩓능오꿈넏(오삐쩓 오삐뿌어h)

បូូផាបានស្ររលាញ់់សុុខាដោោយអស់់ពីីចិិត្តត និិងគំំនិិត(អស់់ពីីចិិត្តត អស់់ពីីពោះះ�)

- 문장분석 : 위 문장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음을 본다.

- 한국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와 같은 표현이 크마에도 있는 데 ‘다오이오삐쩯능오꼼넏(ដោោយ
អស់់ពីីចិិត្តត និិងគំំនិិត)’이 그것이다. 

- 한국어 문법과 크마에 문법 : 위의 표현이 문장에서 부사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에 구애를 받

지 않는다. 

- 위의 예처럼 숙어과 같은 내용들을 익혀두면 작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보파는 죽을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소카를 사랑하였다. 

보파 반쓸로란 소카 다오이 오삐쩓 능 오꿈넏 r르혿덜 틍아이슬랍

បូូផាបានស្ររលាញ់់សុុខាដោោយអស់់ពីីចិិត្តត និិងគំំនិិតរហូូតដល់់ថ្ងៃៃ�ស្លាា�ប់់
정성 : ស្មោះះ��សគ្រ័័�   스모스마

오삐뿌어  : 정성…구어체에서 주로 사용

크뇸 반 쓰롤란 꼬앋 오삐뿌어h

- ‘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끄는 부사접속사가 크마에에 있는 데 ‘r르혿덜(រហូតដល់)’이라는 

접속사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할 때까지’에서 ‘~’+’할 때까지’의 순서로 표현된다

- ‘죽다’라는 동사의 크마에는 ‘쓸랍(ស្លាា�ប់់)’이다.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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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r르혿덜(រហូូតដល់់)’+’~’의 순서로 표현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라는 순서

가 ‘r르혿덜쓸랍(រហូូតដល់់ស្លាា�ប់់)’의 순서가 된 것이다.

- 한국어문법과 크마에 문법 : ‘r르혿덜쓸랍’과 ‘다오이오삐쩓능오꿈넏’은 둘 다 부사구이기 때문에 

순서에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B. 나는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둘 다를 좋아한다. 

크뇸 쫄쩓 떼앙 까썩싸 능 까레잉 혹은 크뇸 쫄쩓 까썩싸펑 능 까레잉펑 떼앙삐

ខ្ញុំំ��ចូូលចិិត្តតទាំំងការសិិក្្សា និិងការលេេង 혹은 ខ្ញុំំ��ចូូលចិិត្តត ការសិិក្្សាផង និិងការលេេងផង ទាំំងពីីរ

- 문장분석 :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이다. 이 문장의 동사는 ‘좋아하다’의 현재형 ’좋아한

다’이다. 

- 문장분석 : ‘좋아한다’ 동사 앞에 목적어가 있다.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둘 다를’이다.

- 문장분석 :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있음으로 이 문장은 3형식의 문장

인 것을 알 수 있다. 

- ‘공부하다’는 크마에로 리언/썩싸(រៀៀន/សិិក្្សា)이다. 놀다는 크마에로 레잉(លេេង)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동사를 명사화할 수 있는 데 위의 문장에서처럼 동사 기본형에 . ‘~ㄴ것’을 

붙인다. 영어는 이러한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으로 (동)명사 혹은 TO-부정사가 있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이 책의 동사 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으로 동사 앞에 

‘까(ការ)’를 붙인다. 하지만 대부분 ‘까(ការ)’를 생략하고 바로 동사 뒤에 동사가 뒤따르게 한다. 하지만 

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그 동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화된 동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 설명 -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자.

~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이유는 동사이면서 문장에서 서술어가 아니라 (대)명사만이 할 수 있는 역

할이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어의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 한국어와 영어는 동사가 명사화되어 문장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동사를 명사화 시켜주는 문법 사항들이 있다. 한국어는 동사 기본형 뒤에 ‘~ㄴ것’을 

붙여서 표현하고 영어는 동사 원형의 앞에 ‘TO’를 붙여 TO부정사의 형태를 만들거나 뒤에 ‘ING’를 

붙여 (동)명사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 예를 들어 분명히 이해해 보자.

(한국어) 나는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둘 다를 좋아한다.

- 동사 좋아하다의 목적어로 동사가 오면 동사를 명사화시켜주어야 한다. 이 때 동사 기본형에’~

ㄴ것’이 붙는다.

(영어) I like to study and to play / I like both studying and 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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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like의 목적어로 동사가 오면 동사를 역시 명사화시켜주어야 한다. 이 때 동사원형에 ‘to’를 앞

에 붙여주거나 ’ing’를 뒤에 붙여준다. 

(크마에) 크뇸 쫄쩓(까)리언 능(까)레잉  ខ្ញុំំ��ចូូលចិិត្តត(ការ)រៀៀន និិង(ការ)លេេង
크뇸 쫄쩓 까썩싸펑 능 까레잉펑 떼앙삐 ខ្ញុំំ��ចូូលចិិត្តត ការសិិក្្សាផង និិងការលេេងផង ទាំំងពីីរ

- 동사 쫄쩓의 목적어로 동사가 오더라도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문법내용이 없다. 그냥 동사를 이어 쓰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동사가 명사화되어 문장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

식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목적어로 쓰이는 동사 앞에 ‘까(ការ)’를 붙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 크마에에서 ‘둘 모두’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A펑(ផង) B펑(ផង)’의 형태로 쓰일 수 있고,  ‘리언(A)

능 레잉(B) 떼앙삐(រៀននឹងលេងទាំងពីរ)’ 형태로 쓰일 수 있다.  

C.수업이 끝난 후에 그는 선생님이 나를 용서해주기를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본또압(끄라오이)삐 쩬삐리언 꼬앋반옹붜떼앙떡프넥아오이꾸루얻또아오이크뇸 

បន្ទាា�ប់់(ក្រោោ�យ)ពីីចេេញពីីរៀៀន គាត់់បានអង្វវរទាំំងទឹឹកភ្នែែ�ក ឲ្្យគ្រូូ�អត់់ទោោសឲ្្យខ្ញុំំ��។

- 문장분석 : 혼합문의 문장이다. 종속절이 있고, 주절이 있는 데 주절 안에 또 다른 종속절이 포함

되어 있는 형태의 문장이다. 이와 같이 중문 혹은 복문 혹은 혼합문처럼 문장이 여러 개 일 경우에는 

문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도 문장형식을 파악하는 일 만큼 중요하다.

주절의 동사는 애원했다이고 애원했다의 목적어는 하나의 단어가 구가 아니라 절이다. 이 때의 절

은 애원하다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주절의 목적어가 절 즉 명사절이라 하더라도 주

절의 문장은 주어+목적어+동사의 형태를 취함으로 3형식의 문장이다. 

a. 주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꼬앋 반옹붜 떼앙떡프넥   គាត់់បានអង្វវរទាំំងទឹឹកភ្នែែ�ក

- 문장분석 : 이 문장은 미완성의 문장이다.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장의 완성된 문장을 보면 애원하다 동사의 목적어는 ‘선생님이~ ~~를’의 명사절임을 알 수 있다.

- 애원하다는 크마에로 ‘옹붜(អង្វវរ)’이다.

- 한국어 문법과 크마에 문법 : 애원하다는 동사는 타동사이고 크마에 ‘옹붜(អង្វវរ)’도 타동사이다. 둘 

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라는 표현은 크마에로 ‘떼앙떡프넥(ទាំំងទឹឹកភ្នែែ�ក)’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나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이 그를 용서해주기를 애원했다.  

꼬앋 반옹붜 떼앙떡프넥 아오이 꾸루 옫또 아오이 크뇸

គាត់់បានអង្វវរទាំំងទឹឹកភ្នែែ�ក គ្រូូ�ឲ្្យអត់់ទោោសឲ្្យខ្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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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뇸 반옹붜 떼앙떡프넥 하으이 니예이 타 쏨 로꾸루 엇또 아오이 꼬앋

ខ្ញុំំ��បានអង្វវរទាំំងទឹឹកភ្នែែ�កហើើយនិិយាយថា សុំំ�លោោកគ្រូូ�អត់់ទោោសឲ្្យគាត់់

- 문장분석 : ‘애원하다’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3형식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동사의 목적어가 절이라도 동사 앞에 온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동사 뒤에 동사의 목적어로 절이 오게 되면 그것이 명사절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타(ថា)’를 붙인다. 이것은 영어에 ‘that’를 붙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선생님은 크마에로 ‘록꾸루’이다. 용서하다는 크마에로 ’엇또(អត់់ទោោស)’ 혹은 ‘륵레잉또
(លើើកលែែងទោោស) ’ 이다. 

b. 종속절을 살펴보자.

@ 수업이 끝난 후에 

본또압삐(끄라오이삐) 쩬삐리언 혹은 리언쩝

 បន្ទាា�ប់់ពីី(ក្រោោ�យពីី)ចេេញពីីរៀៀន 혹은 រៀៀនចប់់

- 문장분석 :  1형식 문장의 시간 부사절임을 알 수 있다. 

-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한국어 ‘~후에’는 크마에로 ‘본또압삐’,’끄라오이삐’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동사기본형에 ‘ㄴ후에’를 붙여 지난 사건의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절을 나

타낸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본또압삐/끄로오이삐(បន្ទាប់ព/ីក្រោយពី)’라는 접속사를 문장 맨 앞에 붙여 

지난 사건의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절을 나타낸다. 

c. 주절과 종속절을 합치면 문장이 완성된다. 
 

주절 -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이 나를 용서해주기를 애원했다 

꼬앋반옹붜떼앙떡프넥꾸루아오이옫또아오이크뇸

គាត់់បានអង្វវរទាំំងទឹឹកភ្នែែ�ក គ្រូូ�ឲ្្យអត់់ទោោសឲ្្យខ្ញុំំ��

종속절 - 수업이 끝난 후에 = 본또압삐(끄라오이삐) 쩬삐리언 혹은 리언짭

បន្ទាា�ប់់ពីី(ក្រោោ�យពីី)ចេេញពីីរៀៀន 혹은 រៀៀនចប់់

주절+종속절 

본또압(끄라오이)삐쩬삐리언 꼬앋반옹붜떼앙떡프넥꾸루아오이옫또아오이크뇸 

បន្ទាា�ប់់(ក្រោោ�យ)ពីីចេេញពីីរៀៀន គាត់់បានអង្វវរទាំំងទឹឹកភ្នែែ�ក គ្រូូ�ឲ្្យអត់់ទោោសឲ្្យខ្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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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형식의 문장을 작문해 보자.

A. 지난 수 년 동안 아무런 기대와 보상 없이 보파는 소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  

r로예야h뻴뽄만츠남 껀렁목니 보파 반아오이 어봐이어봐이 끄룹양r르버클루언떠으 소카 다오이

스마끄로오삐쩯어읃미언r롬뻥똑삐까똡쓰넝라으이

រយះះពេេលប៉ុុ�ន្មាា�នឆ្នាំំ��កន្លលងមកនេះះ� បូូផាបានអោោយអ្វីី�ៗគ្ររប់់យ៉ាា�ងរបស់់ខ្លួួ�នទៅៅសុុខាដោោយស្មមគ្រ័័�អស់់ពីីចិិត្តត ឥតមាន
រំំពឹឹងទុុកពីីការតបស្ននងឡើើយ។

- 문장분석 : 동사는 ‘주었다.’ 주어는 ’보파는’이다. 간접목적어가 있고 직접목적어가 있음으로 4형

식의 문장이다. 간접목적어는 ‘소카에게’이고 직접목적어는 ‘모든 것을’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접미어 ’~에게’는 4형식의 문장에서 간접목적어에 붙는다. 

- 한국어 문법 : 이 문장이 4형식의 문장이 분명하다면, 직접목적어 즉 접미어 ’~를’이 있는지 찾아보

아야 한다. 위 문장에서는 ‘것을’이 직접목적어이다. 

- 4형식으로 정리하면 ‘보파는 소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가 된다.

@ 보파는 소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보파 반아오이 어봐이어봐이 끄룹양r르버클루언떠으 소카

បូូផាបានអោោយអ្វីី�ៗគ្ររប់់យ៉ាា�ងរបស់់ខ្លួួ�នទៅៅសុុខា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4형식 문장의 어순은 주어+간목+직목+동사 순이다. 

- 크마에 문법 : 동사의 위치만 다를 뿐 간목과 직목의 위치는 한국어와 동일하다. 그래서 크마에와 

영어의 4형식 문장은 주어+동사+간목+직목이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에서 간목에 해당하는(대)명사에는 접미어’~에게’가 붙고 직목에 해당하는 

(대)명사에는 조사 ’~를’ 이 붙는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간목과 직목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뒤에 아무런 접미어나 조사가 붙지 않

는다. 간목과 직목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를 순서대로 나열만 하면 된다.

- 동사 ‘주었다’는 ‘주다’의 과거형으로 크마에로는 ‘반 아오이’ 가 된다. 

@ 지난 수년 동안 보파는 소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r로예야h뻴뽄만츠남 껀렁목니 보파 반아오이 어봐이어봐이 끄룹양r르버클루언떠으 소카 

រយះះពេេលប៉ុុ�ន្មាា�នឆ្នាា�កន្លលងមកនេះះ�បូូផាបានឲ្្យអ្វីី�ៗគ្ររប់់យ៉ាា�ងរបស់់ខ្លួួ�នទៅៅសុុខា។

- 문장분석 : 4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구성 성분 외에 모든 것은 앞의 예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식어이다. 지난 수년 동안은 ‘주었다’를 수식하는 시간 부사구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로 이것을 표현하면, ‘~동안’의 을 뜻을 가지는 크마에 전치사’r로예야h뻴(រយះះ
ពេេល)’에 ‘년’을 의미하는 크마에 명사‘ 츠남(ឆ្នាំំ��)’을 쓴다. 즉 전치사+명사의 형태로 동사를 수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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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가를 만들어 준다. ‘r로예야h뻴뽄만츠남껀렁목니(រយះះពេេលប៉ុុ�ន្មាា�នឆ្នាំំ��កន្លលងមកនេះះ�)’에 ‘수(분명하

지 않는 양을 표현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크마에 ‘뽄만(ប៉ុុ�ន្មាា�ន)’을 명사 앞에 써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

을 나타낸다.  

- 한국어 문법과 크마에 문법 : 부사구는 순서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문장 앞이든, 중간이든, 끝이

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 지난 수년 동안 아무런 기대와 보상 없이 보파는 소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r로예야h뻴뽄만츠남껀렁목니 보파반아오이 어봐이어봐이 끄룹양r르버클루언떠으 소카다오이스

마오삐쩯 어읃미언r롬뻥똑삐까떱쓰넝라으이.

រយះះពេេលប៉ុុ�ន្មាា�នឆ្នាំំ��កន្លលងមកនេះះ� បូូផាបានអោោយអ្វីី�ៗគ្ររប់់យ៉ាា�ងរបស់់ខ្លួួ�នទៅៅសុុខាដោោយស្មមគ្រ័័�អស់់ពីីចិិត្តត ឥតមាន
រំំពឹឹងទុុកពីីការតបស្ននងឡើើយ។
- ‘아무런 기대와 보상없이’라는 한국어를 크마에로 직역하면 ‘어읃미언r롬쁭똑삐까떱스넝 (ឥតមាន
រំំពឹឹងទុុកពីីការតបស្ននង)’이 된다. 

- 하지만 한국어는 이렇게 표현하면 대가 없는 사랑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지만, 크마에로 이

렇게 표현하면, 내용이 어색해진다. 

● 설명 - 이럴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언어습관이다. 이런 경우에 크마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언어습관들을 유심히 살피고 거기에 맞추어서 표현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먼저 직역하여 표현하는 연습을 충분히 익힌 후에 크마에 언어습관들을 살펴 

표현들을 보정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아무런 기대와 보상없이’라는 표현은 크마에로 ‘다오이스마삐쩓(ដោោយស្ម័័�គ្ររពីីចិិត្តត)’으로 아주 간략하

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익혀 놓는 것이 좋다. 

B. 소폴은 목사님에게 꽃을 전해 주었고, 소피는 사모님에게 옷을 사다 주었다.  

소폴 반아오이 프까떠으록꾸루꿍위얼 하으이 소피 반뗀아오이카오아으 떠으페리예여r르버록꾸루

꿍위얼 សុុផលបានឲ្្យផ្កាា�ទៅៅលោោកគ្រូូ�គង្វាា�ល ហើើយ សុុភីីបានទិិញឲ្្យ ខោោវអាវ ទៅៅភរិិយារបស់់គ្រូូ�គង្វាា�ល

- 다시 말하지만 문장의 형식을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문장의 형식은 한국어는 조사에 의해서, 

영어와 크마에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동사는 ‘전해주다’와 ‘사다주다’이다. 따라서 동사가 두 개 이면 영어와 크

마에서는 문장이 두 개라는 뜻이 된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전해주었다’의 변형인 ’전해 주었고’가 있

는 데 이는 ‘전해 주었다’ 와 ‘그리고’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위 문장은 ‘A문장’그리고’B문장’이 대등하게 접속사에 의해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어 ‘그리고’에 해당하는 대등접속사는 ‘능(និង)’과 ‘하으이(ហើយ)’이 있다. ‘능(និង)’은 단어와 단어 사

이의 대등한 관계를 연결할 때 쓰이고 ‘하으이능(ហើយនិង)’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연

결할 때 쓰인다. 

106



위의 두 문장 모두 조사 ‘~에게(떠으 ទៅ)’, ’~를’쓰인 것으로 보아 4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소폴은 목사님에게 꼭을 전해 주었다. 

소폴 반아오이 프까 떠으 록꾸루꿍위얼 សុុផបានឲ្្យផ្កាា�ទៅៅលោោកគ្រូូ�គង្វាា�ល

- 한국어는 ‘전해주다’ 혹은 ’주다’라는 동사가 표현하는 바가 각각 다르지만 크마에는 동사 ’아오이
(ឲ្្យ, អោោយ)’가 이 두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동사와 크마에 동사가 어떻게 대치되

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 설명 – 동사의 대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비가 오다와 비가 내리다

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이것을 크마에로 직역해서 비가 내리다 ‘틀레악플리엉(ធ្លាា�ក់់
ភ្លៀៀ�ង) (내리다)’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비가 오다 ’플리엉목(ភ្លៀៀ�ងមក)’의표현은 가능하지 않다. 

- ‘목사’는 크마에로 ‘꾸루꿍위얼(គ្រូូ�គង្វាា�ល)’, ‘꽃’은 ‘프까(ផ្កាា�)’이다.  옷은 ’카오아으(ខោោវអាវ)’, 한국어 

사모님은 어떤 분의 부인의 존칭어인데 크마에서는 평상어 ‘아내’라는 의미는 ‘쁘로뽄(ប្ររពន្ធធ)’ 존칭어

사모 혹은 부인이라는 의미는 ‘페리예여(ភរិិយា)’이다

@ 소피는 사모님에게 옷을 사다 주었다. 

소피 반뗀 카오아으아오이 페아리예여r르버록꾸루꿍위얼

សុុភីីបានទិិញខោោវអាវឲ្្យភរិិយារបស់់គ្រូូ�គង្វាា�ល

- 한국어 문법 : ‘사다 주었다’는 ‘사서 가져다 주었다’라는 의미다. 한국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과 동사원형의 형태로 두 동사를 나란히 쓸 수 없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서 가져다주다’라는 표현도 동사 두 개를 연속

으로 나열해서 표현할 수 있다. ‘뗀 아오이(ទិិញឲ្្យ)’처럼 말이다.

- 옷은 ’카오아으(ខោោវអាវ)’, 한국어 사모님은 어떤 분의 부인의 존칭어인데 크마에서는 평상어 ‘아내’

라는 의미는 ‘쁘로뽄(ប្ររពន្ធធ)’ 존칭어사모 혹은 부인이라는 의미는 ‘페리예여(ភរិិយា)’이다.

쁘다이 – 스와마이  ប្តីី� ស្វាា�ម៉ីី�

@ ~~~~그리고~~~  

~~~~ 하으이능(ហើយនិង)~~~~하으이, 능(ហើយ,និង)

- 문장분석 :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은 ‘그리고’라는 대등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 접속사의 이름을 

굳이 외우고 기억할 필요는 없다.

- 한국어‘그리고’에 해당하는 정확한 접속사가 크마에에 있는 데 ‘하으이능(ហើើយនិិង)’이다.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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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녀가 그 당시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다면 나는 그녀를 틀림없이 나의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

켜드렸을 텐데(혹은 소개를 시켜드렸을 것이다). 

깔누바으(바으) 꼬앋뻗찌어 쓰롤란 크뇸멘 언쩡 쁘로하엘찌어 크뇸 노암 꼬앋 떠으 쭈읍 아욱뿍

머다이 크뇸 하으이

កាលនោះះ�បើើគាត់់ពិិតជាស្ររឡាញ់់ខ្ញុំំ��មែែន អញ្ចឹឹ�ងប្ររហែែលជាខ្ញុំំ��នាំំគាត់់ទៅៅជួួបជាមួួយឪពុុកម្តាា�យខ្ញុំំ��ហើើយ

- 형식에 대한 이해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장이 하나의 문장인지 두 개이 문장인지, 

두 개의 문장이라면 대등 접속사로 이어진 문장인지, 아니면 종속 접속사로 이어진 문장인지를 파악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문장분석 : 한국어는 종속절의 동사에 ‘~면’이라는 조사가 붙으면, 그 종속절은 부사절이 되고 가

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 문장분석 : 주절의 동사는 ‘소개하다’의 존칭어로 ‘소개시키다’ 혹은 ‘소개시켜드리다’가 쓰였다. 

- 문장분석 : ‘~에게’라는 조사와 ‘~를’이 있음으로 주절은 4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a. 주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나는 그녀를 나의 부모님에게 소개 시켜드렸을텐데

A. 언쩡쁘로하엘찌어 크뇸 노암 꼬앋 떠으 쭈읍찌어므이 아욱뿍머다이크뇸 하으이

អញ្ចឹឹ�ងប្ររហែែលជាខ្ញុំំ��នាំំគាត់់ទៅៅជួួបជាមួួយឪពុុកម្តាា�យខ្ញុំំ��ហើើយ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간목과 직목의 위치가 자유롭다. 즉 직목이 먼저오고 간목이 먼저 와도 상

관이 없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반드시 간목+직목의 우선을 지켜야 하지만, 직목+간목의 어순으로 바뀔 

때는 간목 앞에 각각 전치사 to, of, for 와 떠우, 달을 붙여 부사구로 만들어 준다. 이 때는 영어와 크

마에에서 4형식의 문장은 3형식의 문장으로 바뀐다

● 설명 – 영어와 크마에의 예를 들어 간목+직목의 어순이 직목과 간목의 어순으로 바뀌면 3형식의 

문장이 됨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어)	보파는 나에게 인형을 선물로 주었다(4형식).

   	 보파는 인형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4형식).

(영어)  	 Bofa gave me a doll as present(4형식).

           	 Bofa gave a doll to me as present(3형식).

~ 직목이 앞에 위치함으로 인해 간목인 me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 부사구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4

형식의 문장은 3형식이 된다.

(크마에) 보파 반아오이  또끄따 목크뇸(4형식). បូូផាបានឲ្្យតុុក្តាា�មកខ្ញុំំ��
보파 아오이 또끄따 덜 크뇸 찌어까도우(3형식). បូូផាឲ្្យតុុក្តាា�ដល់់ខ្ញុំំ��ជាកា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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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목인 또끄따(តុុក្តាា�)가 앞에 위치함으로 인해 간목인 크뇸(ខ្ញុំំ��) 앞에 전치사 ‘달’을 붙여 부사구로 만

든다. 따라서 4형식의 문장은 3형식이 된다. 

- 소개하다 혹은 소개시키다 동사의 크마에는 ‘나에노암(ណែនាំ)’이다. 크마에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경어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다’ 역시 ‘소개하다’의 의미인 ‘나에노암(ណែនាំ)’이 된다. 

- 나의 부모님의 크마에 표현은  ‘아우뿍머다이r르보크뇸(ឪពុុកម្តាា�យរបស់់ខ្ញុំំ��)’이다. 

@ 나는 그녀를 틀림없이 나의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렸을 텐데 

크뇸쯔바ㅎ 찌어노암 꼬앋 떠으 쭙 찌어므이 아우뿍머다이r르보크뇸찌어멘칸

ខ្ញុំំ��ច្្បាស់់ជានាំំគាត់់ទៅៅជួួបជាមួួយម្តាា�យឪពុុករបស់់ខ្ញុំំ��ជាមិិនខាន

- 틀림없이를 뜻하는 크마에 부사는 아쩨아레악 혹은 지어다엘캇 혹은 먼다엘깐이 있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종속절이 가정의 부사절이면 주절의 동사에 ‘~을(를)텐데’의 조사들이 붙

는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주절의 동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b. 종속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 그녀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쁘로썬)바으 꼬앋 쓰롤란 크뇸  ប្ររសិិនបើើគាត់់ស្ររលាញ់់ខ្ញុំំ��

- 문장분석 : 종속절은 가정의 부사절임을 알 수 있다. 

- 가정의 부사절을 이끄는 크마에 접속사에는 바으(បើើ) 혹은 쁘로썬바으(ប្ររសិិនបើើ)가 있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조사 ‘~면’이 동사의 끝에 붙는다

- 크마에 문법 :  바으’ 혹은 쁘로썬바으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 

- 한국어 문법 : 부사의 가정절에 쓰이는 동사는 맨 끝에 ‘~면’이 붙은 형태가 된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가정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만 붙을 뿐이다. 

@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쁘로썬바으 꼬앋 쓸로란 크뇸 뻗멘  ប្ររសិិនបើើគាត់់ស្ររលាញ់់ខ្ញុំំ��ពិិតមែែន

- ‘진심으로’로 ‘뻗멘(ពិតមែន)’이다. 

- 부사이므로 위치에 상관을 받지 않는다. 

@ 그녀가 나를 그 당시에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깔누ㅎ 쁘로썬바으 꼬앋 쓰롤란 크뇸 뻗멘  កាលនោះះ� ប្ររសិិនបើើគាត់់ស្ររលាញ់់ខ្ញុំំ��ពិិតមែែន

10강

109



그 당시에는 그 때에 라는 표현과 동일하다.

- 한국어는 ‘그 때’ 혹은 ‘그 때에’라는 표현을 같이 쓴다.

- ‘그 때’는 크마에어로 ‘끄리어누’ 혹은 ‘베일베일리어누’이다.

- 한국어 문법과 크마에 문법 : 크마에도 한국어처럼 ‘끄리어누’ 혹은 ‘베일베일리어누’가 부사임으로 

단독으로 쓰던, ‘끄리어누와 베일베일리어누’ 명사로 취급해서 앞에 ‘너으’를 붙여 부사화시키던 상

관없다. 

c. 주절과 종속절을 합치면 문장이 완성된다.
 

주절 - 나는 그녀를 틀림없이 나의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렸을 텐데 

크뇸쯔바ㅎ 찌어노암 꼬앋 떠으쭙 아욱뿍머다이r르버크뇸찌어민칸	

종속절 – 까누ㅎ 쁘로썬바으 고핫 쓸로란 크뇸 뻗멘 

주절+종속절 - 까누바으(바으)고핫삗찌어 쓸로란 크뇸멘 언쯩브러하엘찌어 크뇸 노암 고핫 떠으 

쭈읍 우뿌머다이크뇸 하오이

កាលនោះះ�បើើគាត់់ពិិតជាស្ររឡាញ់់ខ្ញុំំ��មែែន អញ្ចឹឹ�ងប្ររហែែលជាខ្ញុំំ��នាំំគាត់់ទៅៅជួួបឪពុុកម្តាា�យខ្ញុំំ��ហើើយ

5) 5형식의 문장을 작문해 보자. 

- 한국어에서 5형식의 문장은 영어나 크마에처럼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 아래에 다양한 예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5형식의 문장은 영어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 그 교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록싸쓰뜨라짜누 반아오이 썯  쁘러꼴 아이끄싸 아오이 꼬앋

លោោកសាស្ត្ររ�ចារ្្យនោះះ�បានអោោយសិិស្្សប្ររគល់់ឯកសារឲ្្យគាត់់

- 문장분석 : 영어의 5형식 문장은 주어+동사+직목+보어의 순이다. 위의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보

면, 5형식의 문장에서 한국어는 직목이 뒤에서도 보겠지만 목적격조사만 붙는 것이 아니라 ‘~로 하

여금’,’~가’,’~를’등 다양한 조사들이 따라온다. 위 문장에서 직목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이다. 따라서 5형식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That professor made students hand into report

- 한국어 문법 : 한국어 5형식의 문장은 주어+목적어+목적격보어+동사의 순이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5형식의 문장은 주어+동사(아오이)+직목+보어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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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는 크마에로 싸쓰뜨라짜(សាស្ត្ររ�ចារ្្យ), 제출하다는 동사는 크마에로 아오이(ឲ្្យ)이다. 자료는 크

마에로 아이끄싸(ឯកសារ)다.

- 크마에 문법 : 첫 번째 ‘아오이(ឲ្យ)’는 5형식 문장을 이끌어 주는 ‘~하게 하는’의 의미인 아오이(ឲ្យ)
이고. 두 번째 ‘아오이’는 ‘주다’라는 동사로서의 ‘아오이’이다.

B. 그 책은 그를 평안하게 해 주었다. 

씨어퍼우누 반트붜아오이 꼬앋 미언 쩓쏙싼   សៀៀវភៅៅនោះះ�បានធ្វើើ�ឲ្្យគាត់់មានចិិត្តតសុុខសាន្តត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한국어 문장의 직목은 앞에서 본 문장과 달리 ‘~로 하여금’의 조사가 붙은 

것이라 목적격조사 ’~를’ 붙어 있다. 

- 한국어 문법 : 한국어는 5형식 문장의 직목에 붙는 조사가 일정하지 않다. 

- 크마에 문법 : ‘목적보어’로 쏙싼(សុុខសាន្តត)만 써도 무방하지만 크마에 언어습관을 존중해서 미언
(មាន)을 붙였다. 

C. 그는 내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꼬앋 아티탄 쏨아오이 크뇸 미언 쏙페아멍꼴   គាត់់អធិិស្ឋាា�នសុំំ�ឲ្្យខ្ញុំំ��មានសុុភមង្គគល

- 문장분석 : 위 문장에서 한국어 문장은 앞 문장과 달리 ‘~를’의 조사가 붙은 것이 아니라 ‘~가’가 붙

어 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영어와 크마에 문법에 따르면 목적어이다. 이 책 맨 앞에서 5형식 문장을 

설명할 때 5형식의 문장은 두 문장을 단문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한국어 문장 제 5형식은 

제 5형식이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것임을 위의 문장과 같은 것을 통해 드러내 보여준다. 위 문장이 

한국어 문장 제 5형식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다면, 이 문장을 크마에 제 5형식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를 살핀다. 바꿔 쓸 수 있다면, ‘아오이(ឲ្យ, អោយ)’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본다. 

- 위와 같은 문장은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 크마에 문법 : 크마에 제5형식의 문장은 ‘아오이(ឲ្្យ, អោោយ)’를 어떻게 써서 표현할지를 결정하는 것

이 관건이다. 이것은 영어의 제5형식 문장의 대부분 동사가 사역동사인 이유와 같다.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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